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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 11차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학술대회 축사

이희학(목원대학교 총장)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에서 개최하는 11차 학술대회를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에 열광하고 있는 지금, K-콘텐츠가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러한 시점에 본 학술대회는 ‘문화예술과 교양’이라는 주제로 기획되어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문화예술 특성화 대학으로서, 중부권 최고의 예술교육을 자랑하는 역사와 전통을 이
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루게 될 교양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논의
는 매우 뜻깊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여러 나라의 
문화예술 교육을 살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연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활발한 논의를 통해 풍성한 학술적 성
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민경식 센터장님과 학술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술로 여는 지식의 통합 

-프랑스의 예술과 과학기술 융합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민지은(한국기술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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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로 여는 지식의 통합
: 프랑스의 예술과 과학기술 융합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민지은(한국기술교육대학교)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프랑스는 1959년 문화부 설립 이후, “문화민주화(démocratisation culturelle)”의 실현을 핵심 가치로 
삼아 예술을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할 공공재로 전제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 초기에는 가능한 많은 시민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창작 영역을 지원하고, 박물관·극장·문화의 집 건립을 통해 물리적 접근성을 확
대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면서 예술 향유의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시키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경험은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였고, 프랑
스는 예술 향유를 단순한 ‘접근’ 보장의 차원을 넘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하는 것이 필요함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더불어 기술 발전은 문화예술 향유 방식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초기의 디지털 기술은 작품 디
지털화, 온라인 공연 송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을 통해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지리적·물리적 한계
를 넘어 예술 접근성을 확대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은 단순한 접
근성 확대를 넘어 관람객의 참여와 경험을 확장하는 도구로 진화하였다. 상호작용형 디지털 전시, 증강현
실(AR) 기반 체험, 융합형 창작 활동은 예술을 ‘소비’의 단계에서 ‘참여’와 ‘공동 창작’의 장으로 전환시켰
다. 이러한 변화는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며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형태의 지식 통합을 
가능하게 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술을 기초로 한 과학과의 융합을 통해 학제적 수업에 접근하는 시도가 전개되고 있다. 
이는 예술을 단순한 감상과 표현의 차원에 머물게 하지 않고, 과학적 탐구와 기술적 실험과 결합함으로써 
학문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육 모델로 기능한다. 예술 기반 융합 교육은 학생들에게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동시에 요구하며, 전통적인 교과 중심 교육이 제공하지 못했던 학제 간 학습의 가능
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오늘날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히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지식 통합
과 학제 간 연계를 촉진하는 핵심 교육 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층적 탐구가 요구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 교육 사례를 중
심으로 예술이 지식 통합의 매개체로 기능하는 과정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문화민
주화 정책의 실패가 문화예술교육 제도화로 이어진 맥락을 고찰하고 유아기부터 중등교육에 이르는 학교 
교육에서 예술이 어떻게 학문적 연결성을 지탱하는 기초로 자리 잡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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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출발하여 참여와 경험 확장으로 나아간 과정을 추적하고 예술과 과학기
술이 결합된 융합 교육의 실제 사례를 제시한다. 아울러 최근 프랑스에서 등장한 기술 기반 문화예술교육 
스타트업의 시도들을 검토함으로써, 제도권 교육과 민간 혁신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새로운 
학습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술이 단순한 향유 대상이 아니라, 지식 
통합과 사회적 학습의 장을 여는 매개체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프랑스에서 예술은 오랫동안 공공재(bien public)로 인식되어 왔다. 예술과 문화는 특정 계층만이 향유
하는 사치품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 간주되었으며, 국가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 왔다. 이러한 인식은 계몽주의와 공화주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20세
기 중반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1959년 말로가 초대 장관으로 임명되며 문화
부(Ministère des Affaires culturelles)가 창설되었고(Ministère de la Culture, 2023) 그는 “가능한 한 
많은 프랑스인에게 예술의 걸작(œuvres capitales)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
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지방에도 Maisons de la Culture(문화의 집)를 설립함으로써 중앙에 집중된 문
화 자원을 분산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은 예술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제도적
으로 명확히 한 사례였다(Cultural Policies in Europe, 2025; Maison de la Culture, 2025).
  이러한 공공재적 인식은 문화민주화(démocratisation culturelle)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문화민주화는 
고급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사회 전체에 개방하고 공급 확대와 물리적 접근성 보장을 통해 
향유의 기회를 넓히려는 정책적 시도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극장과 오케스트라를 지원하고, 순회 공
연을 확대하며, 지역 사회에 문화시설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 확대만으로는 실질적인 문화 향
유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문화시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자 집단은 여전
히 사회·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계층에 집중되었으며(Donnat, 1997), 문화민주화가 기대한 보편적 향유에
는 미치지 못했다(Ministère de la Culture, 2019; Cultural Policies in Europe, 2025). 단순히 예술작
품을 제공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시민이 예술을 이해하고 향유하는데 필요한 문화적 역량을 보
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였다. 예술은 감상과 소비의 차원을 넘어 어린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경험하고 학습해야 하는 지적·정서적 자원으로 재인식되었다. 프랑스는 유치원과 초
등학교 단계부터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예술교육을 정규 교과에 포함시켰으며,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예술사를 교과의 중요한 축으로 배치하여 학문 간 연결성을 형성하는 기초로 삼았다(Ministère de la 
Culture, 2019). 이러한 조치는 문화민주화를 단순한 접근성 확대에서 교육을 통한 문화적 역량 강화로 
확장시키려는 정책적 전환이었다(Carasso, 2013; 민지은,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자는 사회·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계층에 집중되었으며, 문화 불평등은 크게 
해소되지 못했다(Cultural Policies in Europe, 2025).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프랑스는 점차 디지
털 기술을 문화민주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물리적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주요 목표
였다. 온라인 전시, 가상 공연 송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더 많은 시민이 
문화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France Stratégie, 2023). 이후 기술은 단순히 접근성 보
완을 넘어, 참여와 경험을 확장하는 도구로 발전하였다.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 관람객 참여
형 인터랙티브 콘텐츠,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플랫폼(예: ADAGE)은 시민이 수동적인 소
비자에서 적극적 참여자와 공동 창작자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Digital Skills and Jobs 
Platform, 2024).
  오늘날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학문 간 경계를 허
무는 통합적 교육으로 발전하고 있다. 교육은 과학적 탐구와 예술적 창의성을 동시에 배양하는 교육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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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과학관과 예술관의 협업 프로젝트, 디지털 예술교육 스타트업의 활동은 학문 간 
융합 학습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예술이 모든 학문의 기초로서 기능한다는 인식을 재
확인할 뿐 아니라, 학습자가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포괄적으로 기를 수 있는 다학문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Gouvernement Français, 2023). 결국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은 공공재로서
의 예술이라는 철학적 기반에서 출발해 문화민주화 정책, 기술 활용, 그리고 예술-과학기술 융합 교육으로 
진화하면서 오늘날 지식 통합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이 어떠한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규명
하기 위해 사례연구(case study) 방법을 채택하였다. 사례연구는 특정 제도와 현상을 맥락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층위의 자료를 종합하여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밝히는 데 유용하다. 
  첫째, 본 연구는 프랑스의 정책·제도적 차원에 주목하였다. 1959년 문화부 창설과 앙드레 말로의 문화민
주화 기조, 1983년 자크 랑(Jack Lang) 문화부 장관과 알랭 사바리(Alain Savary) 교육부 장관의 협약, 
2000년 「문화예술 5개년 계획」 및 2005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계획」 등은 문화예술교육의 국가 제도화
를 이끌어 낸 주요 전환점이었다. 이러한 정책적 진전은 문화민주화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한 
문화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둘째, 교육 현장의 실천 사례를 분석하였다. 프랑스 학교 예술교육은 “지식, 실습, 만남”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모든 학생에게 민주적이고 보편적인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
다. 학교는 예술가 초청, 박물관 및 문화시설 방문, 예술 실습을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
생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킨다. 또한,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예술사 교육을 중심에 두어 다
른 학문 영역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들이 지식 간의 관계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실천은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의 원칙이 제도적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 대상으
로 설정되었다.
  셋째, 본 연구는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방식의 전환을 탐색하기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사례를 
포함하였다. 팬데믹으로 인해 현장 수업과 문화예술 기관의 대면 활동이 중단되자, 프랑스의 박물관과 학
교는 신속히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였다. 온라인 전시, 디지털 아카이브, 가상현실 체험, 유튜브 영상과 팟
캐스트, 게임 및 퀴즈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넘어 학습자 참여와 경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었으며, 기존의 세 
가지 교육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넷째, 예술–과학기술 융합 교육 사례를 분석하였다. 프랑스 메일랑(Meylan) 지역의 부클로(Buclos) 중학
교와 국립무대 엑사곤(Hexagon)이 협력하여 추진한 예술과학 융합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예술가와 교사가 
함께 기획한 융합형 수업으로 문학·과학·체육·예술을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학생들은 낯선 
융합적 수업 방식에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곧 적응하여 예술적 창의성과 학문적 지식을 동시에 습
득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예술이 학문 간 경계를 매개하며 지식의 통합적 학습을 촉진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에 특화된 프랑스 스타트업의 활동도 살펴보았다. Meludia는 청음 
훈련과 음악 감각 개발을 위한 인터랙티브 플랫폼으로 프랑스 정부 및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음악 교육을 
혁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인 NomadPlay는 오케스트라 연주 영상에서 특정 악기 파트를 제
거하고 사용자가 직접 연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학습자가 실제 연주 경험을 통해 
음악적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이들 사례는 예술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한 융합 교육의 현장적 실천을 
보여주며 제도권 교육과 민간 혁신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잘 드러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사례를 맥락적 분석(contextual analysis)과 비교 사례분석(compa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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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analysis)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이 “문화민주화”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
하면서도 사회적·기술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교육의 방식과 실행을 끊임없이 조정해 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4. 연구의 결과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의 전개 과정을 분석한 결과 일관되게 드러나는 핵심은 예술이 단순한 향유의 대상
이 아니라 지식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 작용해왔다는 점이다.
  첫째, 문화민주화 정책의 실패 경험은 교육적 전환을 촉발하였다. 공급과 물리적 접근성 중심의 정책은 
문화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했고 이는 예술 향유가 단순히 제공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프랑스는 교육을 통한 문화민주화로 방향을 전환하였고,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예술을 제도화하였다. 이는 예술을 공공재로서 사회적 권리일 뿐 아니라, 학문적 역량 형성의 교육적 자원
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중요한 계기였다.
  둘째, 교육 현장에서는 “지식·실습·만남”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이 원칙은 학생
들이 예술을 단순히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학문과 연결된 지식의 구조 속에서 예술을 이해하도
록 만들었다. 특히 중등교육에서의 예술사 수업은 역사·철학·문학·과학 등과 연계되며 학문 간의 연결망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고, 이는 예술이 학문적 통합의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은 문화예술교육의 위기였으나 동시에 전환의 계기였다. 현장 중심의 ‘만남’과 ‘실
습’이 불가능해지자, 프랑스의 박물관과 학교는 온라인 전시, VR/AR 체험, 디지털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참여적 학습을 시도했다. 이는 단순한 대체 수단이 아니라 예술 경험을 물리적 한계를 넘어
선 확장된 학습 공간으로 전환시킨 사례였다. 위기는 오히려 예술이 지식 통합을 이루는 방식이 기술을 통
해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술–과학기술 융합 교육과 민간 스타트업 활동은 예술이 지식 통합의 매개체임을 보여준
다. 부클로 중학교와 국립무대 엑사곤의 융합 레지던스는 문학, 과학, 체육, 예술을 결합하여 학생들이 다
학문적 지식을 동시에 습득하는 경험을 가능하게 했다. Meludia와 NomadPlay 같은 스타트업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음악 교육을 몰입적이고 참여적으로 재구성하면서, 공교육을 넘어선 새로운 학습 생태계를 
제시했다. 이들은 모두 예술이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포괄적으로 배양하는 장으
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민주화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한계와 위기를 교육, 디지
털 전환, 융합적 혁신을 통해 극복해 왔다. 그 과정에서 예술은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지식의 통합을 이
끄는 핵심 매개체로 자리매김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의 전개 과정과 최근의 예술–과학기술 융합 사례를 통해 예술이 단순한 

문화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적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정책, 교육 현장, 팬데믹 대응, 융합 및 스타트업 활동이라는 네 가지 층위에서 구체적으로 제
시되었지만, 이를 관통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프랑스의 경험은 예술이 공공재라는 철학에서 출발해 문화민주화 정책, 교육 제도화, 기술 활용, 
융합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은 예술이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학문적 역량 강
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적 교육 전략으로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예술은 학교 교육 속에서 지식·실습·만남이라는 원칙을 통해 학문 간 경계를 연결하고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학습 공간을 열었다. 이는 예술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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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을 취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지식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융합 교육과 디지털 스타트업의 사례는 예술이 과학기술과 결합할 때, 창의성·비판적 사고·문제 해

결 능력을 동시에 배양하는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예술이 21세기 교육에서 단순히 부수적 
교과가 아니라, 학문과 사회를 통합하는 중심축으로 재위치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향후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예술을 “지식 통합의 매개체”로 설정하고 공교육과 민간 혁신을 연결
하는 다층적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교육적 원칙을 
잃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사례는 “예술로 여는 지식의 통합”이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정책적 
기반·교육적 실천·기술적 혁신이 맞물릴 때 실질적으로 구현 가능한 교육적 비전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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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로 여는 지식의 통합

: 프랑스의 예술과 과학기술 융합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에 대한 논평문

박문규(충남대학교)

  민지은 선생님의 발표문 「예술로 여는 지식의 통합: 프랑스의 예술과 과학기술 융합 교육 사례를 중심으
로」는 구성과 논리 전개가 명확하며, 문제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글이다. 프랑스 문화정책의 핵심 개념
인 ‘문화민주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한계에 부딪히고, 그 한계를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교육’을 통해 극
복하려는 시도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문화민주화의 담론이 단순한 ‘문화 접근의 확대’가 아니라 예술
교육을 통한 감수성과 창의성의 확장을 지향한다는 해석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또한 코로나19 시기에 디
지털 매체가 단순한 교육 보조 수단을 넘어 예술적 경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매개로 작용했다는 분석은 설
득력이 있다.
  다만 '문화민주화의 한계'에 대한 논의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정책이 기대한 효
과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계층별 참여 양상이나 제도적 제약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이 뒷받침된다면 논의의 설득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
다. 프랑스 문화정책의 구조적 문제 중 하나가 '참여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패 요인
을 다루는 작업은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프랑스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예술교육의 흐름이 함께 다루어졌다면 
논의의 시야가 더 넓어졌을 것이다. 프랑스는 현재 ‘AI와 예술의 융합’을 새로운 교육 축으로 설정하여 예
술학교와 공교육 현장에서 실험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반영했다면 기술 융합의 
담론이 미래지향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융합교육 정책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구체적 사례의 제시가 조금 더 보강되면 좋을 듯하다. 
예를 들어, 「La Main à la Pâte」프로그램은 노벨상 수상자 Georges Charpak이 1996년부터 추진한 대
표적 융합교육 프로젝트로, 초등학생이 실험과 탐구, 창작활동을 통해 과학을 익히고 교사가 예술적 감수
성을 접목한 교수법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이 외에도 “Science at School”, “J’aime les Sciences” 등 
전국 단위 프로젝트와 경진대회,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이 예술과 과학을 통합적으로 탐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실제 사례들은 프랑스 융합교육의 구체적 성격을 드러내는 동시에,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방
향을 모색하는 데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민지은 선생님이 발표문은 프랑스 문화정책의 변화 과정을 폭넓게 조망하면서 예술교육의 
사회적 의미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의 문화민주
주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까지 확장한다면 한층 더 풍부하고 시의성 높은 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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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소설을 읽는 이유 혹은 한국문학 수업을 듣는 이유

 근대언어학회가 최근 발간한 “미국 고등교육 기관에서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 수업 등록 현황, 2021년도 
가을학기”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대학과 대학원 외국어 수업 중에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는 과목은 
수화언어와 한국어 뿐인 것으로 통계조사 결과 밝혀졌다.1) 이러한 추세는 5년 전에 발표된 근대언어학회
의 전국적인 통계로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나, 10위 안에 든 외국어 중에서 수강생의 증가폭(38%)을 가
장 현저하게 드러낸 언어는 한국어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학생 등록수가 감소하고 있는 인문사회계열 전공
이나 부전공, 그에 따른 대학내 구조조정 혹은 통합이라는 어두운 사실에 비하면, 미국과 유럽, 동남 아시
아 등지에서 빠른 속도로 수요가 늘고 있는 한국학의 부상은 주목을 요한다. 이인혜에 따르면, 케이팝의 
세계적인 팬덤 현상과 그에 따른 한국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 수요의 증가가 미국 대학내 한국어 수업 수
강자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2) 세계적인 팬클럽을 거느리고 있는 케이팝 보이그룹의 대표격인 방
탄소년단이 미국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해인 2017년과 근대언어학회의 보고서상 한국어 수업 등록수가 
급증한 해가 동일한 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주장의 타당성에도 수긍이 가는 편이다. 
최근 필자가 한국 근현대 문학 수업을 수강한 미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한
국 문학 수업을 듣는 이유 중에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로 한국의 대중문화를 접하게 되었지만, 보다 깊이
있는 한국문화와 한국의 사회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문학 수업을 듣는다는 학생수가 가장 많
았다. (57퍼센트) 두번째로 많은 카테고리를 차지한 학생응답은 서양문학이 아닌 문학 수업 중에서 가장 
알고 싶은 호기심이 드는 대상이 한국문학이라는 대답이었다. 세번째는 교양필수이기 때문에 혹은 한국학 
전공이거나 부전공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이었다. 세번째의 실용적인 응답을 제외한다면 한국계가 아닌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문학 수업을 듣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문화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지적 호기심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소비하면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향유한다는 사실이 미
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멋있는’ (cool) 매력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
이 대중문화 상품이 충족시켜 주기에는 미흡한 한국역사나 문화에 대한 깊이있는 학습에 목말라하고 있다
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대중문화와 한국소설

수요자 혹은 학습자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구성하는 경향이 짙은 미국 대학의 한국학 프로그램에서 케이팝

1) Natalia Lucin, Terri Peterson, Christine Sulewski, and Rizwana Zafer, “Enrollments in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in 
US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Fall 2021,” Modern Language Association, 2023. 
2) Inhye Lee, “Effects of Contact with Korean Popular Culture on KFL Learners’ Motivation,” The Korean Language in 
America, 22(1), 2018: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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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한국대중문화를 교수할 수 있는 신임교수를 채용하고 관련 강좌를 다투어 개설하는 현상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한국학 프로그램에서도 2016년부터 매년 케이팝 관련 강좌가 열리
고 있으며, 한국 드라마나 웹툰을 활용한 고급 한국어 수업 혹은 한국어 번역 수업도 추가적으로 개설되었
다. 대중문화를 대학 수업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대개의 접근법들은 학생들의 관심사로부터 유도하여 수업 
구성의 본격적인 내용까지 안내하고자 하는 “훅업” 장치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쪽수가 많은 수
업 교재나 참고서 읽기를 힘들어하는 시각적 학습법에 익숙한 Z 세대들에게 익숙한 대중문화 상품과 코드
를 도입부에 활용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은 이제 더이상 새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
로 일반화되고 있다. 

대중문화를 보다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교수방법으로는 대중문화 상품과 고급문화상품 혹은 대중
문학 작품과 본격문학 작품이라고 알려진 정전적 작품을 나란히 배치하여 미학적 차이와 수용자 반응까지 
살펴보게 하는 비교문화적 수업 방식이다. 필자가 수년 전에 한국 고전문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고전문학 
텍스트와 고전소설을 드라마화한 대중문화 상품을 학생들로 하여금 동시에 분석하게 하고 그룹별로 패러
디 작품을 창작하게 하는 과제를 제시한 경우가 이 교수방법의 예라고 할 수 있겠다.3) 

 
3. 한국문학 수업의 풍경들 
3.1. 풍경 하나: 자기맥락으로 읽는 서양문학이 아닌 세계문학

미국 대학의 커리큘럼에서 한국문학 수업이 교양필수 과목으로 채택된 이유는 서양문학이 아닌 세계문학
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영문학과 남미문학, 유럽계문학, 러시아 문학은 교양선택 수업으로 늘상 다루어져 
온 소재이지만, 동아시아의 한국문학은 비서구문학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문학, 일본문학과 더불어 글로
벌 세계 이해의 방편으로서 교양필수 과목이 될 수 있었다. 세계문학 수업이 교양필수로 선택되어질 경우,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요소는 비판적 사고능력 계발, 작품의 사회역사적 배경 파
악, 작품에서 고유하게 사용된 문학적 장치의 파악 등이다. 특히, 비판적 사고능력 계발이라는 학습목표는 
다른 이들의 글과 발표 등에서 논점을 발견하고 비판적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어서 교수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방식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그룹별 
과제나 발표 뿐만 아니라 블랙보드의 칼투라 비디오 영상이나 토론포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업 
내용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2022년 가을학기 <한국 근대문학에 재현된 국가와 젠더>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수업의 6주차 텍스트로 주
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 (1935)가 소개되었다. 세 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이 이미 작품의 시대적 배경
과 작가의 이력, 작품의 주제와 화자, 시점 등 특이할 만한 정보를 조사하여 발표자료를 만들어 블랙보드 
토론포럼에 올렸고, 발표자료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수강생 친구들과 토론할 만한 질문 다섯 가지도 첨가
하였다. 가장 많은 댓글을 유도했던 질문으로 “주인공은 낭만적 사랑과 욕망에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
회적 기대와 관습에 순응하는 쪽으로 최종 선택을 하였다. 주인공의 선택은 옳은 결정이었는가?”가 주목을 
끌었다. 서른 개가 넘는 댓글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뜨거운 논쟁의 장으로 변하였는데, 과연 주인공이 사회
의 관습과 기대치에 어울리게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잘 
한 선택이었는지에 대해 미국 대학생들이 갑론을박 벌인 논쟁은 이들이 십수 년간 받아온 공교육의 배경
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세계대전과 아시아의 패권을 쥔 일본제국에 대해서는 들어
보았을지 모르나 유럽의 식민지도 아닌 일본의 식민지를 겪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미국 대학생들에게 식민지 배경을 무대로 한 여성 주인공의 개인적 욕망과 전통적 인습의 갈등이 어느 정
도의 무게로 다가갔을지 알 길이 없었다. 다만, 이들이 전개한 토론의 추이를 살펴보니, 세계대전 이후 서
구사회에서 인 여성의 자각과 인권운동, 선거권 운동에 대해 배운 적이 있었으므로 전통사회의 관습으로 
귀결되는 결말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점은 추측이 가능했다. 주인공이 만약 자신의 행복과 

3) 정영아, “기술과 문학교육,” 우리어문연구, 59호 (2017): 59-84. 



• 17

욕망을 선택했더라면, 사회적 지탄은 감수했어야 할망정 주변의 지지자들로부터 지원과 응원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논의는 초기 서구사회 여성운동의 확산을 문학작품과 역사로부터 배운 독자들의 자연스러운 상
상력으로 보였다. 
세계문학의 한 가지로서 동아시아 문학, 특히 한국문학 작품을 대하는 미국 대학생들의 시각과 태도는 자
신들이 익숙하게 배워 알고 있는 서구문학의 지식과 상상력에 근거한다. 나혜석의 “경희” (1918)를 읽고 
토론하는 과제에서 경희가 참조한 유럽 여성들이 동양과 서양 여성들을 비교하여 근대화를 열망하는 신여
성으로서의 모델로 기능했을 것이라고 해석한다든지, 김동인의 “감자” (1925)를 읽고 토론하는 과제에서 
주인공 복녀의 행보가 식민지 사회에서 싹트기 시작한 자본주의의 흔적이라고 해석하는 방식 등은 자신들
이 이미 학습한 배경지식을 참조틀로 삼아 대상화한 한국 소설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교수가 작품 
읽기에 앞서 일제 식민지 역사에 관한 강의를 제공한다거나 소그룹 과제팀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한 조
사결과를 블랙보드에 미리 올려 전체 학생들과 공유한다고 해도 개별적인 독서의 결과는 자기 문화 관련
성 혹은 자기 역사와의 맥락화로 이어진다.    

3.2. 풍경 둘: 익숙하지만 낯선 인물들, 대중문화의 간섭 

시각적 이미지에 익숙하게 길들여져 온 세대답게 최근 미국 대학생들도 역시 대중문화, 특히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대중문화 상품에 상당 부분 노출되어 있다. 2023년 봄학기에 진행한 <영화화된 한국 근현대 소
설>이라는 수업의 12주차 텍스트는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 (2016)과 김도영 감독의 동명영화 “82년생 
김지영” (2019)이었다. 기존의 수업과는 달리 원작 문학 작품과 영화화된 영상작품을 같이 읽고 매체간의 
차이점, 특히 문학적 기법과 영상 기술로 달리 표현되는 미학의 차이, 성격화의 차이, 주제화의 차이, 나아
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미디어 산업의 주요 전략까지 확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수업의 
학습목표였다.  소그룹 발표에서 이러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였다. 다만, 블랙보드 토론 포
럼의 장에서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배우와 그 성격화를 논하는 지점에서 그 배우의 전작이나 다른 예
능프로그램에서의 활동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주인공이 영화에서 생성하는 이미지에 대해 토론하는 대목
이 눈에 띠었다.  사회적 규범과 관습에 의문을 제기하며 결혼한 여성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추구하고자 할 
때 맞닥뜨리는 갈등 요소를 조용하지만 개성이 강한 배우가 잘 살려내었다든지, 이해심이 많은 남편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상대방의 존재론적 고뇌를 이해하기에는 남자 주인공의 관습적인 태도가 역부족이었다, 주
인공 남자배우가 다른 드라마 <도깨비>에서 보여주었던만큼 깊이있는 이해와 관심으로  여자 주인공의 고
민에 접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대 한국 남자로 분한만큼 역할의 한계가 있었다는 등의 평가는 대중 
미디어 환경에 노출된 학생들의 기존 이미지가 작품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자신들이 기존에 보아왔던 익숙한 스타 배우의 이미지를 컨텍스트로 삼아 새로운 텍스트가 생성
해내는 인물 성격의 이미지에 덧씌워 해석하는 경향은 넷플릭스나 유투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 영상문화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세대에게는 빈번하게 관찰되는 관습적 태도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보
여주는 갈등 요소가 현대 한국사회에서만 소통되는 사회적 관념과 개별적 정체성의 갈등이 아니라 미국이
나 다른 근대화된 서구 사회에서도 결혼과 젠더 역할을 둘러싸고 어디서든 불거질 수 있는 존재론적인 문
제라고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대중문화의 간섭으로 새로운 텍스트의 이미지를 축조했을망정 문화간 소통과 
비교문화적 해석을 시도하려는 학생들의 노력을 읽을 수 있었다. 

4. 번역과 정전: 선택과 배제의 논리

교양필수 강좌로서의 한국문학 수업에서는 예외없이 번역된 한국문학 작품을 다룬다. 최근 한국학 전공이 
설치된 대학이 증가하면서 고급 한국어 강좌나 컨텐츠 수업에서 한국어 원작으로 한국문학 작품을 다루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이는 대부분 한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목적으로 작품의 문형이나 문법 분석,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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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소개에 이용되는 경우이므로 본격적인 문학 수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대개의 교
양 한국문학 수업에서는 앤솔로지 형태로 번역자가 작품을 선택하여 번역한 교과서 형태의 번역집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피터 리의 앤솔로지가 많이 사용되었고, 이후로 브루스 풀턴의 앤솔로지, 콜
롬비아대학교 앤솔로지, 하와이 대학교 앤솔로지, 박선영 교수의 앤솔로지가 추가되어 소개되는 작품이 다
양해졌다. 최근에는 브루스 풀턴이 펭귄출판사에서 한국단편소설 앤솔로지를 번역편집출판하여 그간의 영
문번역작을 선별하여 재출판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나의 작가나 주제를 깊이있게 다루는 대신에 여러가지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방식의 교양 필수 혹은 
교양 선택으로서의 한국문학 수업에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시대와 작가의 작품을 고루 번역소개하고 있는 
앤솔로지가 교과서로 사용되는 편이다. 단편소설과 시를 묶어 편집한 콜롬비아 대학교 근대문학 앤솔로지
나 하와이대학교 근대문학 앤솔로지가 미국 대학 한국문학 수업에서 자주 사용되어졌다면, 최근에는 한두 
권의 앤솔로지에서 교수자가 선별하여 강의계획안을 만들면서 가능한 한 주제별로 혹은 시대별로 작가와 
작품을 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영미권 한국학 초기 단계에 영문 한국 문학사를 집필한 피터 리의 저서나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번역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브루스 풀턴의 앤솔로지는 거의 모든 영미권 한국문학 교
실에서 애용되어 온 교과서이다. 특히, 브루스 풀턴은 여성작가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추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작가의 작품을 번역소개하여 기존 남성작가 중심의 한국문학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4) 
최근에는 박선영 교수가 한국의 SF 문학작품을 선별하여 번역 소개하는 앤솔로지를 출간하여 전통적인 리
얼리즘 문학 중심의 한국문학 소개를 벗어나 소위 장르문학, 대중문학까지 그 소개와 연구의 범위를 확산
시키고 있다.5) 
문학사 서술자가 그러하듯이 문학 번역가는 선택과 배제의 논리로 또다른 정전을 구성한다. 앤솔로지는 책
의 성격상, 중편이나 장편 소설의 부분적 번역 소개보다는 단편소설을 전문 번역하여 소개하는 경향이 많
은데, 문학사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어 부분 번역한 듯한 이광수의 장편소설 “무정” (1917)은 전반부
의 일부와 후반부의 일부를 번역소개하고 있다. 식민지 시기 단편 소설 작품으로는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 (1921), “운수 좋은 날” (1924), 김동인의 “감자” (1925), 염상섭의 “윤전기” (1925), 주요섭의 “사
랑 손님과 어머니” (1935), 이태준의 “달밤” (1933), “까마귀” (1936), 김동리의 “무녀도” (1936), 이상의 
“날개” (1936),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1936),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 (1934), “치숙” (1938) 등
이 자주 소개된다. 여성작가가 쓴 단편소설은 거의 소개되지 않는 형국인데, 이는 번역가의 의도된 배제라
기보다는 기존의 한국문학사에서 자주 거론되는 작품들 중에서 번역할 작품을 선택하다보니 생겨난 결과
로 보여진다. 식민지 단편 소설 작품에 비하여 전후시기부터 1970-80년대 산업화 시기의 작품도 꾸준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호철, 선우 휘, 조세희, 최윤, 박완서, 오정희 등의 대표 단편소설이 번역되어 앤솔로
지에 실리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작가로는 김영하, 김애란, 한유주, 정영문, 김중혁의 단편 소설이 주로 
번역소개되고 있다. 식민지 시대 작품들에 비하면, 1990년대 이후 작품의 소개는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 이는 미국의 근현대 한국문학 수업에서 요구되는 시기가 한국전쟁 이전의 문학사적 검증이 이루어
진 시기라는 점, 한국 근대사적 배경과 식민지 시기 소설을 함께 읽음으로써 사회문화적 이해도를 높이고
자 하는 학생들의 동기가 반영되었다는 점, 사후 작가의 작품을 번역하기가 생존 작가의 작품을 번역하는 
작업보다 용이하다는 점 등이 배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과 한국소설 교육의 예시

학제간 연구와 복수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수의 증가로 작품을 읽고 토론하거나 감상문을 써서 제출하는 전
통적인 방식의 문학 수업 대신에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적극 활용한 문학 수업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4) Bruce and Ju-Chan Fulton, trans., The Future of Silence: Fictions by Korean Women, Brookline, MA: Zephyr Press, 
2016; Bruce and Ju-Chan Fulton, trans., Words of Farewell: Stories by Korean Women Writers, Seattle: Seal Press, 1987.
5) Sunyoung Park and Sang Joon Park, eds., Readymade Bodhisattva: The Kaya Anthology of South Korean Science 
Fiction, Los Angeles: Kaya Pres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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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공지능과 챗지피티를 이용하여 기말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들 때문에 문학작품의 창조적인 분석과 
비판적인 시각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은 차라리 위기를 적극적으로 수용
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교수자들의 태도전환으로 보인다. 다음은 필자가 한국 근현대 문학 수업에서 활용하
였던 한국 소설 교육의 예시이다. 

5.1. 식민지 소설의 장소감 다시 읽기 Rereading the Sense of Place of Colonial Fictions

식민지 소설을 읽는 일은 작품 자체를 읽는 일 외에 여러가지 작업을 동시에 요구한다. 교수에 의해서든 
학생의 연구조사 발표에 의해서든 식민지적 시대상황에 대한 배경 지식이 먼저 작품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식민지 사회문화적 배경을 소개하는 참고서를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작품과 함께 읽히는데, 필자는 이기백이 쓰고 애드워드 웨그너와 슐추가 번역한 <한국사신론>이
나 마이클 새쓰가 쓴 <한국근대사약사>6)의 해당부분을 학생들에게 추천한다. <식민지 근대성과 젠더>라고 
주제를 정하여 식민지 시대의 젠더 표상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진행한 학기에는 테오도르 준 유의 연구
서가 학생들에게 소개하기 좋은 참고서 역할을 해주었다.7) 
식민지 소설의 상황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장소감 (sense of place)이라는 개념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장소감은 특정 인물이 특정한 경험과 서사로 공간을 장소로 만들면서 생성할 수 있는 감
각으로서 무의미하게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공간에 비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경험치를 누적하면 구체적인 
장소의 생생한 감각과 공유가능한 이야기로 전환된다.8) 2020년 봄학기에 진행한 <식민지 근대성과 계몽>
이라는 수업에서 필자는 중간 프로젝트의 하나로 “식민지 소설의 장소감 다시 읽기”를 구성하였다. 학생들
은 중간고사 시험 대신에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하는데, 그동안 읽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염상섭
의 “만세전”, 이상의 “날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중에서 한 작품을 선택하여 주인공이 노정
한 모든 장소의 이름을 구글지도에서 찾아 표기하고 각각의 장소에서 주인공이 경험한 바와 생각하고 느
꼈을 법한 마음의 움직임까지 서사와 관련하여 상상하여 기록하는 일이 학생들의 과제로 주어졌다. 학생들
은 식민지 서울(경성)의 세부 지명을 백과사전이나 이차자료를 통하여 찾아내었고 지금의 지명과 비교하여 
위치를 추측하고 구글맵의 노선을 이용하여 주인공이 움직인 경로를 상세하게 시각화하였다. “운수 좋은 
날”에서 주인공 ‘첨지’가 하루 동안 다닌 25마일에 달하는 모든 경로를 지도화하고 각각의 장소에서 첨지
가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기록함으로써 학생들은 첨지의 내적 갈등과 번민을 보다 구체적인 감각으로 되살
려낼 수 있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주인공 ‘구보’가 소요하는 종로와 광교와 동대문 일대는 학
생들에 의해서 구글맵 위성지도로 그 위치와 현재적 의미, 식민지적 상황이 다시 조명되었다.  

5.2. 식민지 소설 결말 비틀기 Twisting Endings of Colonial Fictions

학생들은 주어진 텍스트를 수동적으로 이해하는 방식보다는 자신의 분석적 시각을 이용하여 비판적 글쓰
기를 시도하는 지적활동에 보다 큰 흥미를 보인다. 2019년 가을 학기에 <식민지 근대성과 젠더>라는 수업
에서 중간 프로젝트로 “식민지 소설 결말 비틀기”를 실험적으로 시행해보았다. 학생들은 그간 읽었던 현진
건의 “운수 좋은 날”, 나도향의 “여이발사”, 김동리의 “무녀도”, 김동인의 “감자”,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
회”,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 이상의 “날개” 중에서 한 작품을 선택하여 결말 부분의 마지막 한두 
단락을 다른 결말로 창작하여 서술하고 새로운 결말로 재창작한 작품의 북커버와 광고문구를 제작하여야 

6) Ki-baik Lee, A New History of Korea, trans. by Edward Wagner and Edward Shultz, Seoul: Inchokak, 1984; Michael 
J. Seth, A Concise History of Modern Korea: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Lanham, Boulder, New 
York, Toronto, Plymouth, U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10. 
7) Theodore Jun Yoo, The Politics of Gender in Colonial Korea: Education, Labor, and Health, 1910-194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8) Yi-Fu Tuan,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7; 
Stephen Feld and Keith Basso, eds., Sense of Place, Santa Fe, NM: School of American Research; Tim Cresswell, Place, 
Oxford: Wiley-Blackwel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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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원래의 결말과 재창작한 결말을 병치하여 제시하고 결말을 그러한 식으로 변경한 학생의 주제의식과 
의도를 서술하게 하였다. “운수 좋은 날”의 결말을 첨지가 가져온 설렁탕을 먹고서 병든 아내가 쾌차하였
다는 식의 해피엔딩이라든지,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결말을 어머니가 하숙집 아저씨와 재혼하여 ‘옥희’
에게 새아버지를 만들어주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여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식의 재구성에서는 표현하지 못
한 첨지의 애정에 대한 학생들의 안타까움과 전통과 인습의 억압 때문에 욕망을 실현하지 못한 옥희 어머
니에 대한 학생들의 감정이입에 드러났다. 정전으로 취급되어져온 식민지 시기 단편 소설의 결말을 비틀어 
재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은 창조자로서의 권위와 주체성을 부여받고, 자신이 창조한 결말과 본래의 결말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비교문화적 성찰의 관점으로 글을 쓰는 연습을 할 수 있었다. 
 
6. 번역 활성화와 번역작품 대중화를 위한 제안 

다양한 한국문학 번역작품이 영미문학 출판 시장 뿐만 아니라 대학의 한국문학 수업에 소개되려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이중언어와 이중문화에 숙달된 전문 번역가를 양성하는 일일 것이다. 현재 한국문학번역원
에서 운영하고 있는 번역 아카데미는 학위과정은 아니지만 일곱 개의 번역어로 전문적인 훈련과정을 제공
하는가 하면 아카데미 졸업과 동시에 전문 번역가로서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턴쉽 기회도 제공하
고 있다. 또한, 최근에 추가된 미디어 번역 과정은 문학 작품 번역 뿐만 아니라 웹툰, 영화, 드라마 산업계
에서 요구되는 미디어 번역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 대중문화 작품 번역에 관심이 있는 세계의 
잠재적인 번역가 지망생에게 유용한 통로가 되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과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전문화된 번역이론과 실제 연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원 
과정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장기간의 고도 훈련과 한국 문학사, 한국문화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
도가 요구되는 문학작품 번역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제도, 전문 번역가 데뷔 제도, 한국 네이티브 
문학 번역가와 외국어문화 네이티브 번역가와의 협업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조지메이슨 대학교의 한국학 전공 프로그램에서는 4학년 전공 필수 과목 중에 “한
국어 번역 연습”이라는 수업에서 학기별로 웹툰, 드라마, 영화, 한국 시가 등을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
는 연습을 하고 있다. 한국어 숙달도가 중상급 이상인 한국학 전공 혹은 부전공 학생들이 주로 수강하는 
이 수업은 특히 언어학적 자질과 흥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문화 산업이나 문학 번역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이론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어 수 년째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번역학에 
관한 이론서나 참고서, 교재로 사용할 만한 저서가 거의 없는 데다가9) 실제 영상문화 작품이나 문학작품
의 번역을 워크샵 형태로 진행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 역시 빈약한 형편이다. 교수가 번역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작품을 선별하여 번역의 예시와 오역찾기 연습, 전략적인 번역 방법, 번역할 때 만나
는 여러가지 문제점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주별 수업 계획을 구성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
요된다. 한국학 전공자 중에서 한국 영상 혹은 한국문학 번역가로 경력을 쌓아가기 원하는 학생들이 증가
하고 있는 이상, 학생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번역학 프로그램 계발, 교과서와 참고
서 출판, 예시 번역 작품의 아카이브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 Jieun Kiaer가 쓴 The Routledge Course in Korean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8)이 참고서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으로 저술된 저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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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학 내 비서구권 교양 세계문학으로서 

한국문학 교육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평문

장수경(목원대학교)

 정영아 선생님의 논문은 미국내 한국학의 역사와 최근 경향을 한국문학 수업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구체
적으로 한국문학과 한국 소설가들이 미국 내에서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는가를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매
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수행하신 연구작업에 대해 매우 감사드리
며,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한국문학의 작품 예시 13장을 보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1935), <경희>(1918), <감자>(1925>를 수
업의 실제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현대 창작된 작가의 작품이 아니라 주로 근
대 작품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 실제 한국문학 수업에서 이런 근대 작품을 읽고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
이겠지요. 근대 초기의 작품들은 한국인들의 정서와 감성이 오늘날과는 약간의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
니다. 그렇다면 외국 학생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정서와 미학이 오늘날의 대중적인 취향이 아니라 한국
에 대한 보편적인 어떤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문학의 특징이면서 보
편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7장에서 보면 선택과 배제의 논리가 제시되고 있는데, 오늘날 외국 학생들이 주로 어떤 새로운 경향으
로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변화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한강, 최은영 등과 같은 작가의 작
품과 SF와 같은 장르 문학의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들(듀나 등)의 작품도 번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을까요? 실제 로 한국문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현대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읽고 있는지, 읽고 있
다면 어떤 작품을 좋아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미국 내에서 한국문학과 한국학 연구가 새로운 위상을 갖고 있다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한국문학과 한국학이 다른 나라의 작품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
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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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대전국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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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경예술대학의 교양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김재영(대전국악방송 방송위원)

서론 

  일본에서 유일한 국립대학(국립대학법인)의 종합예술대학인 동경예술대학에서는, 미래의 아티스트나 크
리에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고도의 전문적인 수업 외에, 각자의 필드에서 프로페셔널로서 살아가기 위
한 기예나 교양을 얻을 수 있는 독자적인 리버럴 아츠의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예대 교양교육센터는 예술
이나 문화 활동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지금, 예대생이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는 리버럴 아츠의 충실에 대
응하고 있다. 
  본고는 동경예술대학의 리버럴 아츠 프로그램을 나열하면서 소개하도록 한다. 

본론

  본고에서 소개하는 자료는 동경예술대학에서 개강하고 있는 ‘(일반)교양과목’ 각 수업의 내용을 강사가 
직접 소개하는 가이드(2024년판)10)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 속에서 도전해 가는 것이 되는 예대생을 목표로, 다른 
대학과 비교해도 풍부한 장르와 내용의 교양과목을 개강하고 있다. 이 가이드에서는 실제로 가르치는 강사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배움을 소개하고, 알기 쉽게 편집함으로써, 탐구하고 싶은, 장착하고 싶은 리버럴 아
츠의 터득을 서포트하며, 대학 밖으로도 예대다운 리버럴 아츠의 수업에 열려 있다.
  예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각자가 배우는 전문만이 아니라, 미술이나 음악 각각의 분야로써 경지에 오르
기 위한 학습이나, 디지털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표현수단의 획득, 그리고 예술 자체를 성립시키고 있는 
사회나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대에는 이러한 다양한 필요한 배움에 응답하기 위해, 다른 대학과 비교해도 풍부한 장르의 교양과목을 
개강하고, 업데이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만이 아닌, 세상을 탐구하기 위해 필요한 교양이 되는 학습을 ‘리버럴 아츠’라고 한다. 예대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표현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도전하는 여러분에게, 과학이나 문명의 확장이나 깊은 탐구
의 입구가 되는 배움의 체험에서, 각자의 전문만이 아닌 폭넓은 분야의 예술이나 창작, 그 사색이나 노하
우를 획득할 수 있는 수업을 개강하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가상공간 같은 디지털로 확장하는 표현
이나, 사회의 과제들이나 예술로의 장착 같은, 이제부터의 시대에서 활약하기 위한 콘셉트나 지침, 도구가 
될 실천적인 스킬을 얻을 기회가 되는 수업도 다수 마련해, 각자 분야의 최전선에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얻
을 수 있다.

10) file:///C:/Users/user/Downloads/f08b6bd177c7ad270ca56720140d4a5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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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리버럴 아츠를 습득할 수 있도록, 5가지의 키워드를 설정해서, 폭넓고도 예
대다운 깊이로, 양식이 되는 교양과목에서 배우고 싶은 수업을 고르는 서포트를 제공한다.

테마 키워드 내용

Ⅰ 교양을 연마하다 리버럴 아츠로서, 우리들의 문화나 삼라만상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
다.

Ⅱ 다음 시대의 지식을 얻다 시대와 함께 만들어지는 새로운 분야, 이로부터의 식에 접근할 수 있
다.

Ⅲ 예술의 확장성을 알다 온갖 분야의 예술과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문화의 모습에 접할 수 있
다.

Ⅳ 사회와 함께 만들다 지금 예술에 대해서 다양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사회와 공존하는 
아트의 가능성에 접하거나, 체험할 수 있다.

Ⅴ 디지털의 표현을 익히다 사회의 다양한 장면에서 디지털화가 진행하는 현재에 있어서, 필요시
되는 표현력을 익힐 수 있다.

  교양과목은, 전문만이 아니라, 많은 수업은 학부를 넘어서 수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상에서는, 여
간해서 함께 되기 어려운, 다른 학부의 학생, 그것도 예대생다운 다채로운 면들과 배움으로써, 인맥을 만
드는 일이 많이 있다. 분야를 초월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도, 교양과목의 매력이다.
  새로운 대학생활을 맞아, 지금까지는 다른 새로운 생활이나 스테이지를 맞이한다. 환경의 변화나 많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난처한 일에 대해서, 예대에서는 다양한 서포트가 되는 상담처가 되는 센터를 개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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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 리버럴 아츠 개설 강좌 목록

No 테마 과목・콘텐츠 비고
0 신입생 첫해 교육 프로그램
1 첨단지식을 알다  이분야횡단 옴니버스 강좌
2 아티스트를 위한 다양성 & 수용성 입문
3 캐리어 설계 연습
4 아카이브 개론
5 응용음악학 입문 Ⅰ・Ⅱ
6 음악문화사 Ⅰ・Ⅱ
7 음악요법 Ⅰ
8 음악요법 Ⅱ
9 음향학 Ⅰ・Ⅱ
10 음성학 Ⅰ・Ⅱ
11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 개설
12 예술사
13 퍼포밍 아츠・큐래이션 개론
14 발레사 Ⅰ・Ⅱ
15 미학 Ⅰ・Ⅱ
16 팝론 Ⅰ・Ⅱ
17 미디어 특론：아트＋
18 영상연습 Ⅰ 영화
19 영상연습 Ⅱ 애니메이션
20 예술환경창조론
21 현대미술 큐레이션 개론
22 창조와 계승과 아카이브
23 예술정보 활용력 개론
24 예술과 정보
25 정보 미디어학
26 인공지능과 창작
27 미디어・활용력
28 저작권개론 Ⅰ・Ⅱ
29 미디어론 Ⅰ
30 미디어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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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테마 과목・콘텐츠 비고

31 이탈리아문학 Ⅰ・Ⅱ
32 영미문학 Ⅰ・Ⅱ
33 헌법
34 사회학
35 종교학
36 심리학개설 Ⅰ・Ⅱ
37 생물학 Ⅰ・Ⅱ
38 독일문학 Ⅰ・Ⅱ
39 프랑스문학 Ⅰ
40 프랑스문학 Ⅱ
41 문화인류학 Ⅰ・Ⅱ
42 법학(일본국헌법 포함)
43 윤리학 Ⅰ・Ⅱ
44 역사 Ⅰ・Ⅱ
45 아트 리서치 연습
46 음악교육입문
47 예술문화환경론 Ⅰ
48 예술과 사회  21세기의 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성이란(기업편)
49 장애와 아츠 연구
50 일본의 예술・문화를 영어로 배우다
51 토비라 프로젝트 특집
52 DOOR 특집
53 이미지 연습 A
54 이미지 연습 B
55 인터랙티브 뮤직 Ⅰ
56 예술정보연습 Ⅰ
57 예술정보연습 Ⅱ
58 예술정보개론 A・B
59 게임제작연습 1・2
60 코드와 디자인
61 미디어아트 프로그래밍 Ⅰ
62 미디어아트 프로그래밍 Ⅱ
63 디지털 사운드 연습
64 현대예술개설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교양강좌 외의 특필할 만한 예술가 지망생을 위한 강좌를 발췌해 소개함으로써,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29

0. 신입생 교육 프로그램
  신입생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을 위한 스타트업 세미나(온라인, 학점 없음)이다. 대학생활의 시작은 지금
까지 걸어온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나 생활, 배움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예
대생으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고, 세상의 일원으로서, 동시에 예술이라는 개성에 의해서, 보다 주목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스테이지가 자신에게 의의 있는 시작이 되도록, 배우기 시작하고, 스텝업에 기여하는 노
하우를, 학내의 각 전문가가 온라인으로 전수한다.

1. 첨단지식을 알다 -이분야횡단 옴니버스 강좌
  문과나 이과를 불문하고, 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다양한 가능성과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인류로서 새
로운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되어, 첨단의료와 기술의 연구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수단으로 맞설 수 있
었던 점, 다양한 사정으로 신체를 상한 사람이 신체확장으로 인해 뛰는 것을 즐기고 그 빠르기를 경합하
는, 커뮤니케이션을 구사함으로써 세상의 새로운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그 과제나 곤란함을 극복하는 브
레이크스루는,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예술도 역시,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지성을 구사함으로
써, 각자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발전해 간다.
  이 수업은 우리에 대한 지적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로봇공학, 우주물리학, 패션학, 현대 아시아 연
구 등의 각 분야의 과학을 이끄는 고명한 분을 강사로 초빙한다. 더욱, 예술과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지성을 구사함으로써 진보를 이어가는, 스포츠학 리더십 분야의 수업이 더해진다.
  그야말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중심적인 강사가 직접 강의함으로써, 다른 분야의 첨단지식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창작자로서 보다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발상이나 대처로 연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1) 4월 : ‘패션’을 둘러싼 사회, 문화, 기술 등의 고찰을 통해, 인간에게 있어서의 창작물이 지닌 다각적
인 의미의 이해를 심화한다.

 2) 5월 : 우주를 구성하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다양한 접근으로 해설, 열매를 가진 창조적 지성으로 세계
를 살아남는 기술.

 3) 5, 6월 : 인간의 기능을 보완(의족 등)해 확장하는 바이오 메커닉스 로보틱스를 통한, 첨단과학의 창조
적 사회 장착에 대하여

 4) 6, 7월 : 실제로 글로벌하게 현대 아시아 세계를 현지와 융합하고, 관찰하고, 동시에 독창적 문체로 
보도해 온 경험에서, 타문화에 대한 통찰력과 그로부터 창출되는 표현수법을 풍부한 실제 사례로 밝힌
다.

 5) 7월 : 운동선수에게 있어서의 리더십과, 스포츠・문화에 의한 인간형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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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티스트를 위한 다양성 & 수용성 입문
  지금부터 문화・예술을 배우고, 활동해 가면서, 국적이나 언어를 초월해서 다양한 배경・출신을 가진 사
람들, 그리고 다른 세계관이나 가치관과의 만남을 수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다시, 지금까지 자
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실제로는 특정한 시대나 사회, 속성 속에서 형성된 것
이며,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에 있어서는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느끼는 계기도 된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의 다양성이나 차이를 알아감과 동시에, 현실로는 그것들을 거부・배제해 버리는 
‘당연’한 사회나 정치의 상식/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우리들이 ‘〇〇는 당연하지’라고 말함으로써, 
그 배후에서 방치되어 온 다양한 문제(차별, 편견, 배제)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 모국어
만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자신의 성별, 국적이나 피부색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생활하는 
것. 실은 이것들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은 아니다.
  ‘다양성(diversity)’과 ‘수용성(inclusion)’이라는 용어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우리들 하나하나가 안고 있
는 다양한 차이나 특성(장애의 유무, 국적, 성별이나 성적 정체성, 인종, 신앙, 연령, 언어, 문화)을 서로 
함께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이 사회에서 함께 존엄을 갖고 살아가기 위한 시점・사고이며, 
우리들 하나하나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인권’으로 결부되는 것이다.
　이 수업에서는 ‘다수파와 소수파’, ‘젠더(gender)와 섹슈얼리티(sexuality)’, ‘인종과 에스니시티
(ethnicity)’ 같은 몇몇 카테고리에서, 각각의 전문분야의 연구자에 의한 이론과 아티스트들에 의한 실천을 
배운다. 수강생 여러분은 이론을 배움으로써 개개의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차이가 지배적인 사회
규범・구조로 인해서 편견, 차별, 배제에 노출되는 매커니즘에 대해서 배우고, 이 문제들을 문화예술의 영
역에서 극복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향후 자신의 표현활동이
나 연구내용이, 타자, 특히 자신과는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느끼고, 받아들여지는가, 자신 
속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상상력을 발동시키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차별이나 편견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그다지 느낀 적 없는, 관
계없다고 생각해 온 사람들에게도 수강했으면 한다.
  그것은 ‘당연’을 물음에 부쳐, 새로운 시점이나 가치를 사회에 제시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을 담당할 사
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배움이 될 것이다.

● ‘다수파 특권이란／다양한 특권과 교차성／다수파측의 책임과 과제’ (出口)
  ‘특권(=어느 사회집단에 속해 있음으로써 노력 없이 얻어지는 우위성)’을 키워드로, 지금까지 소수파측에
게 배우는 일이 많았던 차별이나 인권의 문제를, 특권을 가진 다수파측의 태도나 심리, 행동, 성장에 초점
을 맞춰서 고찰한다.

수강자의 목소리
  ‘나는 차별과는 관계없고, 차별을 하는 누군가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다수파의 무관심
이 소수파가 살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알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 ‘여성혐오・성폭력・페이사이드—가부장제의 구조와 실천’ (上野)
  페미사이드(Femicide, 여성혐오), 호모소셜(homosocial), 호모포비아(homophobia, 동성애혐오) 등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여성학・젠더 연구가 남성우위사회와 성차별에 대하여 무엇을 밝히고, 무엇을 달성해 
왔는가를 해설한다.

수강자의 목소리
  ‘가부장제가 만들어진 구조를 배우면 싸우는 법을 알 수 있다, 어느 시점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은 언젠가 
끝난다고 듣고 용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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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과 청각이 없는 세계에서 사는 것과, 거기서 느끼는 아름다움에 대하여’ (福島)
  9살에 실명, 18살에 실청한 시청각장애인인 강사가 촉각・후각・미각으로 느끼는 정보란 무엇인가. 그리
고 오감과는 다른 차원의 내면으로 느끼는 ‘말의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해설한다.

수강자의 목소리
  ‘시각이나 청각에 의존하는 예술을 아무리 사용해도 (그것들을 느낄 수 있는) 전제가 자기와 타자 사이
에서 다르므로, 같은 체험이 될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 ‘에스니시티(ethnicity)와  다문화공생’ (イシ)
  일본과 브라질에 있어서 ‘에스닉・마이너리티’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의 현황, 미디어에서의 ‘외국인’
의 표상 등을 통해서, 일본사회의 ‘다문화공생’의 실정에 대해 고찰한다.

수강자의 목소리
  ‘(시청자로부터 비판받은 TV 프로그램의 사례를 보고)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것을 소중히 하면서도, 그
것이 차별적인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가, 당사자에 의한 체크를 포함한 리서치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
했다’

3. 캐리어 설계 연습 ~미래를 개척하는 힘을 기른다~
  ‘취직 같은 건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런 건 생각하면 예술 같은 거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평등하게 졸업 후는 찾아온다. 그래서, 아무리 싫어도 사회인의 일원으로 어떻
게든 사회와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예대생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라는 길을 믿고 나아가는 일이 많으므로, 장래 나아갈 경향은 없고, 개개
에 따라서 그 활동의 폭도 다양하다. 학생일 때 몰두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그것들에 얽힌 다양한 
경험이나 배움은, 장르를 불문하고 사회의 일을 추진하는 힘으로 연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미지를 구
현해 가는 전문기술이나 실행력, 실현하기까지의 계획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은 프로페셔널한 아티스
트나 전문가로서만이 아니라, 어느 업계에서 일하는 경우에나 요긴하게 쓰인다.
　다만, 예술의 가치를 전제로 하는 ‘예대’에서 한 걸음 나갔을 때는, 당연히 그 전제를 공유할 수 없는 사
람들이나 그 가치에 무게를 두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일’을 해 가는 기회가 늘어갈 것이다.
　그럴 때도, 기죽지 않고 예술과 함께 살아 가는, 혹은 당당하게 창조성을 발휘해 가기 위해서는, 연마하
고 있는 전문적인 기예와는 다른, 사회와 접하기 위한 ‘기술’이나 ‘지혜’가 필요해진다.
　캐리어 설계연습에서는, 아래의 세 가지를 테마로, 가려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마인드세트에 대
하여 함께 생각해 간다.

・아트와 ‘돈’
  졸업 후도 예술활동을 계속하려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가. 경비를 고려하는 방법이나 보
수를 정하는 방법, 공적자금과 함께하는 방법부터 어떻게 하면 궁핍한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현실
적인 문제까지, 사례나 서적에 마주하면서 함께 고찰한다.

・아트와 ‘사회’
  사회 속에서 예술활동을 실천하려면, 연주나 작품제작 등의 기술 이외에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할
까. 동료나 이해자를 늘려 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매니지먼트나 프로듀스라고 하지만 도대체 어떤 것
을 할 필요가 있는가. 기획서의 작성법부터 문화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등의 구체적인 수법을 배운다.

・아트와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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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꿈꾸어도 좋고, 무엇을 꿈꾸면 사회부적합자로 이야기되어 버리는가. ‘사고’와 ‘고려’, ‘일자리’나 
‘노동’ 등의 용어의 사용법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활용해서 보다 낫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
찰한다.

　졸업 후도 자신의 감성을 부정하는 일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사회의 양쪽 현황을 알 필
요가 있다. 그것들을 안 다음, 다음의 한 수를 이끌어내는 힘을 익히지 않으면 매우 고생할 것이다. 겁주
려는 것이 아니라, 길 없는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장래를 되는대로 맡기는 것이 아니
라, 필요한 경험・지식이나 스킬을 자각하거나 판단하면서 이상적인 이미지에 가까워 가는 사고력을 몸에 
익히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이다.
  ‘아티스트나 연주가가 된다/되지 않는다’ 혹은 ‘취직한다／하지 않는다’에 상관없이 꼭 수강하길 바란다.

4. 아카이브 개론
  아카이브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아카이브는 가능해지는가. 아카이브는 무엇과 다르고, 무엇과 비슷한
가. 시스템으로서의 언어(언어화의 가능성)와 물리적인 재료의 집성(corpus) 사이에서 실현되는 컬트 그래
피를, 예술학의 범주에서 다시 파악한다.
　예술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事象 〈아카이브〉를 향한 물음을 던지는 이 수업의 범위에는, 아카이브라
는 지(知)의 방향성 자체를 구동시키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포함되어 있다.
　이 수업에서는, 아카이브이론, 건축학, 정보학을 전문으로 하는 교원 3명의 시점에서, 아카이브를 둘러싼 
다양한 물음과 ‘예술작품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과의 접속을, 강의・강독・토론을 통해서 시도
해 간다.

5. 응용음악학 입문
  음악예술의 광범위한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심리학, 의학, 인간공학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음악과 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한다. 올해는 ‘언어’와 ‘음악’에 초점을 맞춰서 이수생과 함께 고찰해 간다.
  ‘언어’와 ‘음악’은 인간에게 고유한 활동(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양자의 유사점・상이점을 고찰하려
면, 즉 인간존재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6. 음악문화사
　우리들이 친숙한 음악문화 중에서는 다양한 ‘음악’의 정의가 존재하고 있다.
　이 수업에서는 그 다종다양한 음악의 가치관이 만들어진 역사를, 특히 서양음악과 그것을 둘러싼 사회에 
초점을 맞춰 개관한다. 과거의 음악을 앎으로써, 새롭게 현대의 음악문화를 고찰한다는 것이 이 수업의 도
달점이다.
　전기는 주로 강의형식으로 수업을 실시, 중세부터 근대까지의 서양음악사를 개설한다.
　후기는 주로 연습형식으로 수업을 실시, 음악환경창조학과 학생이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20세기 이후의 
음악을 다룬다.

7. 음악요법 Ⅰ
  한 사람의 인간과 대면했을 때, 자신의 음악을 활용해서 접할 수 있을까?
　음악요법의 이론과 기술에는, 영유아부터 고령자에 이르는 폭넓은 연령층에 대해서, 다양한 질병이나 장
애, 환경이나 문화를 갖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의료복지시설, 학교, 콘서트홀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음악을 
제공하기 위한 힌트가 가득하다.
　수업에서는 음악요법의 기초적인 이론이나 실천사례에 대해서 영상을 섞어서 소개하는 외에, 자신의 전
문성을 살리면서 다양한 대상자와 접하는 기술이나, 다양한 음악활동을 기획하는 요령에 대해서 실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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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운다.
　음악요법의 시점에서, 자신의 감성과 음악기술을 사람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발견한다.

8. 음악요법 Ⅱ
　현재 일본의 음악요법은 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폭넓게 대상으로 해서, 발달지원이나 재활훈련, 사회참
가, 간호 등, 다양한 임상적 목표 아래 행해지고 있다.
　수업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음악요법의 사례를, 영상이나 롤플레이밍 등을 섞어서 소개하고, 음악에 의
한 연관성, 임상적인 목표를 향한 접근 등에 대해서 배운다.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과의 연관성이나 
음악활동에 있어서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음악요법의 실천사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개개의 생활방식에서 음악의 의미나 
가능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모두가 음악의 전달방식, 사회에 있어서 음악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 고찰
하는 것으로 이어져 갈 것이다.

9. 음향학 Ⅰ・Ⅱ
  ‘소리’란 우리들의 생활환경에 존재하고, 우리들의 생활을 ‘풍요’하게도 ‘불쾌’하게도 하는 중요한 환경 
요소이다.
　전기의 음향학Ⅰ에서는 소리를 다루는 학문(음향학)의 역사와 변천을 개설한 뒤, 소리의 물리적 특성으
로써 소리의 발생, 음파의 전달 등이 지구의 물리법칙에 기초하고 있음을 해설한다. 한편, 사람은 청각(귀)
을 통해서 소리를 지각한다. 그 기능(생리)이나 감각적 성질(심리)에 대해서도 해설한다.
　후기의 음향학Ⅱ에서는, 음향학에 포함되는 다양한 분야나 기술, 예를 들어 디지털 오디오, 음성, 3D 음
향, 사운드맵 등의 해설이나 최신의 토픽 소개를 통해서, 소리에 관한 지식을 심화하는 것을 시도한다.

10. 음성학 Ⅰ・Ⅱ
　노래를 부르거나, 말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예술을 창조하는 것은 사람만이 하는 행동이다.
　음성학이라고 하면 딱딱한 이미지지만, 이 수업에서는 음악이라는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 자신의 내
력, 그것을 더 생명의 내력에서, 예를 들어 음악을 하는 신체자세가 왜 노랫소리나 기악연주에 중요한가, 
호흡이란 무엇인가, 음높이의 조절이나 발음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등을 고찰해 간다. 그래
서, (예술로서 혹은 창조적인) 音(소리)와 声(목소리)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하는 강좌이다. 

11.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 개설
　현대의 아티스트는 창작활동만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이나 활동을 의지적으로 아카이브하는 것이 필요해
지고 있다. 이 수업은 전문적인 자료 아카이브만이 아니라, ‘아티스트를 위한 아카이브’를 개설하는, 연간 
15회의 온라인 강의이다.
　각 회, 게스트를 초청해서, 미술・음악・영상의 창작이나 프로듀스와 함께, 신체표현이나 평론 등 다양
한 표현활동의 아카이브를 어떤 식으로 구축, 활용해 갈 것인가를 배우면서, 각각의 새로운 창조로 연결해 
간다.

12. 예술사
  ‘예술’(=아트) 생성의 역사를 ‘근대’의 하나의 기둥으로 자리매김하고, 그것이 자율성을 획득하고, 어떻게 
그 용어로써 계속 사용되어 왔는가를 구체적으로 강의하는 수업이다(예를 들어 ‘예술대학’이라는 이름이 
곤란 없이 유통하는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거기서의 ‘근대’란 지금도 그 와중에 있다고 하는 광의의 의미이며, 과학적 세계관 및 산업혁명의 발흥
과 함께 ‘인간의 사상’으로써 불가결한 틀구조로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미술, 음악뿐만 아니라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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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만화・애니메이션에 이르기까지 ‘각 예술사’로서 알기 쉽게 설명한다.
　동시에 일반에게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에스테틱(미적 직감적)’의 차원, 즉 미학의 이해와 예술이라는 
이념을 설명해 가면서, ‘아트(예술)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자기 나름의 해석을 가질 수 있기 위한 기초지
식을 강의한다.

13. 퍼포밍 아츠・큐레이션 개론
  ‘퍼포밍 아츠(실연예술, 무대예술)를 큐레이션한다’라는 것은, 금세기에 들어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발전 도중인 사고이다. 이 강좌에서는 이 새로운 견해나 사고를, 장래 퍼포밍 아츠의 현장에서 활동하게 
될, 혹은 그러한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과 함께, 자신의 언어나 표현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다. 퍼포밍 아츠가 다른 아트・폼(예술의 형태)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make things(물건
을 만드는)’이 아니라, ‘make 〇〇 happen(사건을 일으키는)’에 있다. 또한, 퍼포밍 아츠를 특징짓는 점은 
그 실현(happen)과 완결(complete)에 ‘수신자(audience)’가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본 강좌에서는, 위에 든 두 가지 점을 연결하는 선을 축으로, 먼저 퍼포밍 아츠 제작의 전문가가, 주로 
연극・음악 등의 퍼포밍 아츠의 제작과정을 소개・분석하면서, 그 제작과정과 무대 뒤에서 ‘일어나고 있
는’ 것을 학생과 공유해 간다. 예술제, 연극제, 음악제에 있어서 공동창작의 장에 있어서, 어떠한 팀으로, 
어떠한 분담을 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등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실연예술의 ‘사건을 일으
키는 방법’을 배운다.

14. 발레사 Ⅰ・Ⅱ
　발레는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져, 프랑스에서 자라고, 러시아에서 꽃피웠다고 이야기된다. 더구나 20세기
가 되면, 이 러시아・발레가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전세계로 전파해 간다.
　수업에서는 이러한 발레사의 통사를 파악하면서, 각 시대의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배운다. 발레예술의 
기초부터 문화적・정치적 맥락, 다른 예술 장르와의 연관성 등, 넓은 시야에서의 접근 속에서 많은 발견을 
하고, 모두 자신의 표현으로 이어가길 바란다.
　전기의 ‘발레사Ⅰ’에서는 무용의 기원부터 19세기 러시아의 클래식 발레까지, 후기의 ‘발레사Ⅱ’에서는 
20세기의 발레뤼스부터 현대까지의 발레를 배운다.

15. 미학 Ⅰ・Ⅱ
　미학은 감각이나 감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학문이다.
　영어로는 에스테틱(Esthetic)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감각이나 느끼는 것을 가리키는 그리스어의 아이
스테시스(aisthesis)에서 유래한다. 감성과 美와 예술이, 미학의 세 가지 주요한 관심영역이다. 미학은 자
주 예술학이나 예술이론과 혼동되지만, 예술은 미학의 대상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예술의 제작이나 감상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의 온갖 장면에서, 우리들은 오감을 통해서 세계를 감지하고 
있다. 사고나 감정은 모두 감각이나 감성과 결부되어 있다. 신체나 감각은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들과 세계의 경계이다. 그 경계의 방향성이나 작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미학이다.
  이 수업에서는 예술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변의 事象을 다루면서, 감성에 대해서 생각한다.

16. 팝 론 Ⅰ・Ⅱ
  고작 100년여 앞서 시작된 유스 컬처, 그 이전에는 사회를 회전시키고 있는 ‘어른’이 독점하고 있던 문
화(주류／규범적／메이저)에 대해서 일어난, 아이의, 아이에 의한, 아이를 위한 컬처에 대해서 살펴 간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란 ‘(예를 들어 미국에 있어서) 비백인’, ‘여성’, ‘동성애자’ 등, 다양한 의미에 있어
서 ‘마이너리티’에 대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발판으로서, 아메리칸 팝 뮤직史, 일본사회의 전환기＝1980년 전후의 팝・컬처 전반을 개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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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 모두가 먼 과거의 이야기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현재의 팝・컬처의 기점이자 참조점이라고 
생각한다.

17. 미디어 특론 : 아트 +
　예술정보센터(AMC)에서는 그 시대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게스트들을 초빙한 강연 및 수업을 해
왔다. 이 수업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최고 연구자・표현자・실무자・기업가를 맞이해서 게스트 강사의 강연 
및 토크 형식의 강의를 한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창조력을 배양하려면, 다양한 전문영역의 연구나 최첨단의 발상을 아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자신의 전문영역만이 아니라, 그 전문성을 축으로 다분야에 대해서도 폭넓은 식견을 가짐으
로써 유연한 발상력을 익힐 수 있다. 매회 수업에 참여해 다종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함으로써, 이 강의가 
계기가 되어 새로운 발상이나 깨우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수업은 ‘사회共創11)과목(공개수업)’으로 사회인의 수강도 동시에 하는 온라인 수업이다.

18. 영상연습 Ⅰ
  현재의 온갖 예술표현에 있어서, 영상은 ‘예술의 기록장치’라는 존재를 넘어서, ‘예술표현’으로서도 혹은 
‘예술표현 자체’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
　이 수업에서는 ‘20세기의 영상표현’을 견인한 ‘영화의 제작수법’을 배우는 것에서, ‘21세기의 영상표현의 
가능성’을 생각해 간다.
  수업내용은,
　・게스트 강사에 의한 ‘영화의 제작수법’에 대한 강의(감독, 각본, 촬영조명, 미술, 편집, 사운드디자인에 

대하여)
　・예술정보센터에서 보유한 카메라, 편집 소프트(Adobe Premiere)를 사용한 연습
을 두 기둥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몇 분간의 단편영화 제작을 함으로써, 영상제작의 실천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19. 영상연습 :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은 다이내믹하게 그 형태를 바꾸면서 다양한 영역으로 침투할 커다란 가능성을 가진 표현이
다. 이 수업에서는 그 가능성과 다양성, 그것의 토대가 되는 사고나 기술, 사회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 
다른 전문성을 가진 교원진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소개해 간다.
　수업 내에서는 역사나 지역을 횡단하는 다수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소개함과 동시에, 일부, 워크숍 형식
의 연습 등도 섞으면서, 애니메이션 표현을 부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수업을 입구로 삼아서, 자신의 제작이나 연구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도입해서 심화해 가
길 바란다.

20. 예술환경창조론
  일본 문화정책의 현황을 아트의 현장 레벨의 시점에서 개관한다. 특히 오늘날의 문화예술은 지역사회나 
타 분야와의 연계가 불가결하다. 거기서, 사회로부터의 다양한 요청에 수반해,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사람
들은 폭넓은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 수업에서는 다채로운 게스트 강사를 초빙해, 문화예술과 사회의 연결역할에 필요시되는 기초적인 이
론이나 노하우 등을 배운다.

21. 현대미술 큐레이션 개론

11) 공동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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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미술을 둘러싼 큐레이션은 근래, 미술표현의 영역횡단화나, 시대의 변화에 동반한 미술관이나 전람
회의 바람직한 모습의 변천에 따라서 크게 그 모습을 바꾸어간다.
　이 수업에서는 큐레이션의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에도 눈을 돌려, 그 다양한 방향성과 가능성을 
소개하고, 이로부터의 큐레이션에 대해서 사고・실천해 가기 위한 실마리로 삼는다. 
　매회, 다양한 전문분야로부터 강사를 초빙해, 옴니버스 형식의 수업으로 큐레이션을 다각적인 시점에서 
읽어내고, 이로부터의 큐레이션의 방향성에 대해서 토론해 간다.

22. 창조와 계승과 아카이브 -영역횡단적 사고실천
  ZOOM에 의한 온라인 수업이다. 학부・대학원, 전공을 불문하고,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미술・음악을 불문하고, 아트를 둘러싼 다양한 화제를 다루면서, 지적 호기심의 소재를 종횡무진으로 발
굴해, 수강생도 포함해서 토론하는 장을 제공해 가는 수업. 동경예대의 다양한 선생님이나 학교 밖이나 미
술 이외의 전문가도 포함하고, 타 분야의 아티스트나 연구자를 초빙해서 화제를 제공한다.
　아트가 만들어지는 사회의 폭넓은 知를, 스스로 읽어내는 힘을 단련하는 것을 목표로, 기다리지 않고 공
격하는 자세로 임한다.

23. 예술정보 활용력 개론 (저작권, 지적재산권, 메타버스, NFT 아트)
  예술의 세계도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NFT・메타버스 같은 단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오게 되었다. 한
편으로 자기 작품의 권리를 타인에게 침해받거나, 자신이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지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적재산권의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수업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지식을 ‘정보’로 인식해, 예술에 관한 ‘정보’를 자신이 직접 조사하고 고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향후 더욱 예술작품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또 그것을 전파하는 방법도 다양화해 간다. ‘몰랐네’로는 끝나
지 않는 시대이기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정보수집력, 정보조사력을 몸에 익히길 바란다.

24. 예술과 정보
　예술과 정보의 연관성에 대해서 고찰하고, 창작활동을 해 가는 데 필요한 정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또 AI나 암호 등, 현대사회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정보기술의 구조에도 주목한다. 강의 속
에서는, 봐두어야 할 고전적인 영상작품을 접할 기회도 마련한다. 
  일부 회차에서는 대학원 영상연구과의 게임코스와의 연계로, 스퀘어 에닉스의 크리에이터에 의한 강의를 
아카이브 영상으로 한다.

25. 정보 미디어학
　우리 몸의 주변에 있는 다양한 정보 툴의 이용방법에 대해서 배운다. 메일이나 크라우드의 이용 등, 기
초적인 내용에서 전문적인 내용까지 폭넓게 해설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누구나 알아두어야 할 정보 활용력으로, Microsoft Office의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기초부터 응용까지, 실제로 기기를 조작하면서 익혀간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필수의 지식으로 되어 있는, 정보보안이나 저작권에 대해서도 배운다.
　각 회에 있어서, 실습형식, 강의형식을 취한다. 과제가 나올 수도 있다. 고도화된 현대의 정보사회에 있
어서 정보기기를 다루는 데, 기본 활용력과 보안 의식을 몸에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26. 인공지능과 창작
  AI의 기술적 진보는 무섭도록 세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트나 디자인 같은 창작의 분야에서
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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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강의에서도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AI의 기초부터 응용까지를 탐구해, AI를 활용한 창조적 작품을 작
성하는 프로세스를 탐구해 간다. 먼저 처음에 Google의 Teachable Machine 등의 툴을 활용하면서 신경 
회로망이나 기계학습 같은 AI의 기본을 배운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지원, 텍스트와 화상 생성, 음악, 인터
랙티브 미디어의 생성, 영상 생성 같은 AI를 활용한 창작에 대해서 파고든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발표를 한 뒤, 후반은 각 수강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 프로젝트
를 기획한다. 각자가 기획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토론을 해 최종 프로젝트의 작
성에 몰두한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전람회를 기획해, 작품을 전시하고 강평회를 한다.

27. 미디어 활용력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 기본이 되는 것은 언어이다.
　우리는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과 소통하고, 문자로 적어 남김으로써 널리 전달하고 오래 남길 수 있다. 
그렇지만, 현대에 있어서 언어만이 아니라, 비주얼한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맡는 것이 더더욱 많아
지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의 보급과 그에 의한 우리들의 미디어 사용과 감각의 변화도 그 이유가 될 것이
다.
　이 수업에서는 회화, 영상, 사진의 심볼・기호・이콘 등의 비주얼 정보를 읽어낸다. 역사적인 기원, 이문
화적인 차이, 현대 매스미디어의 관점에서 읽어간다.

28. 저작권개론 Ⅰ・Ⅱ
  음악과 연관되어 가는 데 저작권법은 피할 수 없다. 음악작품을 창작하는 사람, 음악작품을 연주・가창
하는 사람, 연주・가창된 음악작품을 시청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 각자에 대해서 저작권법이 규정하
고 있는 다양한 권리가 밀접하게 관계한다.
　전기의 Ⅰ에서는 모두에게 친근하고 또 매우 중요한 저작권법의 개요에 대해서 해설한다. 법률 속에서도 
여간해서 복잡하고 알기 어려워, 또 퍼지한 요소가 많지만, 변호사로서의 실무경험도 고려해서, 실제사례 
등도 소개하면서 진행한다.
　후기의 Ⅱ에서는 Ⅰ에서 배운 저작권법의 개요를 바탕으로(Ⅰ을 이수하는 것은 이수의 요건은 아님), 구
체적인 사안을 소개하면서 이해를 심화한다. 실제로 분쟁이 된 사례나, 악플 소동이 된 사례, 특히 문제는 
되지 않았어도 저작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은 사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재를 제공하면서, 해설
하거나, 다 함께 생각하면서 진행한다. 최신 토픽으로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루는 일도 있다.
　적절히 동영상이나 음원 등의 자료를 시청하고, 짧은 문장을 읽을 예정이다.

29. 미디어론 Ⅰ・Ⅱ
  미디어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매개하고, 일상생활로부터 문화적 표현에 이
르는 다양한 실천을 지원하고 그것들에 다양한 형태와 효과를 가져다주는 기술적 장치와 정보매체이다.
　2024년도의 강의에서는 수잔・손탁 사진론(Susan Sontag, On Photography)을 채택해, 사진이라는 
미디어가 인간의 지각이나 세계 인식의 방식, 문화나 예술을 어떤 식으로 바꾸어 왔는가, 현대의 디지털화
하고 네트워크화한 사회에서 영상과 현실의 관계를 생각하기 위해, 어떠한 힌트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를 검토한다.

30.~44.
생략

45. 아트 리서치 연습 : ‘조사를 활용하는 아트’와 ‘아트를 활용하는 조사’
　이 수업은 근래 증가하고 있는 ‘조사를 활용한 아트(Research-Based Art)’와 ‘아트를 활용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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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Based Research)’의 교착점을, 외부의 게스트 강사에 의한 다양한 대처의 실례를 배움과 동시에, 수
강자 자신도 특정한 테마를 따라서 그 실천의 실습을 한다.
　특히, 사회학, 문화인류학, 문화연구, 미디어연구, 아카이브연구 등의 이론과 조사를 베이스로 하면서, 
도시나 생태학, 복지나 교육, 테크놀로지나 의료 등의 테마에 시청각, 영상미디어, 전시를 활용한 조사나 
그 성과의 발표에 대해서 학습한다.

46. 음악교육입문
  음악교육은 학교 음악교육이나 고도의 기능습득을 지향하는 전문 음악교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아교육이나 장애아교육, 혹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이나 평생학습 등에 있어서도 음악활동과 
그 학습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한 넓은 의미에서의 음악교육에 대해서 배우고, 음악과 인간의 
다양한 연관성을 교육적인 시점에서 생각해 가는 수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음악교육의 사상과 역사’, ‘음악과 발달’, ‘음악・언어・신체’, ‘음악의 교습・학습 과정의 
실제’, ‘수업・레슨 연구’ 등을 테마로 해서, 교원의 강의, 학생에 의한 발표, 지도실천을 조합하면서, 음악
교육의 의의나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심화해 간다.

47. 예술문화환경론 Ⅰ
  예술에는 어떠한 힘이 깃들어 있을까(꼭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
　그 힘은 개인과 사회에 무엇을 초래(교란)할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예술이 놓여 있는 복잡한 환경을 메타한 시점에
서 파악하는 것, 그리고 예술과 사회의 접속면을 정성스럽게 주시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이 수업에서는 국가, 지방자치체, 아츠카운실, 기업, 아트 NPO 등, 다양한 섹터에서 하고 있는 예술지원
제도(주로 음악분야)의 목적이나 내용에 대해서 배운다. 또한, 지역사회의 편에서 전개하고 있는 예술활동
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거기서 생기는 변화나 딜레마에 초점을 맞춰서 예술의 공헌요소를 모색한다.

48. 예술과 사회 –21세기의 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성이란(기업편)
　요즈음, 세계적으로 기업의 예술에 대한 주목도가 현저히 오르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요구하는 ‘창조성’이란 어떠한 것일까. 과연 오늘날 예대생의 창조성은 일본기업이 요구
하는 것과 매치하는 것일까.
　이 수업은 여러 일본기업의 다양한 부서에서 일하는 최전선의 사람들을 강사로 맞이해, 예대의 다양한 
학과・전공에서 모인 학생과 워크숍 형식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학생은 참가기업으로부터 나온 과
제를 골라, 그룹워크를 통해서 해답이 되는 구체적 플랜을 생각하고, 제안을 한다.
　수업을 통해서 우선은 ‘사회에 영합하지 않고 발상하는’ 힘을 배양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방책을 모색
하는 경험치를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9. ‘장애와 아트’ 연구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 있어서, 예술이 하는 역할이란 무엇일까.
　이 수업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과 예술과의 연관성, 그 표현에 접하면서, 창조적인 시점에서 예술의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복지시설이나 특별지원학교에서의 워크숍, 장애가 있는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다양한 만남 속에
서, 수강생이 주체적으로 생각해서 기획하고, 분야를 초월해서 협동하고 실현해 간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출석이나 수화 통역의 강습과 실천, 게스트 강사를 초빙해서 예술의 특별지원교육이
나 국내외의 인클루시브 아츠 등에 대해서 배우고, 누구나 동등하게 예술을 향유하고 표현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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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일본의 예술・문화를 영어로 배운다
  오늘날의 아티스트・연구자에게는, 자국의 문화예술을 다양한 시점에서 응시하고, 그것을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명료하게 전달하는 힘이 요구되고 있다. 이 수업에서는 동경예대의 각 전공분야를 축으로 일본
의 예술・문화를 영어로 배우고, 각 분야의 입문・개론적인 지식습득을 목표로 한다.
　국내의 학생에게는, 자국의 예술・문화에 대해서 영어로 새롭게 다시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학생에 
대해서는, 유학 중에 자신의 전문과 다른 분야를 알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교 교원을 중심으로 한 각 전문(미술, 공예, 조각, 현대문화, 영어, 건축, 등)에 관한 강의에 더해서, 
마지막 2회는 수강생에 의한 개인발표(내가 소개하고 싶은 일본의 예술・문화)의 시간을 마련한다.

51-1. 억세스 디자인 기초
　구체적인 사회과제에 연관되는 상황・활동을 앎으로써, 문화자원이나 미술관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
람이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생각한다. 강좌를 통해서 각각의 창작활동을 전달할 상대나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강좌의 테마로써, 장애인차별해소법, 장애의 사회모델, 합리적 배려, ろう文化, 다문화공생, 아이들의 빈
곤, 초고령사회, 인지증 등의 다양한 사회과제나 공생사회를 생각하는 데 알아두고자 하는 사항을 다룬다. 
전문가의 렉처와, 다양한 세대가 활동하는 토비라(とびラー)와 함께 의견교환을 하면서 강좌는 진행되고 
있다.
　희망자는 반드시, 첫 회 오리엔테이션 수업에 출석하도록 한다.

51-2. 미술감상실천연습
　대화를 통해서 작품을 즐기고, 감상을 심화하는 활동에 대해서 배운다. 감상자가 자유로운 발상으로, 주
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감상의 장을 만드는 측’의 시점을 가지면
서 생각해 간다.
  수업은, Visual Thinking Strategies(대화형 감상)을 총 8회로 배운다. 다양한 세대가 활동하는 아트・
커뮤니케이터(애칭 とびラー)와 함께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되어 간다.
　희망자는 반드시, 첫 회 오리엔테이션 수업에 출석하도록 한다.

52-1. ART × SDGs 프랙티스
  ‘SDGs와 아트’를 테마로 다루는 수업이다. SDGs가 내건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과제를 찾아내
어, 창조적인 해결책을 아트의 가능성을 섞으면서 사고한다. SDGs를 보다 다각적으로, 보다 깊이 알기 위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천자를 강사로 초빙해, 함께 생각한다.

52-2. 다양성 실천론  ※케어원론과 함께 이수가 필요
  生きづらさ를 안은 당사자나, 당사자와 関わりながら 활동을 하고 있는 실천자・표현자와의 대화나, 현
대의 복지를 보다 넓은 시점에서 재인식하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강사로 맞이해서, 옴니버스형식의 강
의를 한다. 이제부터의 사회에서 창조되어야 할 공생사회를 고찰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사고를 엮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52-3. 케어원론  ※다양성 실천론과 함께 이수가 필요
　복지의 역사나 케어의 기초적인 사고를 알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안은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심화한
다. 또한, 케어・아트의 두 영역에 있어서 창조적인 대처를 참조함으로써, 현대의 케어와 아트의 접점에 
대해서 생각한다. 아트를 매개로 해서 복지를 보다 다각적인 시점에서 파악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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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DOOR 프로그램 실천연습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작품・워크숍 등의 제작이나 실천을 한다. 
또한, 사회 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事象에 눈을 돌려온 아티스트의 시선을 접하고, 학습을 심화한다.

52-5. 케어실천장면분석 연습
　실제 복지의 현장으로 직접 가서 그룹워크 등으로 함께 일하면서, 케어의 현장을 보다 사회로 열린 장으
로 만드는 방법을 고찰한다. 복지의 현장에, 스스로의 활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실습이다.

52-6. 다큐멘터리 영상연습
　영상제작・다큐멘터리의 기법을 기초부터 배우고, 테마에 따라서 그룹 영상제작을 한다. 제작 프로세스
를 통해, 영상의 활용력이나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관방식, 행동방식을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2-7. 인간형성학 총론
　인간의 성질이나 능력을 기르고 형성하는 ‘교육’에 대해서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사회의 교육과 
배움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인간형성의 기본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으로 한평생을 통한 배움의 기초
적 이해를 몸에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52-8. 아트 프로젝트 실천론
　요사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아트 프로젝트가 전개되고 있는데, 향후 아트 프로젝트는 어떠한 방향성
을 갖고 추진되어 가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실천적 입장에서 검증과 고찰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수업이다.

52-9. 케어×소셜리 엔게이지드 아트(Socially Engaged Art) 실천론
  지역사회나 주민과 함께 제작이나 활동을 하는 소셜리 엔게이지드 아트(SEA)의 실천자를 게스트로 초빙
해, 사례를 파고들면서, SEA에 필요한 사고나 수법을 몸에 익혀, 복지시설이나 지역에 있어서 아트를 매
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탐구한다.

53. 이미지 연습 A
  본교의 사업인 ‘동경예술대학 아트 DX 프로젝트’에 동반해, 예술정보센터에 도입된 최신기기에 대하여, 
연습형식으로 배워간다.
  구체적으로는 VR 헤드세트, 3D 스캐너, 3D 카메라 등의 기재를, 실습을 통해서 체험해 간다.
　또한 후반에서는, 게임 엔진에 의한 웹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까지를 한다.
  학생 여러분에게는 제작한 작품을 발표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수업은 예술정보센터 연습실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진다. 추첨신청 방법 설명은 첫 수업에서 하므로, 희망
자는 반드시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출석하도록 한다.

54. 이미지 연습 B
　이 수업에서는 Reality Capture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포토그래머트리(Photogrammetry)라는 여
러 장의 화상으로부터 높고 상세한 3D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을 배운다. 후반에서는 3D 데이터를 활용
하는 방법으로써,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공개나 디지털 패브리케이션(fabrication)에 의한 아웃풋을 체험
한다.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흥미가 있는 방법으로, 3D 데이터를 사용한 작품을 제작한다.
　수업은 예술정보센터 연습실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진다. 사용하는 PC의 관계상, 적은 인원으로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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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응모자가 다수인 경우는 추첨이 된다. 추첨 신청 방법은 첫 수업에서 하므로, 희망자는 반드시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출석하도록 한다.

55. 인터랙티브 뮤직 Ⅰ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사운드를 작품의 요소로 만드는 제작에 들어간다.
　또한, 실제의 작품제작・발표를 통해서, 미디어에 있어서 ‘소리’의 역할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다.
　수업에서는, DAW 소프트인 Logic Pro 등을 사용한다.
　추첨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첫 수업에서 설명하므로, 희망자는 반드시 출석하도록 한다.

56. 예술정보 연습Ⅰ
　Adobe InDesign을 사용한, 종이 미디어 제작연습이다.
　이 수업에서는, 화상이나 폰트 등의 디지털 데이터나, 인쇄물 등에 대한 일련의 지식과, InDesign의 조
작 스킬을 습득해, 명함이나 책자 등의 종이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반에서, 기초지식의 강의와 실제를 병행해서 하고, 명함 등의 소과제를 통해서 제작의 기초를 몸에 익
힌다. 후반에서, 그 응용으로서, 책자 제작을 한다. 그 제작을 통해서, 미디어의 테마 설정・콘텐츠 제작・
레이아웃・출력・제본까지 전부 경험한다.
　이 수업을 통해서, 각자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툴(명함이나 DM, 포트폴리오 등)이 효과적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활동의 폭이 넓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57. 예술정보 연습 Ⅱ
  비주얼 표현, 애니메이션, 프로덕트 개발, 건축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는 3D 기술을 습득한
다.
　어느 분야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전반부에서는 3D의 기초개념과 기술을 배우고, 후반에서는 각 분야로 
나눈 기법의 습득, 제작을 개시한다.
  주요 사용 소프트는, CAD인 Fusion 360과 종합 3D 스프트웨어 Maya인데, 각 수강생에 따라서 소프트
웨어를 더하는 경우도 있어, 요사이 다양한 CAD, 3D에 있어서 기술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수업이다.
　기초부터 시작해, 예술정보센터의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터를 이용하면서, 최종적으로 제품 프로토타입
과 3D로써 미디어에 장착할 수 있는 레벨까지 습득한다.

58. 예술정보 개론 A・B
  교육현장은 물론, 사회에서 아트를 활용한 워크숍이 요구되고 있다. 그 워크숍의 이론과 실천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다.
　워크숍을 만드는 이로서 의미와 틀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나, 워크숍을 실제로 만들 때의 기본적인 
순서 등을 제공한다.
　워크숍을 실제로 기획・운영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사람이나, 학교의 수업에서 워크숍형 수업을 많이 
도입하려고 하는 교직을 지망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수업이므로, 자신이 할 것을 상정하면서 수강하
면 커다란 성과가 올라간다.

59. 게임제작 연습 1・2
　게임의 제작을 통해서, 예술로서의 게임, 표현수법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고찰한다. 제작환경으로써 
게임 엔진 Unity를 사용하는데, 순서를 따라서 진행해 가므로 프로그래밍의 예비지식이 없어도 이수가 가
능하다. 기초의 습득과, 각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으로 향해 가기 위해서 응용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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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에게는 전・후기 모두, 제작한 게임을 발표할 기회를 마련한다.
　전기수업 ‘게임제작 연습１’과 후기수업 ‘게임제작 연습２’의 내용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후기부터 새
롭게 이수할 수도 있다.

60. 코드와 디자인 –테크놀로지 표현의 첫걸음
　이 수업에서는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제작에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사고에 대해서, 실천을 통해서 배운
다.
　오늘날, 영상을 만들려고 해도, 음악을 만들려고 해도, 이제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제작을 완결시키
기가 어렵다.
　하지만, 컴퓨터의 세계는 본래 마우스나 키보드, 디스플레이에 닫힌 존재는 아니다. 전자공작으로 빛이
나 모터, 스위치 등 다양한 스위치 등 다양한 입출력을 다루거나,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기기를 사용해서 
데이터와 물질을 서로 변환할 수 있게 되면, 현실세계의 다양한 요소로 놀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표현의 재능을 늘리면서, 테크놀로지를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갑시다.

61. 미디어 아트 프로그래밍 Ⅰ
  미디어 아트를 위한 프로그래밍의 기술을 구사해서, 실천적인 작품제작을 위한 기술과 콘셉트 메이킹에 
대해서 배운다. 개인제작을 베이스로 하면서, 입안한 작품 테마나 콘셉트를 파고들어서 작품으로 제작해 
전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많은 아티스트들이나 제작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제작환경인 
Touch Designer를 메인의 개발환경으로 해서, 제작환경의 기본조작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작
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62. 미디어 아트・프로그래밍 Ⅱ
　이 수업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실천을 통해서 예술표현과 테크놀로지의 연관성을 비평적
으로 생각하는 힘을 몸에 익힌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게 시를 쓰게 하거나, Web 상을 크롤시키거나, 오
리지널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기도 한다.
　컴퓨터는 반드시 편리한 도구로써 활용하기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일부러 틀린/부조리한/쓸데없는 사
용방식을 함으로써, 기술이 어떻게 사회 속에서 다뤄지고 있는가를 아는 힌트가 된다. 수업에서 얻은 지식
은 바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거꾸로 특정한 툴에 의존하지 않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표현
에 몰입하기 위한 진부해지지 않는 사고를 몸에 익히려는 분의 이수를 기대한다.
　프로그래밍의 경험은 묻지 않는다. 또한 미디어 아트・프로그래밍I을 이수하지 않아도 이수할 수 있다.

63. 디지털 사운드 연습
  생략

64. 현대예술개론
　지금의 아트씬에서 나누어지는 논의를 테마로, 학생들에게 그 논점을 전시로써 표현하도록 한다.
　미술사는 한 사람의 시점이 아니라 ‘복수성’ 속에서야말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트는 지식을 전제
로 하지만, 동시에, 무지나 편견이 있어도 (자신도 그랬지만), 자신이 믿는 예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를 해석하고, 아트의 배움을 갱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론
  지금까지 동경예술대학의 교양교육(리버럴 아츠) 커리큘럼을 나열식으로 보고했다. 본론의 커리큘럼이나 



• 43

성과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진행하지 않고, 커리큘럼을 상세히 소개하는 것에 머무르고자 한다. 대체적인 
동경예대의 방향성을 알기에는 본론의 내용으로는 충분할 것이다. 
  최근 2025년판 가이드를 입수했으나, 본고의 내용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크게 64개 과목에서 124개 과
목으로 확대된 점, 과목이 구체화・세분화된 점 등이 크게 눈에 띄는 점으로 보아, 실시 1년 사이에 반응
이 뜨거웠음을 짐작할 수 있어, 그간 어떠한 변화와 피드백에 있었는지 더욱 궁금증이 생긴다. 그 배경에
는 ‘국립대학의 법인화’(2003), ‘예술대학에 있어서 교양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지침’(2010) 등이 리버럴 아
츠에 대한 관심의 촉매 역할을 한 점 등도 있겠으나, 향후 이에 대해서는 비교・분석할 기회가 있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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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경예술대학의 교양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에 대한 논평문

인미동(목원대학교)

동경예술대학(게이다이)은 예술대학 유일의 국립 종합예술대학으로, 전문 실기 중심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교양교육센터를 통해 리버럴 아츠를 체계적으로 설계해 왔다. 발표문은 그 구조를 ‘교양 심화, 차
세대 지식, 예술의 확장성, 사회와의 공존, 디지털 표현’의 다섯 축으로 제시한다. 이 다섯 축은 예술교
육의 외연을 넓히는 동시에, 창작의 내부 조건인 윤리, 법, 데이터, 세계성을 교육과정 안으로 끌어들인
다.

핵심 내용의 분석: 커리큘럼 설계 철학

게이다이의 교과 스펙트럼은 인문·사회·법·과학기술·복지·디지털을 가로지르며 예술 실천과 촘촘히 접속
한다. ‘다양성&수용성’, ‘장애와 아트’, ‘액세스 디자인’은 포용성을 역량으로 다루고, ‘AI와 창작’, ‘예술
과 정보’, ‘저작권개론’은 창작–유통–권리를 하나의 리터러시로 통합한다.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와 ‘아
트 리서치’는 과정과 맥락의 축적을 제도화한다. 실습형 과목과 사회연계형 과목의 병치는 학내 학습을 
현장 경험으로 전이시키는 장치로 기능한다.

강점 1: 포용·접근성의 제도화

포용성과 접근성을 규범이 아니라 역량으로 가르친다. ‘다양성&수용성 입문’, ‘장애와 아트 연구’, ‘액세
스 디자인’은 인권과 접근성을 선택 과제가 아닌 창작의 기본기로 다루며, 워크숍·현장 연계·협업 프로
젝트를 통해 학습을 실제 행위로 전환하도록 설계한다. 예술을 사회적 관여의 장으로 이동시키는 명확
한 메시지다.

강점 2: 창작–유통–권리의 통합 리터러시

‘인공지능과 창작’, ‘예술과 정보’, ‘저작권개론’은 창작–배포–권리의 전 과정을 하나의 리터러시로 묶는
다. 생성형 AI 시대의 윤리·법·플랫폼 경제를 교양 단계에서 다루는 접근은 예술가의 직업적 지속가능성
을 담보하는 최소 요건으로 기능한다. 교과 구성은 이 전환을 선제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강점 3: 아카이브와 리서치의 제도화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 ‘아트 리서치 연습’은 작품과 과정, 맥락을 미래 자산으로 축적하는 문화적 인
프라를 마련한다. 결과물 중심 교육을 지식생산과 기록의 생태계로 확장하는 기반이며, 지역·기관과의 
연결에서 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토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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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 4: 실습–현장 전이의 가속 장치

영상·애니메이션, 게임제작, 미디어아트 프로그래밍, 이미지 연습 등 실습형 과목과 박물관 연계 커뮤니
티 프로그램(DOOR/토비라), 기업 협업형 과목이 공존한다. 학내 학습이 학외 현장으로 전이되는 통로
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논점 제기 1: ‘작동’의 증거가 필요

발표는 2024년판 가이드를 바탕으로 과목 체계를 충실히 정리했지만, 성과기반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부
족하다. 2025년판에서 과목 수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다만 변화의 동인, 수요·충원·완주
율, 학습자 산출물의 질, 취·창업 연계, 학생 피드백과 개선 루프 같은 증거가 보강되면 정책적 설득력
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논점 제기 2: 전공–교양 연계의 경로

다학제 교양이 전공 스튜디오·실기와 만나는 구체적 경로가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 팀티칭, 교차 과
제, 현장 캡스톤의 학사 연동이 제도화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루브릭과 성취기준으로 평가되는지, 그 
전이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는 넓이와 깊이의 균형을 해결하는 핵심 장치다.

논점 제기 3: 학습자 부담과 경로 설계

과목 다변화는 기회이자 부담이다. 코어–선택–심화의 레이어, 학기당 권장 이수 맵, 필수 역량의 최소 
성취수준 등 ‘학습자 여정’ 설계가 제시되면 분절과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다. 교양이 전공의 시간을 잠
식하지 않고 상호 촉진하도록 시간표·학점·평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일도 핵심이다.



영국 리버럴아츠 교육과 영화

이아람찬(목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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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리버럴아츠(Liberal Arts) 교육과 영화:
교양교육의 확장과 영화의 융합적 가능성

이아람찬(목원대학교)

1. 들어가는 글

사실 리버럴아츠(Liberal Arts) 전통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교양학문 체계인 트리비움(trivium)과 콰드
리비움(quadrivium)에서 비롯되었다. 트리비움은 문법, 논리, 수사학을, 콰드리비움은 산술, 기하, 음악, 
천문학을 포함하며,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논증 능력을 계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당시 ‘아트(art)’라
는 말은 단순히 예술을 뜻하지 않고, ‘테크네(techne)’라 불리는 기술이나 방법을 의미했다. 오늘날의 시각
으로 보면 이는 실용적인 기술뿐 아니라 학문, 예술, 철학 등 인간의 다양한 정신적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그리스 사회에서 리버럴아츠는 시민이 갖추어야 할 교양이자, 인간의 정신을 함양하는 지적 
활동으로 여겨졌다. 트리비움은 말과 사고를 다루는 학문이었고, 콰드리비움은 수와 비율을 통해 세상의 
질서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이해되었다.12) 이 고전적 교양교육의 개념은 중세를 거쳐 근대 대학 제도로 발
전하며, 오늘날 미국과 영국의 고등교육에서 핵심적인 기반이 되었다.

이 연구는 현대 대학교육의 무한한 변화 속에서 리버럴아츠 교육과 영화교육이 어떻게 융합되고 확장될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리버럴아츠는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폭넓은 교양과 비판적 사
고를 중시하는 교육 형태로, 오늘날 예술과 인문학의 접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영화
는 시각예술, 기술, 사회학, 철학, 미디어 담론이 복합적으로 얽힌 대표적인 학제 간 매체로서, 리버럴아츠
의 교육철학과 깊이 맞닿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먼저 미국과 영국의 리버럴아츠 교육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양
국이 공유하는 기본 원리와 제도적 차이를 규명한다. 이후 영국 대학들 가운데 리버럴아츠와 영화가 유기
적으로 연결된 사례를 중심으로, 각 대학의 교육철학, 교과과정, 교수학습 방식의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리버럴아츠 교육이 영화라는 현대적 매체를 통해 어떤 새로운 학문적 가능성과 교육적 가치를 창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국과 영국의 리버럴아츠 교육: 제도와 운영의 비교

리버럴아츠의 제도적 정착과 교육철학은 미국과 영국에서 상이한 궤적을 보인다. 미국에서는 리버럴아츠 
교육이 이미 19세기부터 독립된 대학 형태로 정착하여, 전공 이전에 폭넓은 교양을 이수하는 4년제 교육
체계를 확립하였다. 윌리엄스(Williams College), 아머스트(Amherst College), 미들베리(Middlebury 

12) 손승남, 「유럽 리버럴아츠 대학의 최근 동향」, 『문화교류연구』, 8권 2호, 2019,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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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등 이른바 ‘리버럴아츠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s)’가 대표적이다. 이들 대학은 학생의 전공 
선택 이전에 다양한 학문을 탐색하도록 하여, 사고의 폭을 넓히고 학문 간 연계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목
적을 둔다.

한편, 미국 대학에서 리버럴아츠는 단과대학 단위로 개설되기도 한다. “기존의 자유교육이나 일반교육 대
신 LAE(Liberal Arts Education)를 새롭게 강조하는 이유는 대학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교양교육의 
오랜 전통을 변화된 세계에서 새롭게 혁신하려는 염원이 담겨있다. LAC(Liberal Arts College)가 등장한 
것은 LAE를 담게 될 그릇으로 이전에는 대학의 부속기관의 하나로 교양교육원 수준에 머물렀던 교양전담
기구를 하나의 단과대학 수준으로 격상시켜 대학 교양교육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13) 미국의 리버럴아츠 교육은 학생이 전공을 선택하기 전 약 1~2년 동안 폭넓은 교양 과정을 이수하도
록 한다. 이 시기는 학문적 탐색과 자기 발견의 시간으로, 학생은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경험하며 자신의 
전공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리버럴아츠 칼리지는 소규모 수업과 개별 맞춤형 지도를 통해 교육의 
깊이와 폭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환경은 비판적 사고력과 독립적 연구 능력의 형성에 매우 
유리한 구조를 제공한다.

반면 영국의 리버럴아츠 교육은 비교적 최근의 발전이다. 전통적으로 영국 대학은 특정 학문에 대한 전문
화된 교육을 중시했기 때문에, 리버럴아츠 융합 교육이 자리 잡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2010년대 이후 
사우스햄튼(University of Southampton), 워릭(University of Warwick), 킹스컬리지런던(King’s College 
London), 윈체스터(University of Winchester) 등 주요 대학들이 리버럴아츠 학위를 신설하면서 새로운 
교육 모델로 부상하였다. “일반적 경향과 달리 교양교육과 관련하여 최근의 영국 대학개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미국식의 리버럴아츠 칼리지와 유사한 대학이 설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학들은 교육과정 
구성에서 인문교양에 초점을 맞춘다.”14) 이들 대학은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을 포함해서 일부 자연과학을 
통합하여 학생 스스로 학문적 경로를 설계하도록 장려한다는 점에서, 미국식 리버럴아츠 전통을 유럽 맥락 
속에 재해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 1] 미국과 영국의 리버럴아츠 교육 비교

13) 손승남, 「리버럴아츠교육의 새로운 방향 탐색」,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권 6호, 2021, p. 365.
14) 손승남, 「유럽 리버럴아츠 대학의 최근 동향」,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8권 2호, 2019, p. 53.

구분 미국 영국

공통점

· 다양한 영역의 학문 탐구: 특정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적으로 탐구.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문제 해결 능력 같은 핵심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둠

· 학제 간 접근: 전공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학문을 연계. 현대 사회 문제(환경, 기술, 젠더, 미디어 등)를 다

각도로 분석하는 훈련을 제공

차이점

· 학부 과정 전체의 기본 틀: UC Berkeley의 

College of Letters & Scienc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의 College of Letters & 

Science 등 

· 전통적으로 전문화된 전공 중심 학부 교육이 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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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커리큘럼의 자율성과 평가 방식에서도 선택의 자유는 미국 쪽이 더 크다. 교양 과목 비중이 높고, 학
생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 학업 경로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반면 영국은 대학이 제
시하는 모듈(modules)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이 많아 상대적으로 구조가 짜여 있는 편이다. 평가 방식에서
도 차이가 나타난다. 미국 대학은 세미나 참여, 프레젠테이션, 시험, 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평가 도구를 사용한다. 반면 영국 대학의 리버럴아츠 과정은 전통적으로 에세이와 시험, 그리고 연구 프로
젝트에 큰 비중을 두며, 학술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하고 있다.

3. 영국의 리버럴아츠 교육과 영화

3.1 University of Southampton의 리버럴아츠 교육과 영화15)

University of Southampton(사우스햄튼대)은 영국 남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인문학과 예술, 미디어 연
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 대학의 BA Liberal Arts 과정은 “지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학제적 
사고(interdisciplinary thinking)”를 핵심 가치로 삼으며, 전통적인 전공 중심 교육과는 달리 학생이 스스
로 학문적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사우스햄튼대는 인문대학 내에 Film and 
Culture, Media and Communication, Digital Humanities 등의 학과가 공존하기 때문에, 리버럴아츠 
학생들이 영화 관련 교육을 심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문적 토양이 잘 마련되어 있다.

15) https://www.southampton.ac.uk/courses/liberal-arts-degree-ba

· 리버럴아츠 칼리지라는 독립 대학 형태 존재: 

Williams College, Amherst College 등 
· 최근 들어서야 Southampton, Warwick, King’s 

College London, Winchester 등 일부 대학에서 BA 

Liberal Arts 학위를 별도 개설. 즉, 제도 전반이라기보

다는 ‘특정 학위 프로그램’으로 리버럴아츠를 운영

· 4년제 학부

· 교양과 전공을 균형 있게 이수

· 보통 3년제 학부(스코틀랜드는 4년)

· 리버럴아츠 과정도 3년 안에 압축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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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구조와 교과 체계
사우스햄튼대의 BA 리버럴아츠 프로그램은 3년제 학위로, 학문 간 이동이 자유로운 유연한 구조를 갖는
다. 1학년에서는 모든 학생이 공통 필수 과목인 Interdisciplinary Thinking, Cultural Encounters, 
Introduction to the Liberal Arts 등을 통해 학제 간 융합의 철학을 배우며, 이후 자신이 집중하고자 하
는 학문 경로(Pathway)를 선택한다. 학생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등 네 개의 큰 영역에서 과
목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으며, 이 중 다수가 영화 관련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사우스햄튼대는 Pathway System을 운영하여 학생이 Film, Media, and Visual Culture를 자신의 주요 
학습 경로로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이 경우 학생은 Film Studies, Cultural Studies, Digital 
Humanities, Art History, Philosophy of Art 등의 과목을 선택적으로 수강하며, 전통적 영화이론에서부
터 디지털 영상 문화까지 폭넓은 관점을 학습하게 된다. 1학년의 영화 관련 대표적 선택 과목으로는 아래
와 같다. 

[표 2] 1학년 선택 모듈

(2) 학년별 심화 구조와 영화 관련 모듈
2학년으로 진입하면, 학생들은 본격적인 주제별·이론적 심화 학습을 진행한다. 주요 심화 모듈로는 다음과 
같은 과목들이 있다.

[표 3] 2학년 심화 모듈

과목 내용

Introduction to Film Studies
영화의 기본 언어(편집, 사운드, 내러티브, 시각적 구성)에 대한 기초 교육을 

제공하고, 영화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

Understanding Media Cultures
미디어 이론,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이미지와 권력 관계를 분석하며, 영화 및 

디지털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을 탐구

Introduction to Digital Humanities
영화 텍스트와 데이터 기반 문화 분석을 결합하여,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영

화 연구의 가능성을 실험

과목 내용

Film and Cultural Memory
영화가 사회적 기억과 정체성을 재현하는 방식을 탐구하며, 전쟁·이주·젠더 등

의 주제를 시각적으로 분석

Hollywood and Beyond: Global Film 

Industries

미국 할리우드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본과 지역 영화산업의 상호작

용을 비판적으로 고찰

European Cinema and Identity 유럽 영화 속 문화적 정체성과 예술적 형식의 변화를 연구

Film and Philosophy
영화가 철학적 사유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다루며, 들뢰즈(Deleuze), 

크라카우어(Kracauer) 등 영화철학 이론가의 사상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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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목들은 단순한 영화 분석을 넘어, 리버럴아츠의 핵심 원리인 비판적 통합을 실천한다. 학생은 영
화라는 매체를 통해 사회, 역사, 정치, 기술, 철학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사유하게 되며, 다양한 학문적 
시각을 결합해 스스로 연구 질문을 구성한다. 3학년에서는 Capstone Project 또는 논문을 수행한다. 영화 
관련 학생들은 이를 통해 독립적인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이론적 논문 또는 시청각 포트폴리오 형태로 결
과를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사회적 리얼리즘 연구, AI와 영화 편집의 자동
화, 젠더 재현과 유럽 아트시네마 등의 주제가 자주 선택된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의 학문적·창의적 성과
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최종 산출물로서, 리버럴아츠의 실천적 성격을 강화한다.

(3) 교수학습 방식과 평가
사우스햄튼대 리버럴아츠의 교수법은 강의 중심이 아니라 세미나 기반의 탐구형 학습(Inquiry-based 
learning)에 가깝다. 각 영화 관련 모듈은 이론 강의와 함께 주별 상영회(screening)와 토론을 포함하며, 
학생들은 각 주제에 대한 비평 에세이, 프레젠테이션, 그룹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다.

평가 방식은 서면 과제와 구술 발표가 병행되며, 2~3학년에서는 디지털 프로젝트나 비디오 에세이(video 
essay) 제출도 가능하다. 또한 사우스햄튼대는 지역 사회 및 문화기관(SeaCity Museum, John Hansard 
Gallery, Southampton Film Week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실제 문화예술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4) 교육적 의의
사우스햄튼대의 리버럴아츠는 영화 교육을 단순히 예술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영화는 사회적 상상력과 비판적 사고를 실험하는 주요 매체로 기능하며, 인문학과 사회과학, 기술
의 접점을 연결하는 융합적 학습의 중심 축으로 자리한다. 특히 Film Studies와 Digital Humanities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은 영화의 미학적 측면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 시각적 내러티브, 디지털 플랫폼 문화 
등 현대 미디어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표 4] 졸업시 리버럴아츠 학위명(영화교육과 연계)16)

16) University of Southampton의 BA in Liberal Arts Course Description 

학위명 영문 내용

문학사 

(리버럴아츠)
BA (Hons) Liberal Arts

· 가장 일반적인 학위명

· 리버럴아츠 프로그램 자체가 인문학(Arts) 기반이므로, 주 전공

(Pathway)이 영화일지라도 전체 학위는 리버럴아츠로 수여

문학사 

(영화 및 미디어)
BA (Hons) Film Studies

· 리버럴아츠 학위 내에서 영화 관련 과목의 이수 학점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

· 대학이 아예 ‘Liberal Arts with a Pathway in Film Studies’와 같은 

방식으로 학위명을 지정하는 경우

이학사 

(리버럴아츠)
BSc (Hons) Liberal Arts

· 영화교육이 ‘미디어 기술(Media Technology)’이나 ‘디지털 실습

(Digital Practice)’에 중점을 두고 이학(Science) 계열 학과에 의해 관

리될 경우

· 간혹 사용될 수 있으나, 흔치 않은 경우



54 •

이 과정은 리버럴아츠의 근본적 목표—즉, 학문적 경계를 넘어 새로운 지식 생산을 시도하는 ‘자유 학문인
의 양성’—을 영화라는 현대적 매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결국 사우스햄튼대의 BA Liberal 
Arts는 영화 교육을 인문학적 사유와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감수성을 통합하는 교육 모델로 발전시키며, 
21세기형 리버럴아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3.2 King’s College London의 리버럴아츠 교육과 영화17)

King’s College London은 영국 내에서 리버럴아츠 교육을 가장 체계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영하는 대학 중 
하나로 평가된다. King’s College London의 BA Liberal Arts 과정은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언어, 미
디어, 철학 등 광범위한 학문영역을 통합하며, 학생이 스스로 학문적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철학은 학제 간 사고를 통한 사회적 상상력을 기르는 데 있다.

(1) 교육 구조와 운영 방식
King’s College London의 리버럴아츠 학위는 전통적인 전공 중심의 영국식 학사 구조와 달리, 학생이 전
공을 나중에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학년에서는 필수 코어 모듈을 통해 리버럴아츠의 철학과 방
법론을 학습하고, 2학년부터는 Humanities, Politics, Digital Media, Film Studies 등 다양한 전공 경로 
중 하나를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프로그램은 총 3년제로 운영되며, 현대언어(Modern Languages)를 포함
할 경우 4년제로 연장되어 제3학년을 해외교환 학기로 이수할 수 있다. 

1학년의 필수 모듈로는 Lives of London, Writing Liberal Arts, 그리고 외국어 과목(Language 
Module)이 있다. Lives of London은 런던이라는 도시를 학문적 연구의 현장으로 삼아, 문화·사회·정치의 
교차지점을 탐색하는 실험적 학제간 모듈이다. 학생들은 런던의 예술 기관, 영화관, 미디어 전시관, 박물관 
등을 방문하며 도시문화 연구와 시각미디어 분석을 병행한다. ‘Writing Liberal Arts’는 리버럴아츠의 핵
심 역량인 학문적 글쓰기, 비판적 논증, 서사적 구성 능력을 길러주는 기초 과목으로, 이후의 전공 심화 
연구로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2) 영화 교육과정과의 연계
King’s College London 리버럴아츠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Film Studies 전공 및 모듈과의 긴밀한 연계
이다. 학생들은 1학년 선택 과목(Option Modules)으로 다음과 같은 영화 관련 수업들을 들을 수 있다. 

17) https://www.kcl.ac.uk/study/undergraduate/courses/liberal-arts-ba?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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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학년 선택 모듈

이러한 기초 모듈 이후, 학생은 Film Studies를 Major로 선택하거나, 다른 전공(예: English, Digital 
Culture, Politics 등)과 결합하여 영화 관련 연구를 심화할 수 있다. 특히 Film Studies Department에
서 제공하는 선택과목들은 리버럴아츠적 사고를 심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21st 
Century Hollywood는 세계화된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할리우드 영화산업의 구조와 담론을 분석하고, 
Global Queer Cinema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시각정치학을 다루며, Ecology and the Moving Image
는 영화가 환경 담론과 생태학적 감수성을 재현하는 방식을 탐색한다. 이외에도 Cinema and the City, 
London Film Culture, The Moving Image in Art, New Directions in Chinese Cinema 등은 도시, 
예술, 글로벌 시네마의 맥락에서 영화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다층적으로 접근한다.

(3) 교수학습 방식과 평가
King’s College London의 리버럴아츠와 Film Studies 모듈은 모두 강의와 소규모 세미나를 병행하는 방
식으로 진행된다. 세미나에서는 토론, 프레젠테이션, 비디오 에세이(video essay) 제작, 실험적 시각자료 
분석 등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평가 방식 또한 에세이와 서면시험뿐 아니라, 비평적 보고서, 포트폴리오 
제출, 영상 기반 분석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는 리버럴아츠 교육의 핵심 목표인 ‘비판
적 사고의 실제적 적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4) 교육적 의의
King’s College London의 리버럴아츠와 영화교육의 통합적 구조는, 전통적 인문학의 깊이와 현대 미디어 
환경에 대한 비판적 감각을 동시에 함양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런던이라는 문화도시의 위치적 
이점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영화관, 미디어 기업, 예술기관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학습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King’s College London만의 강점이다.

또한 영화 관련 모듈이 단순히 예술적 감상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문화적 재현, 젠더, 환경, 기술 등 동시
대의 핵심 이슈를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리버럴아츠의 비판적·실천적 교육철학을 충실히 구현
하고 있다. 결국 King’s College London의 사례는 리버럴아츠가 단순히 전공 간의 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는 대학교육 모델임을 보여준다. 영화라는 매체를 통
해 학생들은 텍스트 분석을 넘어 시각적 사고, 문화정치학적 감수성, 그리고 창의적 표현 능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으며, 이는 리버럴아츠 교육이 21세기 문화·예술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구체적 실천의 장을 
제시한다. 

과목 내용

Introduction to Film Studies: Forms 
영화의 시각적 언어와 미장센, 편집, 사운드 등 형식적 요소를 학습하며, 영화 

분석의 기초 방법론을 학습

Introduction to Film Studies: Critical Debates 영화이론의 주요 쟁점(리얼리즘, 장르, 재현, 서사 구조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

Theories of New Media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이 영화적 표현과 관객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

Digital Methods I: Working with Digital 

Content 

디지털 이미지, 영상, 오디오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분석 기법을 배우며, 시

청각적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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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University of Warwick의 리버럴아츠 교육과 영화18)

University of Warwick(워릭대)은 영국 내 리버럴아츠 교육의 대표적 모델로 꼽힌다. 워릭의 BA Liberal 
Arts 과정은 영국 대학 중에서도 가장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리버럴아츠 학부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문제 
중심 학습(problem-based learning)을 교육철학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이 과정은 학생이 단순히 여러 학
문을 나열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을 결합해 사고하는 능
력을 기르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영화(Film)는 워릭대 리버럴아츠가 이러한 학제 간 접근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주요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다.

(1) 교육철학과 구조
워릭대 리버럴아츠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학문으로 접근한다(Problems First)’는 교육 원리를 따른다. 학
생들은 ‘예술, 사회, 과학’의 경계를 허물고, 실제 사회 현상을 중심으로 학문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응용력을 훈련받는다.

1학년에서는 모든 학생이 Liberal Arts: Foundations, Problems of Knowledge, Science, Society, 
and the Media 등의 기초 과목을 이수하며, 이를 통해 학문적 융합의 기초를 닦는다. 이후 2학년부터는 
주제 중심의 세부 트랙(Themes and Pathways)을 선택하는데, 여기에는 Film and Visual Cultures, 
Politics and Aesthetics, Media and Technology, Global Cultures 등이 포함된다.

(2) 영화 관련 교육과정 및 모듈
워릭대의 리버럴아츠 과정은 Film and Television Studies 학과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학생들은 리버
럴아츠 학위 내에서 Film Studies 전공 모듈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론적 분석과 창
의적 실습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론과 실습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며, 영화적 사고를 
학문적 탐구의 언어로 확장하게 된다. 대표적인 영화 관련 모듈은 다음과 같다.

18) https://warwick.ac.uk/study/undergraduate/courses/ba-liberal-arts/?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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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학년 심화 모듈

이 외에도 학생들은 Humanities Faculty 내의 Creative Project 모듈을 선택하여 단편 영화나 비디오 
에세이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

(3) 교수학습 방식과 평가
워릭대 리버럴아츠는 영국 내 다른 대학들과 달리, 전통적인 강의 중심 교육보다 세미나와 워크숍 중심의 
참여형 수업을 강조한다. 영화 관련 수업은 이론 강의와 상영회, 토론, 실습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식을 
취한다. 학생들은 영화 분석 에세이뿐만 아니라, 시각적 리서치 포스터, 디지털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비디
오 에세이 등 다양한 형식의 과제를 수행한다. 평가 방식 역시 서면 시험보다는 비평적 에세이, 포트폴리
오, 창의적 프로젝트의 비중이 높다. 이는 학문적 성찰과 창의적 생산을 동시에 중시하는 워릭대 리버럴아
츠의 철학을 잘 보여준다.

(4) 교육적 의의와 특징
워릭대의 리버럴아츠는 영화교육을 통해 학문 간 융합을 실천하는 가장 성공적인 모델 중 하나로 평가된
다. 학생들은 영화라는 시각매체를 단순한 예술 장르가 아니라, 정치·철학·기술·문화가 교차하는 사회적 텍
스트로 분석한다. 특히 워릭의 문제 중심 학습은 학생이 영화를 통해 동시대 사회문제—예를 들어 젠더 불
평등, 기후 위기, 인공지능 윤리, 탈식민주의—를 탐구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접근은 리버럴아츠의 핵심 
정신인 비판적 사유와 실천적 탐구를 영화라는 매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또한 워릭은 영화교육을 통해 학문적·산업적 연계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역 및 국제 영화
제, 미디어 기업, 예술기관과 협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이러한 산학연계형 교육은 학생들이 
졸업 후 영화·문화산업·정책·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제공한다. 결국 워릭대
의 BA Liberal Arts는 영화교육을 비판적 창의성의 실험장으로 확장시킨다. 즉, 영화는 단순한 학문 콘텐
츠가 아니라, 리버럴아츠 교육의 핵심 방법론이자 융합적 사고의 구체적 구현 수단으로 기능한다. 워릭의 
사례는 리버럴아츠가 현대사회에서 학문과 현실의 경계를 연결하는 비판적 실천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
시하며, 영화교육이 그 실천을 매개하는 대표적인 학문적 플랫폼임을 보여준다.

과목 내용

Introduction to Film and Television Studies 
영화와 텔레비전의 기본 개념, 내러티브 구조, 시각언어, 재현(representation)

의 정치학을 학습

Hollywood Cinema: History, Theory, Industry 할리우드 산업의 역사와 미학, 자본 구조를 비판적으로 탐구

Film and Television Criticism 
시청각 매체의 비평적 글쓰기와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

시를 함양

Global Cinemas and Cultural Identity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 영화의 미학과 문화적 맥락을 비교

The Avant-Garde and Experimental Film
실험영화와 예술영화의 미학적 전략을 탐구하며, 현대 시각문화와의 연계를 

학습

Film and Environmental Humanities
환경 문제와 시각예술의 관계를 고찰하며, 영화가 생태적 상상력을 어떻게 구

현하는지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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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오는 글

영국의 주요 리버럴아츠 학위과정인 사우스햄튼대, 워릭대, King’s College London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 대학은 공통적으로 “학제 간 융합을 통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실천의 양성”이라는 리버럴
아츠의 근본적 교육이념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교육 운영 방식과 영화교육의 활용 형태에서는 
대학별로 뚜렷한 차별성이 존재한다.

4.1 공통된 철학적 기반: 학제성과 비판적 실천

세 대학 모두 리버럴아츠 교육을 단순한 교양 확대가 아니라 ‘지식의 융합적 재구성’으로 이해한다는 점에
서 일관된 철학을 보인다. 즉, 학생들은 하나의 학문적 틀에 갇히지 않고, 예술·인문·사회과학·디지털 기술
을 넘나드는 자율적 학습을 통해 지식의 유기적 구조를 이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영화교육은 세 대
학 모두에서 이러한 학제성을 구현하는 중심 매체로 기능한다.

영화는 시각예술과 언어, 사회학, 철학, 미디어기술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학문으로 리버럴아츠의 통합적 
사고를 실제 학습 장면에서 체화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 대학 모
두에서 영화는 단순한 감상이나 기술 훈련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재현과 문화적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
석하는 텍스트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학생들은 영화를 통해 문화적 권력, 젠더, 환경, 디지털 기술, 글로벌 
이주 등 다양한 현대사회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사유하고, 이를 다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4.2 대학별 운영 방식과 영화교육 접근

앞서 언급한 세 대학은 모두 리버럴아츠 교육의 공통된 철학을 공유하지만, 교육구조와 영화교육의 깊이 
및 초점은 상이하다. 사우스햄튼대는 학제 간 통합과 선택적 자유를 중심으로 설계된 구조를 갖는다. 학생
은 다양한 Pathway를 결합하며 영화, 미디어, 디지털휴머니티 등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다. 사우스햄튼
대의 영화 관련 모듈은 디지털 기술과 시각문화 분석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영화 텍스트를 통해 사회
적 기억과 정체성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는 리버럴아츠의 유연성을 기술과 인문학의 접점에서 
구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워릭대학교는 리버럴아츠 교육의 실천적 모델로서, 문제 중심 학습(problem-based learning)을 핵심으로 
한다. 영화는 사회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분석 도구로 사용되며, 글로벌 시네마, 환경, 젠더, 
탈식민주의 등 실제 사회 현안을 다루는 주요 매체로 기능한다. 워릭의 학생들은 단순히 영화를 배우는 것
이 아니라, 영화를 통해 사회를 비판적으로 읽고 행동하는 ‘지적 실천자(intellectual practitioner)’로 양
성된다. 이러한 접근은 영화교육을 리버럴아츠의 실천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으로 전환시킨다.

King’s College London은 런던 중심지의 문화적 인프라를 활용한 도시형 리버럴아츠 모델을 구축하고 있
다. KCL은 인문학과 미디어학, 영화학을 긴밀히 연계하여, 학생들이 도시공간과 시각문화의 교차점을 탐
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Lives of London과 같은 필수 모듈은 학문을 사회적 현실과 연결하는 경험적 
학습을 강조하며, 영화 관련 모듈(Introduction to Film Studies: Forms, Critical Debates, Digital 
Methods)은 학생들이 문화텍스트를 실험적 방식으로 분석하도록 이끈다. 따라서 King’s College London
은 리버럴아츠의 비판적 사고와 영화의 창의적 시각 언어를 결합하는 문화도시형 학습모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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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통된 학습 경험의 구조

세 대학은 모두 다음의 세 가지 교육적 흐름을 공유한다. 기초 단계(Year 1)에서 리버럴아츠의 철학, 글쓰
기, 비판적 사유법을 학습하고, 영화·미디어 관련 입문 과목을 선택한다. 심화 단계(Year 2)에서 영화이론, 
문화정체성, 글로벌 시네마 등 주제 중심 모듈을 통해 학제 간 통합을 실천한다. 응용 단계(Year 3)에서 
캡스톤 프로젝트(Capstone Project)나 논문을 수행하며, 영화나 시각문화 관련 주제를 독립 연구 또는 창
의적 포트폴리오 형태로 완성한다. 이러한 3단계 구조는 리버럴아츠 교육이 단순한 교양 축적이 아니라, 
사고의 과정과 지식의 응용을 중시하는 사유-실천의 교육 체계임을 보여준다.

4.4 영화교육의 역할과 리버럴아츠의 확장성

세 대학 모두 영화교육을 리버럴아츠의 중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는 단순한 예술 과목이 
아니라 비판적 인문학의 실험실로 기능한다. 영화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기술, 예술을 하나로 묶는 융합적 
플랫폼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시각적 표현 능력과 학문적 해석 능력을 동시에 기른다.

또한 이러한 영화 중심 리버럴아츠 교육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문화적 리터러시, 즉 복잡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양성한다. 이는 전통적 교양교육의 범위를 
확장하여, 리버럴아츠가 디지털 시대의 비판적 시민교육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5 리버럴아츠와 영화교육의 상호의존적 의미

사우스햄튼, 워릭, King’s College London의 사례는 영국 리버럴아츠가 단순히 미국식 모델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국적 학문 전통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영화를 매개로 한 융합적 학문체계로 발전했
음을 보여준다. 즉, 리버럴아츠와 영화교육의 결합은 이론적 사유와 창의적 실천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지식생산의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세 대학의 사례는 리버럴아츠 교육이 더 이상 전공 이전의 교
양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영화라는 현대적 매체를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사회적 실천을 연결하는 통합적 
고등교육 모델로 확장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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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리버럴아츠 교육과 영화」에 대한 

논평문

제주한라대학교, 고병정

  이아람찬 교수님의 「영국 리버럴아츠 교육과 영화: 교양교육의 확장과 영화의 융합적 가능성」은 현대 고
등교육의 중요한 화두인 학제간 융합교육을 영화라는 구체적 매체를 통해 탐구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입
니다. 이 논문은 영국 대학들이 비교적 최근에 도입한 리버럴아츠 학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안에서 영화교육이 어떻게 융합적 학문의 핵심 도구로 기능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특히 사
우스햄튼대학교, 킹스컬리지런던, 워릭대학교라는 세 개의 구체적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추상
적일 수 있는 리버럴아츠 교육의 이상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닙니다. 본 논문의 가장 큰 강점은 역사적 관점과 현대적 실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리버럴아츠 교육의 본질을 조명한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트리비움과 콰드
리비움이라는 교양학문 체계에서 출발하여, 이 전통이 중세를 거쳐 근대 대학 제도로 발전하고, 다시 21세
기 영국 대학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를 명확한 역사적 계보를 통해 추적합니다. 특히 '아트(art)'라
는 개념이 고대에는 단순히 예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네(techne)', 즉 기술이나 방법을 의미했다
는 어원적 설명은 매우 통찰력 있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이해는 현대의 리버럴아츠 교육이 단
순히 미국식 교육 모델의 수입이 아니라, 서구 학문 전통의 근원으로 회귀하면서 동시에 현대적으로 재창
조되는 과정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미국과 영국의 리버럴아츠 교육을 비교한 2장의 분석은 매우 체계적이고 유용합니다. 저자는 양국의 리
버럴아츠 교육이 "다양한 영역의 학문 탐구"와 "학제 간 접근"이라는 공통된 철학적 기반을 공유하면서도, 
제도적 운영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미국의 경우 19세기부터 독립
된 리버럴아츠 칼리지가 존재했고, 4년제 학부 과정 전체가 리버럴아츠 원리로 운영되는 반면, 영국은 전
통적으로 전문화된 전공 중심 교육을 중시했기 때문에 리버럴아츠가 2010년대 이후에야 특정 학위 프로그
램으로 도입되었다는 역사적 차이에 대한 설명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4년제 학부에서 
교양과 전공을 균형 있게 이수하는 반면, 영국은 3년제 학부 안에 리버럴아츠 과정을 압축적으로 운영한
다는 구조적 차이, 그리고 커리큘럼의 자율성에서 미국이 더 높은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는 반면 영국은 모
듈 중심의 구조화된 선택 방식을 취한다는 분석은 양국 고등교육 체제의 근본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
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본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3장의 사례 분석은 매우 상세하고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대학교의 분석에서 저자는 이 대학의 BA Liberal Arts 프로그램이 "지식의 경
계를 넘나드는 학제적 사고"를 핵심 가치로 삼으며, Pathway System을 통해 학생들이 Film, Media, 
and Visual Culture를 주요 학습 경로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1학년 선
택 모듈로 제시된 Introduction to Film Studies, Understanding Media Cultures, Introduction to 
Digital Humanities 등의 과목 설명은 영화교육이 단순한 영화 감상이나 기술 훈련을 넘어서, 사회적 담
론 형성, 미디어의 권력 관계,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문화 분석 등 다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2학년 심화 모듈에서 Film and Cultural Memory, Hollywood and Beyond, 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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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ma and Identity, Film and Philosophy 등의 과목들은 영화를 통해 사회적 기억, 글로벌 자본, 문
화적 정체성, 철학적 사유 등 리버럴아츠의 핵심 주제들을 탐구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특히 
들뢰즈나 크라카우어 같은 영화철학 이론가들의 사상을 다루는 Film and Philosophy 과목은 영화가 추
상적 철학적 개념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매체임을 인식하게 하는 탁월한 예입니다.
  킹스컬리지런던의 사례 분석 또한 매우 인상적입니다. 저자는 이 대학의 리버럴아츠 프로그램이 "학제 
간 사고를 통한 사회적 상상력을 기르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Lives of London이라는 필수 
모듈을 통해 런던이라는 도시 자체를 학문적 연구의 현장으로 삼는다는 점을 흥미롭게 제시합니다. 학생들
이 런던의 예술 기관, 영화관, 미디어 전시관, 박물관 등을 방문하며 도시문화 연구와 시각미디어 분석을 
병행한다는 설명은, 리버럴아츠 교육이 교실 안의 이론 학습에 그치지 않고 실제 문화적 공간과의 접촉을 
통해 생생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학년 선택 모듈로 제시된 Introduction to Film 
Studies: Forms와 Critical Debates는 영화의 형식적 요소와 이론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하며, 
Theories of New Media와 Digital Methods I 같은 과목들은 영화를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이해하
도록 합니다. 특히 21st Century Hollywood, Global Queer Cinema, Ecology and the Moving Image 
등의 심화 과목들은 세계화된 자본주의, 젠더와 섹슈얼리티, 환경 담론 등 동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을 영화를 통해 탐구한다는 점에서, 리버럴아츠가 단순히 과거의 고전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비판적 교육임을 잘 보여줍니다.
  워릭대학교의 사례는 "문제 중심 학습(problem-based learning)"이라는 독특한 교육철학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저자는 워릭대가 "문제에서 출발하여 학문으로 접근한다(Problems First)"
는 원리를 따르며, 학생들이 예술, 사회, 과학의 경계를 허물고 실제 사회 현상을 중심으로 학문을 재구성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리버럴아츠가 단순히 여러 학문을 나열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구
체적인 사회적·문화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적 도구를 동원하는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임
을 강조합니다. 2학년 심화 모듈로 제시된 Introduction to Film and Television Studies, Hollywood 
Cinema, Film and Television Criticism, Global Cinemas and Cultural Identity, The Avant-Garde 
and Experimental Film, Film and Environmental Humanities 등은 영화를 산업사, 비평 담론, 문화
적 정체성, 예술적 실험, 환경 문제 등 다각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Film and 
Environmental Humanities는 영화가 생태적 상상력을 구현하는 방식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영화교육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책임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과목입니다.
  세 대학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교수학습 방식의 특징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자는 전통적인 대
형 강의가 아니라 세미나 기반의 탐구형 학습, 상영회와 토론의 결합, 비평 에세이와 프레젠테이션, 그룹 
프로젝트, 디지털 프로젝트, 비디오 에세이 제작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형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
다.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은 학생들을 수동적 지식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 지식 생산자로 만들며, 특히 
비디오 에세이라는 형식은 학생들이 학술적 논증을 시각적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입니다. 평가 방식 또한 서면 시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비평적 보고서, 포트폴리오, 영상 기반 
분석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리버럴아츠 교육이 추구하는 "비판적 사고의 실제적 
적용"이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 논문의 또 다른 중요한 강점은 각 대학의 리버럴아츠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 및 문화기관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사우스햄튼대가 
SeaCity Museum, John Hansard Gallery, Southampton Film Week 등과 협력하고, 킹스컬리지런던이 
런던의 풍부한 문화적 인프라를 활용하며, 워릭대가 지역 및 국제 영화제, 미디어 기업, 예술기관과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설명은, 리버럴아츠 교육이 상아탑 안의 고립된 학습이 아니라 실제 문화예술 현장
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실천적 교육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산학연계형 교육은 학생들이 졸업 후 영화·
문화산업·정책·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4장의 종합적 분석은 본 논문의 핵심 논지를 효과적으로 정리합니다. 저자는 세 대학이 "학제 간 융합을 
통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실천의 양성"이라는 공통된 철학적 기반을 공유하면서도, 구체적인 운영 방식
에서는 차별성을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사우스햄튼대는 디지털 기술과 시각문화의 결합을 강조하여 리버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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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츠의 유연성을 기술과 인문학의 접점에서 구현하고, 워릭대는 문제 중심 학습을 통해 영화를 사회적 문
제를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분석 도구로 활용하며, 킹스컬리지런던은 런던이라는 문화도시의 위치적 이점을 
살려 도시형 리버럴아츠 모델을 구축한다는 설명은 각 대학의 독특한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리버럴아츠 교육이 하나의 고정된 모델이 아니라, 각 대학의 학문적 전통, 지역적 특성, 교육철
학에 따라 창의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 유연한 교육 패러다임임을 입증합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세 단계 학습 구조에 대한 분석도 매우 유용합니다. 1학년에서 리버럴아츠의 철학과 
기초 방법론을 학습하고, 2학년에서 주제 중심의 심화 모듈을 통해 학제 간 통합을 실천하며, 3학년에서 
캡스톤 프로젝트를 통해 독립적 연구나 창의적 포트폴리오를 완성한다는 구조는, 리버럴아츠 교육이 체계
적인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 학생들을 점진적으로 자율적 학습자이자 지식 생산자로 성장시킨다는 것을 보
여줍니다. 특히 캡스톤 프로젝트에서 영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사회적 리얼리즘 연구, AI와 영화 편집의 자
동화, 젠더 재현과 유럽 아트시네마 같은 주제들이 선택된다는 예시는, 학생들이 동시대의 첨단 이슈들을 
영화를 통해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본 논문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주
장은 영화가 "비판적 인문학의 실험실"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영화교육이 단순한 예술교육의 하
위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상상력과 비판적 사고를 실험하는 주요 매체"이며, "인문학과 사회과학, 기술의 
접점을 연결하는 융합적 학습의 중심 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영화를 예술 작품으로만 보는 
전통적 시각을 넘어서, 영화를 사회적 텍스트, 문화적 담론의 장, 기술적 혁신의 산물, 철학적 사유의 시각
적 구현으로 이해하는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Film Studies와 Digital Humanities의 연계
를 통해 학생들이 영화의 미학적 측면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 시각적 내러티브, 디지털 플랫폼 문화 등 현
대 미디어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설명은, 리버럴아츠 영화교육이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필요
한 복합적 문해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문화적 리터러시"의 개념
도 매우 중요합니다. 리버럴아츠와 영화의 결합을 통한 교육이 "복잡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정보를 비판적
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양성한다는 주장은, 현대사회에서 리버럴아츠 교육이 가지는 실
천적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페이크 뉴스,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편향, 시각 이미지의 조작 가능성 등이 
일상화된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영화를 통해 훈련된 비판적 시각 분석 능력은 단순히 예술 감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 시민성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리버럴아츠 영화교육은 "디지털 시대의 비판적 
시민교육"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저자의 분석은 매우 통찰력 있는 지적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저자는 영국 리버럴아츠가 "단순히 미국식 모델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국적 학문 
전통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영화를 매개로 한 융합적 학문체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리버럴아츠가 보편적 교육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국의 고등교육 전통
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강했던 전
문화된 학문 체계와 리버럴아츠의 융합적 접근 사이의 창조적 긴장 속에서 새로운 모델이 탄생했으며, 영
화는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매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 논문은 또한 리버럴아츠 교육의 궁극적 목표
가 "자유 학문인의 양성"이라는 고전적 이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합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자유 학문인"은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박학다식한 사람이 아니라, "학문적 경계를 넘어 새로운 지식 생산을 시도하는" 창
의적 사유자이며, 동시에 "사회적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행동하는" 실천적 지식인입니다. 영화
교육은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이론과 실천, 분석과 창작, 개인적 표현과 사회적 소통을 통합
할 수 있는 독특한 교육적 도구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영화를 분석하면서 비판적 사유 능력을 기르고, 
영화를 제작하거나 비디오 에세이를 만들면서 창의적 표현 능력을 발전시키며, 영화가 다루는 사회적 이슈
들을 탐구하면서 시민적 책임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논문 전체를 관통하는 저자의 시각에서 특히 돋보이는 것은 영화를 "융합적 플랫폼"으로 개념화한다는 
점입니다. 영화는 문학적 내러티브, 시각예술의 미학, 음악과 사운드 디자인, 촬영과 편집의 기술, 산업적 
제작 시스템, 사회문화적 담론, 철학적 사유 등이 모두 결합된 총체적 매체입니다. 따라서 영화를 학습한
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학제적 접근을 요구하며, 이는 리버럴아츠의 핵심 원리인 "학제 간 통합"과 완벽
하게 부합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본질적 친화성을 각 대학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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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각 대학 사례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과목명과 내용 설명은 본 논문의 실용적 가치를 크게 높입니
다. 예를 들어 Film and Cultural Memory, Global Queer Cinema, Film and Environmental 
Humanities 같은 과목들은 영화교육이 다룰 수 있는 주제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과목들은 영화를 단순히 미학적 대상이나 오락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단 기억의 저장소, 주변화
된 정체성의 표현 매체, 환경 의식의 시각화 도구로 이해하게 합니다. 이는 영화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
요한 문제들—기억과 망각, 정체성과 차이, 자연과 문명—을 다루는 강력한 학문적 도구임을 입증합니다. 
저자가 제시한 교육적 의의에 대한 분석들도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우스햄튼대의 경우 "21세기형 리
버럴아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 킹스컬리지런던의 경우 "비판적 사고의 실제적 적
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한다는 분석, 워릭대의 경우 "비판적 창의성의 실험장"이라는 규정은 각 대학 모델의 
핵심을 정확히 포착합니다. 특히 워릭대에 대해 "영화는 단순한 학문 콘텐츠가 아니라, 리버럴아츠 교육의 
핵심 방법론이자 융합적 사고의 구체적 구현 수단"이라고 평가한 부분은 본 논문의 중심 논지를 가장 명확
하게 표현한 문장입니다.
  졸업 학위명에 대한 설명을 담은 표 4도 실용적으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리버럴아츠 프로
그램 내에서 영화를 집중적으로 공부한 학생이 BA (Hons) Liberal Arts를 받을 수도 있고, 영화 관련 과
목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 BA (Hons) Film Studies를 받을 수도 있으며, 드물게는 미디어 기술에 중점
을 둔 경우 BSc (Hons) Liberal Arts를 받을 수도 있다는 설명은, 리버럴아츠 학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리버럴아츠가 하나의 고정된 커리큘럼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학문적 여정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는 개방적 교육 체계임을 의미합니다. 본 논문의 학술적 기여는 여러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내에 충분히 소개되지 않았던 영국 리버럴아츠 교육의 구체적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교양교육 연구자들과 교육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
다. 한국 대학들도 융복합 교육, 학생 선택권 확대, 교양교육 강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의 경험은 매우 유용한 벤치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영화교육을 리버럴아츠의 핵심 요소로 재개념화
함으로써, 영화학 분야에서도 새로운 이론적 시각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으로 영화학은 예술대학이나 인문
대학의 한 전공으로 존재해왔지만, 본 논문은 영화가 학제간 융합교육의 중심 매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으로써 영화교육의 위상을 재정립합니다. 셋째, 교육과정 개발자들에게 실용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대
학의 모듈 구성, 학년별 진행 체계,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식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실제로 리버럴아
츠형 프로그램이나 영화 관련 교과과정을 설계하려는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참고 모델을 제시합니다. 저
자의 서술 방식도 매우 명료하고 체계적입니다. 각 대학 사례를 교육 구조와 교과 체계, 학년별 심화 구조
와 영화 관련 모듈, 교수학습 방식과 평가, 교육적 의의라는 일관된 분석틀로 정리함으로써, 독자들이 세 
대학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복잡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점
도 논문의 가독성을 높입니다. 표 1의 미국과 영국 비교, 표 2, 3, 5, 6의 과목별 내용 정리, 표 4의 학위
명 설명 등은 모두 텍스트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시합니다. 본 논문이 가지는 시
의성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 고등교육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후 위기, 팬데믹, 글로벌 이주, 포퓰리즘 등 복잡한 사회적 도전들은 단일 학문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거
나 해결할 수 없으며, 학제간 통합적 접근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동시에 대학교육은 단순히 직업 훈련
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리버럴아츠 교육이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화라는 매체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입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영화교육의 의미를 재사유하게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틱톡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영화와 영상 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
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영화교육은 단순히 전통적 영화 제작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시각적 내러
티브의 원리, 이미지의 정치학, 알고리즘과 추천 시스템, 디지털 문화의 생태학 등을 포괄해야 합니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Introduction to Digital Humanities, Digital Methods I, Theories of New Media 같
은 과목들은 리버럴아츠 영화교육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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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또한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영국 대학들이 미국의 리버럴아츠 
전통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학문적 전통과 창조적으로 결합시킨 과정은, 교육 모델의 국제적 이전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문화적 번역과 재창조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 대학들이 서구의 교육 모
델을 도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즉, 리버럴아츠의 보편적 원리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교육 전통, 사회적 맥락,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
니다. 저자가 제시한 세 대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은 리버럴아츠 교육의 본질과 다양성을 동시
에 이해하게 합니다. 공통점으로 제시된 "다양한 영역의 학문 탐구", "학제 간 접근", "비판적 사고와 창의
성 함양"은 리버럴아츠의 보편적 원리를 나타내며, 차이점으로 제시된 각 대학의 독특한 강조점들은 같은 
원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리버럴아츠가 하나의 표준화된 모델이 아니
라, 각 교육기관이 자신의 비전과 역량에 따라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 패러다임임을 의미
합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교수학습 방법들—세미나 기반 탐구형 학습, 상영회와 토론, 비디오 에세이 제
작, 포트폴리오 평가, 지역 문화기관과의 협력 등—은 모두 학습자 중심 교육의 모범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학생들을 지식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 생산자로 만들며, 이론과 실천, 분석과 창작, 
개인 학습과 협력 학습을 통합합니다. 특히 비디오 에세이라는 형식은 학술적 논증을 시각적 언어로 표현
하는 새로운 학문적 글쓰기 형식으로서, 21세기 멀티모달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필요한 복합적 표현 능력
을 기르는 탁월한 교육적 도구입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이론적 사유와 창의적 실천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
운 지식생산의 패러다임"이라는 개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대학교육은 이론과 실천, 학문과 기
술, 사유와 제작을 분리해왔습니다. 그러나 리버럴아츠 영화교육은 이러한 이분법을 넘어서, 영화를 분석
하는 것과 영화를 만드는 것, 영화이론을 학습하는 것과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것을 통합된 학습 경험으
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앎과 함의 분리를 극복하고, 지식을 살아있는 실천으로 만든다는 점
에서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가 큽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영국 리버럴아츠 교육과 영화의 융합이라는 주제를 통해 21세기 고등교육의 중요
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적 사고, 비판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
력, 이론과 실천의 통합, 지역 사회와 문화 현장과의 연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해력 등 리버럴아츠 
영화교육이 제공하는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히 영화 전공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교양인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영화교육과 교양교육 연구자
들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가치 있는 연구입니
다. 저자의 체계적인 분석과 풍부한 사례 제시, 명료한 서술은 이 논문을 해당 분야의 중요한 학술적 기여
로 만들며, 향후 관련 연구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문후속세대 렉처리사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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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창제 더늠 이별가 분석

왕서은(한국학중앙연구원)

1. 서론

20세기 전반기 유성기 음반에는 명창 이름과 소리제를 제시하고 그 명창의 더늠을 부른, 이른바 ‘명창
제 음반’이 전해진다. 더늠이란 대명창이 스스로 음악적 경륜을 기울여 소리를 짜서 장기로 부르던 대목을 
가리킨다. 이러한 명창제 음반에 제시된 더늠 소리는 한 명창의 한 대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명창
제 이별가의 경우는 한 대목에 여러 명창의 소리가 섞여 있거나 같은 소리가 다른 음반에 각각 다른 명창
의 더늠으로 제시되는 등의 혼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별가 더늠의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논의
를 전개하고자 한다.  

1) 연구의 필요성

이화중선이 ‘이건 모동지제올시다.’라고 모흥갑의 소리 더늠임을 밝힌 이별가 ‘여보 도련님 …날 다려가
오’ 음원에서는 다른 계통의 사설이 섞이지 않고 선율도 시종 모흥갑의 강산제로 가창하였다. 송만갑, 김
초향‧김소향도 이 대목을 취입하였으나 모흥갑 명창제 더늠임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다른 계통의 사설이 섞
여 있다. 김창룡이 ‘강산 박유전씨 박선생제였다.’라고 밝히고 취입한 이별가의 전반부는 모흥갑제 이별가
와 동일하다. 어떠한 연유로 같은 소리가 다른 명창제로 불리게 됐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고수
관 ‘사랑가’, 권삼득 ‘제비가’와 같이 한 대목 전체를 하나의 더늠으로 일컫는 바와 달리 이별가 소리 중간
에 등장하는 이도령의 ‘오냐 춘향아 …’ 사설을 염계달 더늠19)이라 하고 춘향의 ‘…오랴 시오, …나도 가
지’ 사설을 박유전 더늠이라 한다.20) <춘향가> 고형 이별가의 특징은 본디 대목 구성을 복잡하게 하지 않
고 중모리 한 장단으로 매우 길게 한 대목으로만 부른다. 각종 사설을 다 포함하고 있어21) 이를 등장인물
별로 부분적으로 나눠 각기 다른 명창들이 지어 넣은 더늠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별가의 대화체 사설 구성 
방식과 그에 부합하는 악조의 사용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지 의문이 든다. 여기에는 더늠이라는 
용어를 여러 의미로 사용하여 혼란이 가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더늠의 다양한 사용례에서 단일 의미로의 
통합이 필요하다. 또한 『조선창극사』에 제시된 ‘박유전제 이별가’ 사설의 정확성에 관한 언급이 누차 있었
으므로 해당 출처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22) 이처럼 더늠 이별가가 전해지는 음반과 문헌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바, 이별가 더늠에 관한 반성적 고찰 및 거시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9) 이보형, 「판소리 경드름(경조)에 관한 연구」, 『서낭당』 창간호, 한국민속극연구회, 1971, 16〜17쪽.
20) 성기련, 「판소리 동편제와 서편제의 전승양상 연구 : <춘향가>중 이별가 대목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6, 6〜21쪽.
21) 배연형, 「판소리 소리책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100쪽.
최난경, 「이선유 판소리의 현대적 조명(1) -<춘향가> 복원 작업을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17집, 2014, 216〜218

쪽.
왕서은, 「송만갑과 박봉술 춘향가 선율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41쪽.
22) 이보형, 「판소리 팔명창 음악론」, 『문화재』 제8호, 1974,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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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모흥갑과 박유전의 이별가 혼동 문제와 관련하여 이보형은 박유전이 일찍이 모흥갑을 사사하였음을 정
권진명창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전후 사실관계를 밝혔다. 즉, 박유전이 모흥갑을 사사한 이후 명성을 얻게 
되자 박유전의 소리를 가리키는 강산제라는 이름이 그가 장기로 삼아 즐겨 부른 모흥갑의 더늠 소릿조에
도 붙게 되었다는 것이다.23) 이 정황을 판단했을 때 모흥갑제 이별가는 전에 없던 새로운 선율 진행 방식
의 소릿조로 짜여 춘향가에 더 넣어진 대목으로서의 더늠이며 모흥갑제 이별가를 포함함에도 박유전제 이
별가로 지칭된 소리는 박유전이 장기로 부른 소리라는 의미로 파악해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박유전
의 강산제는 유파를 일컫는 명칭이며 모흥갑의 강산제는 모흥갑이 창시하였으나 이 소리를 즐겨 부르던 
강산 박유전에 의해 지칭되게 된 악조의 명칭이므로 의미 혼동을 주의해야 한다. 

이별가 ‘여보 도련님 … 날 다려가오’ 소리는 모흥갑의 소리제이자 더늠이고 여기에 이어지는 ‘오냐 춘
향아 우지 마라’ 사설은 염계달 소리제 혹은 더늠으로 지칭된다.24) 이때 더늠의 의미를 명창이 새로 지어
서 넣은 한 대목의 소리라고 해석하는 경우 모흥갑의 ‘여보 도련님’ 소리는 전에 없던 독특한 선율과 한 
대목 분량의 긴 사설을 가지므로 모흥갑의 더늠 소리로 규정하기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염계달의 
더늠으로 거론된 ‘오냐 춘향아’ 사설은 악조 면에서 염계달의 경드름 소리제로 지칭되는 것은 합당하나 이 
사설은 대화체 사설 구성에서 이도령의 차례에만 등장하므로 한 대목 소리의 일부분이지 오롯한 더늠 한 
대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김창룡이 박유전제(더늠)라고 밝히고 부른 이별가 사설 중 ‘오랴시오, 
… 나도 가지’ 사설을 성기련은 박유전 소리제로 규명하였다.25) ‘오랴시오, … 나도 가지’ 사설의 음악은 
여타 계면조 선율 진행 방식과 동일하고 사설 면에서 박유전이 구성하여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혼란의 이면에는 용어 혼동이 자리하고 있는데 더늠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짜서 넣은 소리라는 의미, 즐겨 
잘 부른 장기로써의 의미, 그리고 악조로써의 의미가 혼재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즉, 모흥갑 더늠은 
새로 짜서 넣은 소리라는 의미, 염계달 더늠은 악조의 의미, 박유전 더늠은 전수받은 소리를 장기로 잘 불
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이치에 합당하여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이에 더늠 용어의 다양한 사용례에서 합치
된 단일 의미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판소리사 및 판소리 음악에서 서편제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서편제의 소리가 박유전으로부터 비롯
되었다고 전해지는 만큼 판소리 관련 연구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인용되는 『조선창극사』에 제시된 ‘박유전
제 이별가’ 사설은 그 자체로 큰 파급력을 갖는다. 그러나 『조선창극사』에 박유전의 더늠으로 제시된 이별
가 사설의 정확성에 대해 이보형이 의문을 제기하였고 성기련은 정노식이 박유전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과정에서 박유전이 이별가에 출중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시 일반적으로 불리던 이별가 사설을 그의 
더늠으로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26) 본 연구자의 문헌 검토 결과, 『조선창극사』에 제시된 ‘박유전제 이
별가’ 사설은 『열녀춘향수절가』에 기록된 이별가와 대부분 흡사하였다. 

23) 이어 판소리 음악을 근간으로 하는 가야금산조에도 김죽파류 가야금산조에 모흥갑 이별가의 악조가 강산제로 도입
되었다. 박유전에서 이어진 정응민제 춘향가에 이 ‘날 다려가오’ 사설의 음악이 계면조로 변모된 것은 경기도에서 
멀리 떨어진 보성에서 모흥갑 강산제를 부르기도 어렵고 극적 상황이 슬픈 이별가 장면에 모흥갑 강산제의 담담한 
곡조가 전라도 지방 사람들에게는 이면에 맞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에 곡조를 계면조로 바꾼 뒤, 같은 사설을 강산
제로 부르는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완제’라 칭하였다.

이보형, 「고음반에 제시된 판소리 명창제 더늠(Ⅱ)」, 『한국음반학』 제4집, 한국고음반연구회, 1994, 8〜10쪽.
24) 이보형, 「판소리 경드름(경조)에 관한 연구」, 『서낭당』 창간호, 한국민속극연구회, 1971, 16쪽.
25) 성기련, 「판소리 동편제와 서편제의 전승양상 연구 : <춘향가>중 이별가 대목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6, 18〜21쪽.
26) 성기련,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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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순조26년(1826) 신위(자하, 1769〜1845)가 판소리 연행을 보고 지은 시인 「관극절구십이수」(1826)에는 
명창 고수관, 송흥록, 염계달, 모흥갑, 김용운(김종운)이 등장하며 <춘향가>를 부르는 창자의 모습이 묘사
되어 있다. 권삼득, 송흥록, 염계달, 모흥갑, 고수관을 비롯하여 신만엽, 김제철, 송광록, 주덕기, 황해천 
등 19세기 전반기 유명했던 이들을 전기 8명창이라고 일컫는데 이들은 바탕소리를 확립하고 악조와 장단
을 개발하는 등 판소리의 예술성을 집대성하였으며 다양한 더늠을 후세에 전하였다. 이들의 더늠은 근대 
시기 후배 명창들에 의해 유성기 음반에 발매되었으므로 그 일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경기‧충청권 지역 
출신 명창들이 본인 출신 지역의 향토가락을 소릿조에 도입하였으며 송흥록, 송광록의 진양조를 제외하고
는 중모리와 중중모리장단으로 되어있고 엇붙임이 생겨났다.27) 

신재효(1812〜1884)는 판소리를 감상하고 후원하며 기록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미의식을 판
소리에 직접 반영하고자 판소리의 사설을 개작하고 창자를 육성·후원하는 방식으로 판소리의 연행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면론, 명창론(광대가)이 대두되었고 양반 향유층의 취향을 고려
하여 사설이 정제되며 어려운 한문 사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이 시기 박유전, 박만순, 이날치, 김세종, 
송우룡, 정창업, 정춘풍, 장자백, 김찬업 등 뛰어난 판소리 명창들을 일러 후기 8명창이라고 한다. 이들은 
선배 명창들의 더늠을 전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도 다양한 소릿조를 개발하여 전승하였다. 본 장에서는 더
늠의 용례와 의미를 고찰하고 전기 8명창 중 모흥갑과 염계달 그리고 후기 8명창 중 박유전에 대해 소개
하겠다.

                                                                    

1) 더늠
이보형은 어느 명창이 소리를 짜서 장기로 삼아 부르던 판소리 한 대목을 가리켜 더늠이라고 하며 ‘이 

제비노정기는 김창환의 더늠이다’와 같이 쓰인다고 하였다.28) 『조선창극사』에서는 더늠을 새로 짠 소리라
는 의미와 ‘장기’로서의 의미 두 가지로 혼용하였다. 또한 앞장에서 상술한 ‘오냐 춘향아 우지 마라’와 같
이 한 대목 전체가 아닌 소리의 일부분을 더늠이라고 하는 용례도 있다. 즉, 판소리에서의 더늠은 첫째, 
새로 짜여 기존의 바탕소리에 첨가된 대목의 의미, 둘째, 전수받은 소리를 잘 부른 장기의 의미, 셋째, 판
소리 음악 악조의 의미 이상 세 가지 유형의 용례를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구술의 상황이 아닌 정밀한 
분석이 수반되는 정황에서는 이러한 용어 혼동이 혼란을 초래하여 의미의 전달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자는 더늠의 광의라 할 수 있는 어느 명창이 새로 짜서 부른 경우에만 더늠이라고 지칭하고 즐겨 
부른 대목은 장기 대목 그리고 악조의 의미를 전달 할 시에는 경드름‧계면조 등 해당 악조의 명칭을 사용
하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2)  모흥갑
경기 안성 출신 모흥갑은 순조∼철종 대 전기 8명창 중 한 사람으로 그의 더늠 이별가를 20세기 전반

기 후배 명창들이 유성기 음반에 모창하였는데 이 소리의 독특한 소릿조를 강산제라고 이른다. 모흥갑 강
산제의 음악적 특징은 고음역 선율형이 많아서 청아하고 들뜬 느낌을 준다. 송만갑이 부른 이별가는 청을 
높게 내었고 중모리장단에 매우 높은 음을 길게 여러 번 질러 내는 선율이 많아서 서릿발같은 짜릿한 느
낌을 준다.29) 모흥갑은 적벽가를 특히 잘했다고 하나 그의 적벽가 더늠은 전하지 않으며 모흥갑의 더늠을 
방창할 때는 앞니가 다 빠져 입술로 소리내는 것까지 흉내를 내었다고 한다.30)

27) 성기련, 앞의 글, 84〜85쪽.
28) 이보형, 「판소리의 이해와 계보」, 『전통문화』, 1985.6, 131〜141쪽.
29) 이보형, 「판소리 경드름(경조)에 관한 연구」, 『서낭당』 창간호, 한국민속극연구회, 124쪽. 
30)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사출판부, 1940, 28〜30쪽.
박 황, 『판소리 소사』, 신구문화사, 1976, 2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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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례 1> 송만갑 창 모흥갑제 이별가 중 7-13장단31)

              실음 완전 5도 아래

도판 1> <평양감사부임도> 모흥갑의 공연 모습, 서울대 박물관 소장. 

3) 염계달
순조∼철종 대 전기 8명창 중 한 명인 경기 여주 출신 염계달은 출신지인 경기도의 향토선율을 따서 

경드름과 추천목을 소리에 도입하였고 그의 더늠으로 <춘향가> 중 돈타령, 백구타령, 남원골 한량 대목 등
이 전한다. 염계달은 장끼타령과 흥보가를 잘하였고 권삼득의 창법을 모방하였다 한다.32) 염계달은 그 이
름이 신자하의 관극시, 윤달선의 「광한루악부」, 이유원의 「임하필기」, 「정해팔도재인등장」 등의 문헌에 등
장한다. 염계달이 만든 경드름은 경조, 경제, 경토리로도 일컫는다. 경드름의 유형은 '(진)경드름', '반경드
름', '추천목'이며 진 경드름의 대표적인 대목은 <춘향가> 중 <남원골 한량>, <사령 돈 받는 대목>이다. 
반경드름은 경기도 민속음악적 특징이 반만 있다는 의미로 대표적인 대목은 수궁가 중에서 <토끼가 별주
부에게 욕하는 대목>이다. 춘향이가 광한루에서 추천하는 모습을 마치 그네가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흔들흔

31) 졸고, 「송만갑과 박봉술 춘향가 선율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참고악보.
32) 이보형. "판소리 경드름(경조)에 관한 연구." 『서낭당』 창간호, 한국민속극연구회, 1971, 1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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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하는 가락으로 부른다고 하여 이 대목 가락을 추천목이라 일컬으며 추천목 대목은 춘향가 중 추천하는 
대목 <네 그른 내력을 네 들어라>한 대목이다. 염계달제 '경드름'은 널리 인기를 구가하여 후대에 전하였
는데 20세기에 이르러 경드름에 변모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4) 박유전
전북 순창 출신 박유전(1835〜1906)은 철종〜고종 간 인물로 흥선대원군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의 유파

를 그가 거주했던 전남 보성 강산리의 지역명을 붙여 강산제라 이른다. 강산제 성립 이전 그의 유파를 서
편제라고 하며 동시에 박유전은 서편제의 시조로 일컬어진다.33) 19세기 전반기에 판소리의 향유층이 양반
층으로 확대되었고 왕족인 흥선대원군까지도 판소리 후원자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박유전은 흥선대원군의 
섭정(1864) 이후, 전주통인청대사습에서 명성을 얻어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명창의 반열에 들어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왕실을 포함한 양반층 판소리 패트론과 판소리 광대 사이에는 이들의 연
결고리로 가객 안민영이나 신재효와 같은 판소리의 미학과 지배층의 이념적 지향에 정통한 중인·아전층이 
존재했다.34) 대원군이 운현궁으로 불러들인 판소리 명창으로 박유전, 진채선, 박만순 등이 있었다.35) 

도판 2> 기산 김준근, “솔이는 모양” <기산풍속도첩>, 독일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 소장.

3.  연구의 방법

모흥갑 명창제라고 밝힌 이화중선의 이별가는 춘향이 혼자 이별의 심정을 토로하는 사설로 이루어져 있
고 이를 제외한 송만갑, 김초향‧김소향, 이선유의 이별가의 경우 춘향의 모흥갑제 사설, 서울 양반 이도령
의 경드름 사설, 애원성 계면조의 춘향이 사설이 대화체로 구성되어 번갈아 등장하는 구조로 짜여 있다. 

33) 정노식, 앞의 글, 43〜45쪽.
34) 안민영의 가곡집 <금옥총부>의 기사를 통해 안민영이 전국에서 발굴한 가무악에 능한 기녀들을 대원군에게 소개

했고 대원군은 이들을 운현궁 등(고종 즉위 직후 운현궁을 확장하여 노락당과 노안당을 상량함)에 머물게 하면서 
후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민형, 「판소리 패트론으로서의 대원군과 박유전 <적벽가>의 변모」, 『공연문화연구』 제39집, 2019, 12〜162쪽.
35) 흥선대원군은 섭정 이전 안동 김씨의 감시와 위협을 피해 다니다가 전주 백이방의 집에 머물 때 송흥록과 교류한 

이후 1863년 대원군의 둘째 아들이 왕위에 올라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게 되자 1864년 전라감사에게 단오절 경창
대회를 감영에서 관장하고 장원한 명창을 상경하게 하라고 분부하였고 이후 전주감영에서는 이 대회를 ‘전주통인청
대사습’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박 황, 『판소리 이백년사』, 사사연, 1987,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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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 이면에 따라 음화하는 판소리 선율의 구성 방식 특성상 모흥갑의 소릿조로 담담하게 이별을 고하
기도 하고 이도령과 춘향이 번갈아 가면서 이별의 대화를 나누는 사설 구성은 자연스러운 이별의 장면으
로 그려진다. 창자별 이별가 사설 및 이별가의 대화체 사설 구성 양상이 당대의 판소리 연행 감상을 바탕
으로 기록된 문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찰하고 모흥갑‧염계달‧박유전의 활동 시기와도 대조하여 창자별 
더늠 발생 추이를 가늠하겠다. 

1) 한문본 춘향전
조선시대 판소리 연행의 감상을 바탕으로 지어진 한시는 한시의 형식임에도 판소리 사설을 내포하고 있

기에 당대 향유되던 판소리 사설의 존재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이에 <춘향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인 1754
년 유진한(1724-1776)의 「만화본 춘향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소리 사설이 한시로 표현되었다.

인용 1> 유진한, 「만화본 춘향가」(1754)
方壺大海涸生塵      사해 바다 물 말라 먼지가 풀풀 날고
白頭高山平似砥      백두산 상상봉이 평지가 되고36)

신위(자하, 1769-1845)가 판소리 연행 장면을 보고 지은 시인 「관극절구십이수」(1826)에는 명창 고수관, 
송흥록, 염계달, 모흥갑, 김용운이 등장하며 <춘향가>를 부르는 창자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으나 판소리 사
설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철종3년(1852)에는 윤달선(1822〜1890)이 신위의 관극시가 근세의 절창이었으나 
소략한 것이 매우 아쉽다는 뜻을 서문에 밝히며 「광한루악부」를 지었다.37) 신위가 판소리 연행의 향유 과
정을 포괄적으로 다뤘다면 윤달선은 춘향가의 전체 내용을 주요 더늠이나 표현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수용하여 한시로써 표현되는 판소리적 골계미를 감상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19세기 중엽 서울지역
의 판소리 발달로 판소리가 상층문화로 수용되어 한시와 판소리가 동일한 층위에서 운위되었던 면모를 보
여준다.38) 윤달선은 「광한루악부」에서 7언절구의 첩마다 ‘제5첩 이생창’이런 식으로 향랑창, 농부창, 월매
창, 관동(방자)창 등 각 분창자를 표기하는 연극적 요소를 도입했다.39) 윤달선의 「광한루악부」 총 108첩에
서 판소리 사설을 표현한 것으로 파악되는 부분은 약 20첩이며 그 중 이별가 사설은 다음과 같다. 

인용 2> 윤달선, 「광한루악부」(1852)
제43첩, 향랑창 
悄然獨倚欄干角 六幅羅裙散不收   어떤 사람이 이별 별 자를 만들었나 
借問何人題別字 與吾直結百年讐   나와는 백년 원수 되었도다
제45첩, 향랑창
忍能捨我欲安之                  차마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리요
제48첩, 향랑창

36) 김석배역주, 「만화본 춘향가」, 『판소리연구』 제3집, 판소리학회, 1992, 332쪽.
37) 紫霞申侍郞作觀劇詩數十首, 其風流韻響, 卽近世絶唱. 然詩甚些略, 良可惜也. 歲 甲寅初秋, 飮暑忠痁, 調病於僧伽

寺之北禪院, 淸閑無寐之時, 收拾精神, 依香娘歌 一篇, 作小曲百八疊以記之, 名之曰廣寒樓樂府, 余不敢與霞詩竝驅
騷壇, 然其趣昧 則一也.

자하 신시랑이 관극시 수십 수를 지었는데, 그 풍류스러운 가락이 바로 근세의 절창이었다. 그러나 시가 매우 소략한 
것이 참 애석하다. 갑인년(1854) 초가을에 더위를 먹고 병이 들어 승가사 북쪽 선원에서 요양하고 있었는데, 날씨
가 맑고 한가하여 잠이 오지 않을 때 정신을 수습하여 향랑가에 의거하여 짧은 노래 108수를 지어서 이름 붙이기
를 ‘광한루 악부’라고 하였다. 내가 감히 자하의 시와 더불어서 문단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취향은 매한가지이다.

김석배 외, 『조선 후기 연희의 실상』, 보고사, 2019, 76〜77쪽.
38) 유준경, 『한문본 <춘향전>의 작품 세계와 문학사적 위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263쪽.
39) 이러한 특징에 관하여 남궁윤은 독본용으로서의 희곡적 성격을 가진 작품으로 분석하였다. 
남궁윤, 「19세기 지식인의 문예 향유의 일면 : 「관우희」·「관극팔령」·「광한루악부」를 통해」, 『동악어문학』 제84집, 동악

어문학회, 2021, 120쪽.



76 •

不願雙轎與獨轎 半邊負擔駄纖腰   쌍교도 독교도 원하지 않으니 반부담지어 저를 데려 가세요
제55첩, 향랑창
通宵轉輾仍無寐                  밤새도록 뒤척이며 이내 잠 못 이루고40)

모흥갑의 더늠 사설 ‘쌍교도 싫고 독교도 싫소 워리렁 충청 걷는 말게다 반부담 지어서 날 데려가오’가 
1800년대 중반 문헌에 등장하고 순조〜철종 모흥갑의 활동 시기와도 일치한다. ‘높은 산-평지’ 사설과 ‘이
별 별 자’ 사설은 현행 이별가에서도 등장하는 사설인데 저 당시부터 전해져 내려온 사설임을 알 수 있다. 

2) 한글본 춘향전
파리 동양어학교 소장본 「남원고사」는 19세기에 소설로 개작된 한양 세책점 춘향전이다. 1800년대 중반

에 나온 이본으로 추정되며 판소리 사설이 지닌 구성원리를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소설화가 이루어진 세책
본으로 후대에 한양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경판 춘향전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남원고사의 이별 장면에 나타
난 명창제 이별가 사설은 다음과 같다. 

인용 3> 파리 동양어학교 소장본 「남원고사」
“깁수건을 끌러 내어 한 끝은 나무에 매고 또 한 끝은 목에 매고 뚝 떨어져 죽고지고! 잡말말고 나도 

가옵시다. …　용 가는 데 구름이 가고 범　가는데 바람이 가고　…　이별 낭군 도련님 갈 제 청춘 소
첩 나도 가세! 쌍교는 과하니 말고 독교는 슬프니 말고 … 월으렁 충정 걷는 말에 반부담하여 태워 떵
떵거리며 날 데려가오!”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제발 덕분 우지 마라! 네 울음 소리에 장부의 일촌이 다 녹는다. …아무튼 잘 
있거라”

“우리가 당초 광한루에서 만날 적에 내가 먼저 도련님더러 살자 하였소? 도련님이 먼저 나더러 하신 
말씀 다 잊어 계시오? … 정 아니 데려가실 터이면 날 죽이고 가오! … 이별 말이 웬 말이오? 이별이라
는 두 글자를 만든 사람은 나와 백년 원수로다!” 

“어따, 춘향아 말 듣거나! 애고 춘향아 말 듣거라! 모든 간장이 다 녹는다! … 부디부디 잘 있거라!”
“도련님이 이제 가시면 언제나 오시려 하오? … 금강산 상상봉에 물이 밀려와 배가 둥둥 뜨고 평지 

되거든 오려 하시오?”41)

　
모흥갑 더늠 이별가에 등장하는 ‘깁수건을 풀어내어 …’사설과 염계달의 소리제로 가창하는 ‘오냐 춘향

아 우지 마라’ 사설이 1800년대 중반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헌에 나타난다. 순조∼철종대 인물인 
모흥갑과 염계달의 활동 시기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남원고사」에는 박유전이 장기로 부른 이별가에 
등장하는 ‘…하거든 오랴시오’사설도 나타나는데 박유전은 철종〜고종대 인물이므로 ‘…오랴시오’사설은 박
유전 이전 시기부터 향유되었던 사설을 박유전이 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경상대도서관 소장 75장본 「별
춘향전」은 1800년대 후반의 판소리 모습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창본의 성격을 지닌 이본이다. 

인용 4> 경상대도서관 소장 75장본 「별춘향전」
[애원셩 진양제] …이별 니자 내신 사람 날과 백연의 원수로다 
[진양제 애원성] 요보 도려님 날 다려가오 요보 도려님 날 다려가오 쌍교도 금물이요 덕교도 금물이라 
원앙풍청 건넌 말긔 반부담의 날 다려가오 …
온야 춘향아 우지 마라 내가 가면 아주 가며 아주 가면 이질손가 … 42)

「별춘향전」에는 모흥갑 더늠 이별가 사설 ‘여보 도련님, 날 다려가오’와 염계달 소리제 사설 ‘오냐 춘향

40) 김영봉 외, 「역주 광한루악부」, 『열상고전연구』 제24집, 열상고전연구회, 2006, 222∼238쪽. 
41) 원작 조경남·역주 설성경, 『춘향전 남원고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201∼215, 685〜688쪽.
42) 김진영 외 편저, 『춘향전 전집』13, 도서출판 박이정, 2004, 40〜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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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우지 마라’가 등장한다. 이 소리는 유성기 음반의 창자들이 모두 중모리로 가창하는 데 반해 별춘향전
에서는 중모리가 아닌 진양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조선창극사』에 수록된 ‘박유전 더늠 이별
가’ 사설은 실제 박유전의 소리가 맞는지 의문이 제기된 바 있고 본 연구자가 문헌 검토한 결과 『완판 84
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이별가와 흡사하였다.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는 춘향전 이본 중에서 가장 
풍부한 판소리 사설을 간직하고 있다. 

<인용 5>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와 『조선창극사』 수록 박유전 더늠 이별가 비교

43) 김진영 외, 『춘향전 전집』 4, 도서출판 박이정, 1997, 332〜333쪽.
44) 정노식, 앞의 책, 43〜45쪽.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조선창극사』  박유전 더늠 이별가

“양반의 자식이 부형따라 하행의 왔다 
화방작쳡하야 다려간단 마리 전정으도 고이하고 조정으 
드러 벼살도 못한다던구나 
불가불 이벼리 될 박그 수 업다” 
춘향이 이 말을 듯더니 고닥기 발연 변색이 되며 요두졀
목으 불그락 푸르락 눈을 간잔조롬하게 뜨고 눈셦이 꼿
꼿하여지면서 코가 발심발심하며 이를 뽀도독 뽀도독 갈
며 온 몸을 쑤순입 틀덧 하며 매 꿩차난 듯 하고 안떤이 
“허허 이게 웬 말이요” 
왈칵 뛰여 달여들며 초매자락도 
와드득 좌루욱 찌져 바리며 머리도 와드득 쥐여 
뜨더 싹싹 비벼 도련임 압푸다 던지면서 무이시 엇져고 
엇제요 이것도 쓸 듸 업다 
명경 체경 산호죽절을 두르쳐 방문 박그 
탕탕 부듯치며 
발도 동동 굴너 순벽치고 도라안자 자탄가로 우난 마리 
셔방업난 춘향이가 세간사리 무엇하며 단장하여 뉘 눈의 
괴일고 몹쓸 연으 팔자로다 이팔청춘 졀문 거시 이별될 
줄 엇지 알야 

부질 업신 이내 몸을 허망하신 말삼으로 젼졍 신세 바려
구나 애고애고 내 신세야 

쳔연이 도라안져 여보 도련임 
인자 막 하신 말삼 참말이요 농말이요 우리 두리 처음 
만나 백연언약 매질 젹의 …
도련임은 져기 안꼬 춘향 나는 여기 안져 날다려 하신 
말삼 구망부려 쳔망이요 신망부려 쳔망이라고 전연 오월 
단오야의 내 손질 부어 잡고 우둥퉁퉁 박그 나와 … 
경경이 말근 하날 쳔번이나 가르치며 만번이나 맹셰키로 
내 졍영 미더떤니 말경의 가실 때는 톡 떼여 바리시니 
이팔청춘 졀문 거시 낭군 업시 엇지 살고 … 애고 애고 
내 신셰야43) 

이도령이 하는 말이 
“양반의 자식이 부형따라 하향에 왔다가 미장전 
화방작첩하였다면 혼인매문이 맥키고 사당제사 참예도 
못하고 조정의 들어 벼슬도 못하는 법이라고 한다. 
불가불 이별이 될 수밖에 없다.” 
춘향이 이 말을 듣어니만 고닥의 발연변색 요두전목의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눈을 간좀조롬하게 뜨고 두 눈썹
이 꼿꼿 하여지며 코가 발심발심하며 이를 뽀드독 갈며 
온몸을 수수닢 를듯하며 매 꿩 차는 듯 하고 앉었더니 
“허허 이게 웬말이오 내 몰랐고 내 몰랐소 이리 될 줄 
내 몰랐소” 와락 뛰여 이러서서 초마자락도 발에다 걸고 
와드득 좌루룩 찌저 내버리며 머리끄덩이도 와드득 쥐여
뜯어 두손바닥에다 쏵쏵비벼 도련님 앞에다 내던지며 
이것도 쓸데가 없다 뉘눈에 뵈이랴고 단장하랴 
면경체경도 에두루처 들더니만 문방사우에다 활으르 
탕탕 부드치며 분통 같은 제 가슴을 쾅쾅 뚜다리며 
발도 동동 굴으면서 손벽치고 돌아 앉어 자탄가로 우는 
말이 
“몹쓸년의 팔자로다 이팔청춘 젊문 것이 님 이별이 웬일
이냐 이별 별자 내인 사람 날과 백년원수로다 죽자하니 
청춘이요 살자하니 님 그리워 어찌하리 어찌할거나 어찌
할거나 내 신세를 어찌할거나 
부질없이 이내 몸을 허망하신 말씀으로 전정신세 발려구
나 애고애고 내 신세야. 바다가 마르고 다 녹아 없어지
드라도 변치아니 하시마기에 그럴줄로만 믿었더니 날속
였구나 날 속였구나 아이고아이고 내 신세야”
천연이 돌아 앉어 “여보 도련님 말좀 하여봅시다 
시방 하신 말씀 참말이오 롱담이오 우리 두리 처음 만나 
백년언약 맺을적에 
도련님은 저기 앉고 춘행 나는 여기 앉어 날다러 하신 
말씀 구맹불여심맹이요 심맹불여천맹이라고 작년오월 
단오야에 내 손질 부여잡고 우둥룽룽 밖에 나와 
형형히 맑은 하날 천번이나 가르치며 만번이나 맹세키로 
내 정영 믿었더니 말경의 가실 때는 뚝 떠여 바리시니 
이팔청춘 젊문 것이 랑군없이 어찌 살고 내 신세를 어찌
하리.”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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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조선창극사』에 제시된 박유전 더늠 이별가는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와 비교했을 때 출
현하는 단어와 문장구조, 사설 구성 등 여러 면에서 흡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래 인용 6> 후반부 사
설 이도령의 ‘오냐 춘향아 우지 마라’부터는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와 다르다. 정정렬과 박봉술제 
이별가 이 부분의 사설 구성과는 잘 맞지 않고 보성소리와 제일 유사하다. 정권진에 의하면 정응민은 먼저 
정재근에게 박유전제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를 배웠고 김찬업에게 김세종제 춘향가를 배워 춘향
가는 여러 바탕을 불렀다고 한다.45) 그러나 정노식이 『조선창극사』를 집필할 당시 정응민은 보성에 은거
하던 시기라 어떤 과정과 경로로 발췌되었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인용 6> 『조선창극사』 , 박유전 더늠 이별가

4. 연구의 결과

모흥갑의 더늠 사설 ‘쌍교도 싫고 독교도 싫소 워리렁 충청 걷는 말게다 반부담 지어서 날 데려가오’
가 윤달선, 「광한루악부」(1852)에 등장하고 순조〜철종 모흥갑의 활동 시기와도 일치한다. ‘높은 산-평
지’ 사설과 ‘이별 별 자’ 사설은 현행 이별가에서도 등장하는 사설인데 저 당시부터 전해져 내려온 사
설임을 알 수 있다. 모흥갑 더늠 이별가에 등장하는 ‘깁수건을 풀어내어 …’사설과 염계달의 소리제로 
가창하는 ‘오냐 춘향아 우지 마라’ 사설이 19세기 중반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리 동양어학교 소
장본 「남원고사」에 나타난다. 순조∼철종대 인물인 모흥갑과 염계달의 활동 시기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남원고사」에는 박유전이 장기로 부른 이별가에 등장하는 ‘…하거든 오랴시오’사설도 나타나는데 
박유전은 철종〜고종대 인물이므로 ‘…오랴시오’사설은 박유전 이전 시기부터 향유되었던 사설을 박유
전이 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별춘향전」에는 모흥갑 더늠 이별가 사설 ‘여보 도련님, 날 다려가오’와 
염계달 소리제 사설 ‘오냐 춘향아 우지 마라’가 등장한다. 이 소리는 유성기 음반의 창자들이 모두 중
모리로 가창하는 데 반해 별춘향전에서는 중모리가 아닌 진양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조선창극사』에 수록된 ‘박유전 더늠 이별가’ 사설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고 본 연구자가 
문헌 검토한 결과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이별가와 출현하는 단어, 문장구조, 사설 구성 등 
여러 면에서 흡사하여 정노식이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참고하여 수록했음을 알 수 있었다. 

45) 이보형, 「고음반에 제시된 판소리 명창제 더늠(Ⅱ)」, 『한국음반학』 제4집, 한국고음반연구회, 1994, 9쪽.
46) 정노식, 앞의 책, 45쪽.
47) 정응민·박춘성-박계향바디 보성소리 춘향가 사설에서 발췌함.

『조선창극사』  박유전 더늠 이별가 보성소리 춘향가 중 이별가

이도령이 이르는 말이 “오냐 춘향아 울지 마라 울지 말
라면 울지마라 내가 가면 아조가며 아조간들 잊을소냐 
너 잊을 내 아닐다 내 지금 올라가면 금방에 급제하고 
너를 다려갈테이니 설어말고 잘 있거라.” 화류집 사릉경
을 남대단 두루줌치 끈아울러 끌러서 춘향손에 쥐져주며 
“대장부의 굳은 마음 거울과 같은진댄 천만년 지내간들 
변할 리가 있겠느냐 내 뜻이 거울과 같아여 변할줄이 없
으리니 일로 신을 삼아두라.” 춘향이 거울을 받아 품에 
품고 손에 꼈던 옥지환을 버서 도련님께 주며 “여자의 
곧은 절개 옷빛과 같은진댄 천만년 진토에 묻었은들 변
할줄이 있으리까 일로 신을 삼으소서.” 이도령이 춘향의 
지환을 받어 엽랑에 집어넣고 일어서며 운운.46)

“오냐 춘향아 우지 마라 
… 너와 나와 당한 이별 
상봉 헐 날이 있을 테니 
서러 말고 잘 있거라
도련님이 염낭을 만져 추월같은 대모석경 춘향주며 허는 
말이, “아나, 춘향아. 거울 받어라. 장부어 굳은 마음 거
울 빛과 같은 지라. 날 본 듯이 내어 보아라.” 
춘향이 그 거울 간직허고 
저 꼈던 옥지환을 바드드득 벗어내어 도련님 전 올리면
서 “옛소, 도련님. 지환 받으오. 여자으 굳은 절행 지환 
빛과 같사오니 옛토에다 묻어둔들 변할 리가 있소리까
.”47)

 



• 79

『조선창극사』에 수록된 ‘박유전 더늠 이별가’ 후반부 사설 이도령의 ‘오냐 춘향아 우지 마라’부터는 달
라지는데 정정렬과 박봉술제 이별가 이 부분의 사설 구성과는 잘 맞지 않고 보성소리와 제일 유사하였
다. 그러나 정노식이 『조선창극사』를 집필할 당시 정응민은 보성에 은거했고 보성소리의 정립 이전 시
기라 어떤 경로로 유입된 사설인지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어느 명창이 소리를 짜서 장기로 삼아 부르던 판소리 한 대목을 가리켜 더늠이라고 하며 ‘이 제비노정기

는 김창환의 더늠이다’와 같이 쓰인다. 그러나 현재 판소리에서의 더늠은 새로 짜여 기존의 바탕소리에 첨
가된 대목, 전수받은 소리를 즐겨서 잘 부른 장기, 판소리 음악 악조 이상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
다. 이러한 용어 혼동에 의한 의미 전달의 착오를 막기 위해 본 연구자는 명창이 새로 짜서 부른 대목의 
경우에만 더늠이라고 지칭하고 즐겨 부른 대목은 장기 대목 그리고 악조의 의미를 전달 할 시에는 경드름 
등 해당 악조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언한다.  

모흥갑‧염계달‧박유전의 창자별 이별가 사설 및 이별가의 대화체 사설 구성 양상이 당대의 판소리 연행 
감상을 바탕으로 기록된 문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모흥갑의 더늠 사설 ‘쌍
교도 싫고 독교도 싫소', ‘깁수건을 풀어내어 …’사설과 염계달의 소리제로 가창하는 ‘오냐 춘향아 우지 마
라’ 사설이 19세기 중반에 발행된 문헌에 나타나고 순조∼철종대 인물인 모흥갑과 염계달의 활동 시기와
도 일치함으로써 판소리 연행과 소설 출판의 상호관계를 엿볼 수 있었다. 19세기 중반에 발행된 「남원고
사」에는 박유전제 이별가에 등장하는 ‘…하거든 오랴시오’ 사설이 나타나는데 박유전은 고종대에 활동한 
명창이므로 박유전이 기존에 향유되던 ‘…오랴시오’ 사설을 취하여 장기로 삼았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별춘향전」에는 모흥갑 더늠 이별가 사설 ‘여보 도련님, 날 다려가오’와 염계달 소리제 사설 ‘오냐 춘향아 
우지 마라’가 등장하는데 중모리가 아닌 진양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였다. 이외에도 「별춘향전」은 
창본의 성격으로 당대의 판소리 음악 정보를 대거 담고 있으므로 향후 판소리 음악의 통시적 연구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창극사』에 제시된 ‘박유전 더늠 이별가’ 사설의 정확성에 누차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본 연구자
가 문헌 검토한 결과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이별가와 출현 단어, 문장구조, 사설 구성 등 여러 
면에서 흡사하여 정노식이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참고하여 ‘박유전 더늠 이별가’를 수록했음을 
알 수 있었다. ‘박유전 더늠 이별가’의 후반부 사설 이도령의 ‘오냐 춘향아 우지 마라’부터는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와 달라지는데 정정렬과 박봉술제 이별가와는 사설 구성이 맞지 않고 보성소리와 유사하
였다. 그러나 정노식이 『조선창극사』를 집필할 당시 정응민은 대외적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보성에 은거
하며 보성소리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던 시기라 어떤 경로로 유입된 사설인지 면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
다. 



80 •

▮참고문헌

강한영,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 비평관 –그의 춘향가를 중심으로〜」, 『동양학』 제2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72, 134쪽.
구사회, 「조선후기의 연희시와 전승 계보 –19세기 소론계 문인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제36집, 판소리학회, 2013, 107쪽.
김석배역주, 「만화본 춘향가」, 『판소리연구』 제3집, 판소리학회, 1992, 332쪽.
김석배 외, 『조선 후기 연희의 실상』, 보고사, 2019.
김영봉 외, 「역주 광한루악부」, 『열상고전연구』 제24집, 열상고전연구회, 2006, 222∼238쪽. 
김진영 외, 『춘향전 전집』 4, 도서출판 박이정, 1997.
김진영 외 편저, 『춘향전 전집』13, 도서출판 박이정, 2004.
남궁윤, 「19세기 지식인의 문예 향유의 일면 : 「관우희」·「관극팔령」·「광한루악부」를 통해」, 『동악어문학』 제84집, 동악어문학

회, 2021, 120쪽.
박 황, 『판소리 소사』, 신구문화사, 1976.
박 황, 『판소리 이백년사』, 사사연, 1987.
배연형, 「판소리 소리책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100쪽.
성기련, 「미의식에 따른 판소리 명창관의 시대적 변화 고찰」, 『한국음악연구』 제38집, 한국국악학회, 2005, 119〜141쪽.
성기련, 「18세기 판소리 음악문화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34집, 한국국악학회, 2003, 168〜179쪽. 
성기련, 「1930년대 판소리 음악문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성기련,  「유성기 음반을 통해서 본 당대 판소리 향유층의 미의식」, 『판소리연구』 제30집, 판소리학회, 2010, 169〜171쪽.
성기련, 「판소리 동편제와 서편제의 전승양상 연구: <춘향가>중 이별가 대목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6, 6〜21쪽.
왕서은, 「송만갑과 박봉술 춘향가 선율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41쪽.
유민형, 「판소리 패트론으로서의 대원군과 박유전 <적벽가>의 변모」, 『공연문화연구』 제39집, 2019, 12〜162쪽.
유준경, 『한문본 <춘향전>의 작품 세계와 문학사적 위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이보형, 「고음반에 제시된 판소리 명창제 더늠(Ⅱ)」, 『한국음반학』 제4집, 한국고음반연구회, 1994, 8〜10쪽.
이보형, 「판소리 경드름(경조)에 관한 연구」, 『서낭당』 창간호, 한국민속극연구회, 1971, 16〜17쪽.
이보형, 「판소리의 이해와 계보」, 『전통문화』, 1985.6, 131〜141쪽.
이보형, 「판소리 팔명창 음악론」, 『문화재』 제8호, 1974, 129쪽.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사출판부, 1940.
원작 조경남·역주 설성경, 『춘향전 남원고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최난경, 「이선유 판소리의 현대적 조명(1) -<춘향가> 복원 작업을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17집, 2014, 216〜218쪽.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

말러의 음악 안에 담긴 언어

Piano: 조성은 | Soprano: 조혜진

조성은(목원대학교 반주전공 박사과정)



82 •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
: 말러의 음악 안에 담긴 언어

조성은(목원대학교 반주전공 박사과정)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 1860–1911)는 후기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지휘자로서 
독일 예술가곡(Lieder) 장르에 자신의 독창적인 감성을 불어넣었다. 말러의 대표적 초기 작품인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 1884~1885)는 그가 직접 쓴 시를 기반으로 작곡됐으
며, 방랑자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감정과 음악의 경계를 확장한 걸작이다. 이 작품에서 말러는 스스로 쓴 
시와 음악을 결합하여 개인적인 실연의 아픔을 드러내며, 특히 언어와 음악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감정을 
전달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의 네 곡 중 1번, 2번, 3번을 중심으로 말러가 음악과 언어를 어떻게 결합하여 
감정을 전달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말러의 음악이 단순히 시를 반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적 언어를 음악의 언어로 변환하여 초월적인 감정의 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말러의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를 시와 음악이 긴밀하게 결합된 통합 예술 작품으로 이해하기 위한 분
석을 중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말러가 직접 쓴 시의 언어적 이미지와 정서적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
고자 한다. 시 속에 담긴 감정의 전개와 상징적 표현을 중심으로, 각 곡의 시적 내용이 어떠한 정서를 기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이어 이러한 시적 요소들이 음악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선율, 화성, 리듬 등의 음악적 
요소들이 시의 내용 및 정서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 하는지를 생각함으로써, 이 작품이 단순히 시에 곡
을 붙인 전통적 가곡의 형식을 넘어, 감정의 총체적 표현을 위한 시와 음악의 융합체로 이해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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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예술가곡의 정의

 예술가곡은 19세기 음악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음악과 시를 결합한 것이다. 피아노의 기능적인 향상, 서정
시의 발전과 함께 음악과 시는 독특한 방식으로 융합되었다.48)

 독일 예술가곡은 괴테 이후 수많은 독일 낭만주의 서정시들과 결합 되면서 그 장르의 독자성을 굳게 다
졌는데, 예술가곡의 가사가 되는 시들은 풍부한 정서적･철학적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가곡 작곡
가들은 시에 결합된 음악적 표현을 모색하였고 예술가곡이라는 장르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2.2. 말러의 시와 음악의 관계

 말러는 셰익스피어의 연극과 독일의 고전주의 및 낭만주의 문학, 심지어 중국의 시까지 관심을 가졌던 문
학 애호가였다. 그는 시에 깊은 조예가 있었고, 그 자신의 음악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로 그 자신의 문학성
을 발휘했다.49)

 가사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말러 자신이 쓴 자작시로 된 것, 다음은 뤼케르트와 같은 
낭만적인 시인의 시를 택한 것, 마지막으로 민속적 내용을 담은 가사인데 일반적으로 민요풍의 가사가 특
징이다. 말러는 자신의 가곡 가사를 주로 오케스트라 전래의 민요에서 가져옴으로서 가곡의 민속적인 성격
을 더해 준다.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를 중심으로 말러가 직접 지은 시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화자의 내면에 
조응하지 못하는 외부 세계가 존재하고, 둘째, 자연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이 있으며, 셋째, 감탄을 자
아내는 자연물과 합일을 이루지 못한 화자의 말로 인해 정서의 극렬한 대비 및 급격한 반전이 일어난다.
 이처럼 말러는 현존하는 잔인한 세계와 감탄을 자아내는 대자연에 걸쳐 있는 모든 현대인의 복합적인 정
서를 표현하는 데에 효과를 위해 직접 시를 지었다. 따라서 그의 가곡 시는 문학예술이자 음악 예술의 주
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2.3. 작품 배경과 내용 개요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는 말러가 카셀 왕립극장의 부지휘자로 있을 무렵인 23세 때, 오페라단의 소프
라노 가수 요안나 엠마 리히터(Johanna Emma Richter, 1858~1943)에게 실연당한 자신의 고통을 젊은 
시절의 내면세계를 표현한 시와 노래로써 창작된 작품이다. 말러는 이 작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겼다.

 “이 가곡집은 거대한 고통을 지닌 한 방황하는 나그네가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도는 이야기일세. 가장 사랑
하는 요한나에게 자존심을 희생하면서까지 용서를 구했지. 마지막 피 한 방울이라도 짜내서 바치고 싶었
네, 하지만 곧 그녀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네”50)

48) 배성은, “말러의 연가곡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 반주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2011, 1

49) 황성기, “Gustav Mahler Symphony 의 Orchestration 에 대한 개괄적 고찰.”  『예술논집』 3 (1999),  65-98.
50) 김문경, 『김문경의 구스타프 말러』  (서울 : 밀물출판사, 2010),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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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러가 친구인 프리츠 뢰르(Fritz Löhr, 1876~1928)에게 1885년 1월에 보낸 편지의 내용에서 보듯 이 
곡은 실연당한 젊은이의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 방황을 노래하고 있다. 처음에는 6곡으로 작곡을 
했지만 다시 수정하여 4곡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다.51)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는 말러의 자작시로 쓰여졌고, 네 곡의 제목은 순서대로 ‘내 애인이 결혼하는 
날’ (Wenn mein Schatz Hochzeit mach), ‘아침에 들판을 거닐면’ (Ging heut' über's Feld), ‘불처럼 
분노의 칼이’ (Ich hab' ein glühend Messer), ‘그대의 두 푸른 눈동자는’ (Die zwei blauen Augen)이
다. 첫 번째 곡은 실연당한 “나”의 마음, 그와 대조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였고, 두 번째 곡은 아
침의 초원을 거닐면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받는 기쁨과 위안, 그러나 곧이어 나타나는 우울함과 슬픔에 
빠져든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 곡은 불처럼 타오른 칼이 내 가슴을 찌르는 듯 가슴 아프다는 내용의 거칠
고 강한 느낌의 곡이며, 마지막 곡인 네 번째 곡은 모든 고통과 방황에서 벗어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영
원한 안식을 찾는다는 내용의 노래이다. 실연당한 한 젊은이의 변화무쌍한 심리를 시로 나타내었고 이러한 
감정의 변화들은 마치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글의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을 도표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의 내용>

 
 본 발표문에서는 제1곡, 제2곡, 제3곡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1) 제1곡 ‘내 애인이 결혼하는 날’52)

 3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랑하는 애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는 날의 배신당한 젊은이의 아픔과 
슬픔을 새소리를 통한 자연의 밝은 아름다움이라는 양극단의 감정과 정경이 대조를 이루고 이에 대한 심

51) 김정구, 『명곡해설집 5』 (서울 : 현대악보출판사), 247.
52) 이규순, 『말러 33가곡집』 (서울 : 태림출판사, 2001), 5.

구 분 제  목 내  용

제1곡  ‘내 애인이 결혼하는 날’
“나(화자)”는 사랑하는 애인의 결혼식 날에 침침하고 
작은 방에서 울며 괴로움을 달랜다.

제2곡 ‘아침에 들판을 거닐면’

아침의 초원을 거닐며 “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
하는 듯한 새 소리와 햇살에 비친 아름다운 꽃을 보지
만 자신에게 다시는 행복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
적인 예언을 한다. 

제3곡 ‘불처럼 분노의 칼이’

“나”의 마음속에 벌겋게 달아오른 고통의 칼이 있다. 
그 칼은 가슴속 깊은 곳까지 고통스럽게 찌른다. 
들판과 하늘에 그녀가 비춰지고 오히려 죽음이 더 낫
다고 생각할 정도로 괴로움은 폭발하고 한숨 짓는다.

제4곡 ‘그대의 두 푸른 눈동자는’

“나”는 고통과 탄식을 안고 밤에 방황의 길을 떠난다. 
사랑과 고민을 벗삼아 보리수 밑에서 잠든 “나”는   
세상의 고통을 잊고 사랑과 고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체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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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부분은 실연당한 젊은이가 사랑하는 연인의 결혼을 슬픈 마음
으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 부분은 과거의 사랑했던 행복한 마음과 실연당한 마음을 자연과 대화하면서 그
녀의 결혼에 대한 자신의 허전함과 쓸쓸함을 달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랑했던 시절의 행복감은 
사라지고, 자연의 허무함처럼 자신에게 남은 슬픔만을 생각한다.

2) 제2곡 ‘아침에 들판을 거닐면’ (Ging heut' über's Feld)

 3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2곡은 1연에서 이슬과 방울새가 2연에서는 방울꽃이 아침 인사를 한다. 3연의 
6행까지 아침 햇살 속의 찬란히 빛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지만 마지막에 두 행에서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며 “나에게도 행복은 시작될까?”라며 반문하고 “나의 행복은 결코 피어날 수 없으리!”라고 대답하
며 체념한다. 자연의 아름답고 평온한 상태를 묘사하고, 이에 반해 젊은이의 슬픈 심정을 대조시켜 낙담된 
마음을 강조한다.

제1곡 1연

Wenn mein Schatz Hochzeit macht, Fröbliche 
Hochzeit macht,
Hab’ ich meinen traurigen Tag!
Geb’ ich in mein Kämmerlein, Dunkles 
Kämmerlein,
Wéine,wéinʹ um méinenSchátz,Um 
méinenĺiebenSchátz!

나의 애인이 결혼하는 날, 그에게는 기쁜 날이지만,
내게는 슬픈 날!
나는 작은 방에 들어가서, 어두컴컴한 방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며 울리라, 나의 사랑 나의 애인
을 위하여!

제1곡 2연

Blümlein blau! Blümlein blau! Verdorre nicht! 
Verdorre nicht!
Vöglein süss! Vöglein süss! Du singst auf 
grüner Haide.
Ach! wie ist die Welt so schön! Ziküth! Ziküth! 
Ziküth!

푸른 작은 꽃이여! 시들지 말아다오!
귀여운 새야! 푸른 초원에서 노래를 부르는 구나!
아! 세상은 어쩌면 이다지도 아름다울까! 찌뀌! 
(새소리)

제1곡 3연

Singet nicht! Blühet nicht! Lenz ist ja vorbei!
Alles Singen ist nun aus! 
Des Abends, wenn ich schlafen geb’,
Denk’ ich an mein Leide! An mein Leide!

노래하지 마려무나, 꽃도 피지 말려무나! 봉은 이미 지
나가고
노래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저녁에 내가 잠들 때,
나의 슬픔을 생각해야만 한다. 나의 슬픔만!

제2곡 1연
Ging heut Morgen über’s Feld,
Thau noch auf den Gräsern hing,
Sprach zu mir der lust’ge Fink:
“Ei, du! Gelt? Guten Morgen! Ei, Gelt? du!
Wird’s nicht eine schöne Welt?
Zink! Zink! schön und flink!

오늘 아침 들판을 거닐었다.
풀잎엔 아직도 이슬이 맺혀있고
방울새가 즐겁게 노래하며
“오 안녕하세요?
세상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죠?
찡크, 찡크! 아름답고 찬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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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곡 ‘불처럼 분노의 칼이’ (Ich hab' ein glühend Messer)

 총 3연으로 제3곡은 연가곡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클라이막스이다. 깨진 사랑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을 번
득이는 칼에 찔린 것처럼 묘사하여, 연인을 잊지 못하는 괴로움을 죽음으로 잊으려는 젊은이의 고통이 쏟
아져 나오고 있다.

Wie mir doch die Welt gefällt!” 세상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제2곡 2연

Auch die Glockenblum’ am Feld
Hat mir lustig, guter Ding’,
Mit den Glöckchen, Kling, Kling,
Ihren Morgengruss geschellt:
“Wird’s nicht eine schöne Welt? schöne Welt?
Kling! Kling! Kling! Kling! schönes Ding!
Wie mir doch die Welt gefällt!” Hei-ah!

들에 핀 방울 꽃도
나를 행복하게 해 주네,
작은 방울소리, 딸랑, 딸랑,
방울을 울리며 아침 인사를 하네
“세상이 참 아름답지 않아요?
딸랑 딸랑 딸랑 딸랑! 아름다운 꽃이여!
세상이 어쩌면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 하이-호!

제2곡 3연

Und da fing im Sonnenschein
Gleich die Welt zu funkeln an;
Alles, Alles, Ton und Farbe gewann im 
Sonnenschein!
Blum’ und Vogel, gross und klein!
Guten Tag! Guten Tag! Ist’s nicht eine schöne 
Welt?
Ei, du! Gelt? Ei, du! Gelt? Schöne Welt!
“Nun fängt auch mein Gluck wohl an?
Nein! Nein! Das ich mein’, Mir nimmer nimmer 
blühen kann!”

햇살이 떠오르고
온 세상은 찬란히 빛나네;
모든 소리와 빛깔이 짙어 진다 햇빛 속에서!
크고 작은 꽃과 새!
좋은 하루! 참 아름다운 세상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름다운 세상!
“이제 나에게도 행복이 시작될까?
아니! 이제 나의 행복은 다시 피어날 수 없으리!”

제3곡 1연

Ich hab’ ein glühend Messer, Eing Messer im 
meiner Brust,
O weh! O weh! Das schneid’t so tief 
In jede Freud’ und gede Lust, So tief! So tief!
Es Schneid’t so weh und tief! 
Ach, was ist das für ein böser Gast!
Nimmer hält er Ruh, Nimmer hält er Rast!
Nicht bei Tag, nicht bei Nacht, wenn ich 
schlief!

불처럼 분노한 칼이 내 가슴에 꽂혔네
아, 아! 깊이 꽂혔네
기쁨과 즐거움 속에, 깊이! 깊이!
깊이 꽂혀 있는 것이다.
오, 얼마나 이 무서운 악마인가!
내 맘이 편할 수가 없고 쉬지도 못하네!
낮이나 밤이나 잠이 들어도, 나를 괴롭히네.

제3곡 2연

O weh! O weh! Wenn ich in den Himmel seh,
Seh’ ich zwei blaue Augen Steh’n!
O weh! O weh! Wenn ich im gelben Felde geh’,
Seh’ ich von Fern das blonde Haar im Wende 
weh’n

아, 아! 하늘을 쳐다보니
그녀의 푸른 눈동자를 보는 듯하다.
아, 아! 황금 빛 들판을 지나가면
그녀의 금발 머리를 보는 듯 하다, 바람 속에 나부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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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표2>에는 각 곡들의 주제와 소재를 정리해 보았다.

<표2>  <각 곡들의 주제와 소재>

 다음 <표3>에는 방랑하는 젊은이의 음악 안에 담긴 언어를 악보와 함께 정리해 보았다.

<표3> <방랑하는 젊은이의 음악 안에 담긴 언어>

제1곡

1
결혼식의 정경과 젊은이의 

심리

구 분 주  제 소  재

제1곡 사랑에 대한 실연의 아픔 결혼, 푸른 꽃, 작은새 등

제2곡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조되는 실연의 고통 아침의 초원, 새, 꽃, 태양 등

제3곡
폭발하듯 한번에 쏟아지는 분노와 연인을 잊지 못하는 

참을 수 없는 고통
칼, 관 등

제3곡 3연

O weh! O weh! Wenn ich aus dem Traum 
auffahr’
Und höre klingen ihr silbern Lachen,
O weh! O weh!
Ich wollt’ ich läg’ auf der schwarzen Bahr’,
Könnt’ nimmer, nimmer die Augen aufmachen! 

아, 아! 내가 꿈속에서 깨어나면
그녀의 은빛 웃음소리가 들리네
아, 아!
나는 검은 관 속에 누워있기를 원하네.
두 번 다시 내 눈이 뜨이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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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Allegro – Langsam – Allegro – Andante – Allegro 와 같이 빠르기 변화를 통해 멀리서 들려오는 결혼식과 
자연의 아름다움, 그에 반한 젊은이의 아픔을 복잡하고 방황하는 빠르기로 나타내고 있다.

(표3-2) 시어 중 ‘blau! Blümlein(푸른 꽃),’ ‘Vöglein süss(작은 새)’, ‘grüner Heide(푸른 들판)’는 자연
과 관련된 옛 연인의 이미지를 빗댄 표현으로 자신을 떠났지만 사랑하는 이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과 행
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다. 동시에 이 시어들은 젊은이의 가련함과 슬픔의 정서도 투영 된다.

(표3-3) 새의 노랫소리를 표현한 의성어 ‘Ziküth!(짹짹)’이 세 번 반복되는데, 이때 반주의 상성부에서 트
릴과 빠른 음가의 스타카토 선율로 새소리를 모방하여 봄의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청중에
게 전달한다.

2
옛 연인의 이미지와 

젊은이의 심리

3 새의 노랫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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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방랑하는 젊은이의 음악 안에 담긴 언어>

제2곡

1 화자의 경쾌함

2 새의 인사와 소리

3
무거운 발걸음과 부정의 

고개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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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전주부터 스타카토로 시작하여 첫 번째 구절까지 스타카토로 성악부에 표시되어 있다. 아침 들판
을 거닐다 작은 새를 만나 좋은 하루를 보낼 것 같다는 기대감을 전해 듣는 젊은이의 경쾌함을 보여준다.

(표4-2) ‘Guten’과 ‘Gelt? Du!’에서는 악센트로 강조하여 의인화된 새의 인사를 표현한다. 이 부분은 주인
공의 밝은 감정을 표현하고 반주부는 앞꾸밈음을 통해 즐거운 느낌을 더하여 젊은이가 아침 들판을 걸으
며 느끼는 자유로움과 싱그러움을 표현한다.
‘schöne Welt?(아름다운 세상이죠?)’를 두 번 반복하는데 이것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강조하며, 절망 
속에 있는 젊은이가 새소리에 빗대어 세상에 대해 질문한다.

(표4-3) ‘Nun fängt auch mein Gl̈ück wohlan?(이제 나에게도 행복은 시작될까?)’라는 질문이 노래되는
데 반주부의 힘겹고 무거운 듯한 발걸음으로 묘사된다. 
‘Nine! Nine! Das ich mein, Mir nimmer, nimmer blühen kann!(아니! 아니! 이제 나의 행복은 다시 
피어날 수 없으리!)의 부분의 반주부 앞쪽에서 나타나는 트레몰로 주법으로 표현된 흔들림은 고개를 설레
설레 흔들며 부정의 고갯짓을 그리고 있다.

<표5> <방랑하는 젊은이의 음악 안에 담긴 언어>
제3곡

1 젊은이의 괴로움

2 젊은이의 괴로움과 갈등

3 슬픔에 잠긴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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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 정박으로 시작하지 않고, 못갖춘 마디로 진행되는 리듬은 제 갈 길을 상실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며 
불안하고 괴로운 시의 내용을 표현한다.

(표5-2) ’Nimmer halt er Ruh, nimmer halt er Rast!(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다)‘의 반주부를 보면 극단
적 리듬의 엇갈림이 젊은이의 괴로움과 갈등 등을 묘사하고 있다.

(표5-3) 느리고 여린 연주로 슬픔에 잠긴 젊은이를 그린다. 선율은 힘없이 반음씩, 반음씩 내려와 시어가 
끝나는 곳에 닿는다. 이 경우 사색에 빠진 상태보다는 몹시 지친 상태임을 표현한다. 그리고 분노에 찬 시
작과는 달리 조용하게 끝나면서 다음 곡의 분위기를 암시한다.

 위 예시들을 통해 시와 음악이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빠르기, 화성, 리듬 패턴, 
꾸밈음 등을 바꿈으로써 노래의 시작 전부터 다음 곡의 분위기를 암시할 수 있는 효과를 준다.

3. 결론  
말러의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는 단순한 실연의 고백을 넘어, 

시와 음악이 하나의 조화를 이룬 작품이다. 그는 직접 쓴 시를 음악으로 확장시키면서 개인적 감정을 예술 
작품으로 끌어올렸다. 이번 발표에서 살펴본 제1곡, 제2곡, 제3곡의 분석을 통해 시적 이미지가 음악 속에
서 어떻게 구체화 되고, 또 음악이 시의 정서를 어떻게 심화시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방랑하
는 젊은이의 노래》는 단순히 시에 곡을 붙인 가곡을 넘어, 시와 음악의 총체적 예술, 나아가 말러가 추구
한 인간적 정서의 울림을 담은 통합 예술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발표를 마무리하며 렉처 리사이틀을 통해 
말러의 음악을 감상할 때 단순히 선율이나 화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시와 언어의 의미까지 함께 느
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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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지식과 교양>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을 준수한다. 본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지식과 교양>에 수록되는 학술발표와 논문 등 저작물의 투고, 심사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우선해 따른다.

제2조(적용대상 및 서약)
1)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 및 학술운영위원, 논문 심사위원, 투고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서약서. 별첨 1, 2)
2)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회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본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고,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할 때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3)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www.kci.go.kr)에서 제공하는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의 검증결과(KCI 문헌유사도 검사 종합결과 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조(저자의 투고윤리기준 및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저작물은 문서를 포함한 이미지 자료도 포함된다. 표절의 기준은 국가기관 혹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1) 표절 :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기 것인 것처럼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2)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부호 없이 원문 그대로 옮기거나 광범위하게 인용하는 경우
(3) 가져온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내용 또는 분량에서 새로운 저작물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
(4) 타인의 연구계획서 및 기고된 논문에 대한 동료심사를 통해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디어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여 타인의 연구를 도용하는 경우
2) 위조 : 실험, 관찰 등의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3)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마음대로 변형·삭제하는 행위
(1) 수집한 원 자료의 내용을 결과를 왜곡할 의도로 변경, 누락, 추가하는 것
(2) 연구기록에서 날짜나 실험과정을 사후에 바꾸는 것
(3)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것
(4) 임의로 표본을 자르거나 통계 분석 결과를 그릇되게 설명하는
4) 중복 게재 :
(1)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해 자신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 자료, 연구결과를 인용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학회지에 재수록하는 경우로, 사전에 해당 학술지의 허락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2)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같고 대부분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3)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 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원고는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단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작성 경과를 반드시 저작물에 적시하여야 한다.
5) 부당한 저자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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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에 실질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제1저자, 공동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올리는 경우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논문의 저자 중 특수관계인(미성년 연구자, 논문 투고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서, 논문투고의 공동저자일 경우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6) 논문에서 저자는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나눈다.
(1)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하여야 한다. 연구와 논문작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자”로,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혹은 운영위원회 등과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저자”로 표시한다.
(2) 교신저자
① 교신저자는 논문투고 및 심사자와 교신하는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연구책임자이다.
②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표시와 그 순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고, 저자 표시 순서에서 맨 뒤에 배치한다.
③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 저자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저자(제1저자)
저자의 표시 순서에서 제일 앞에 두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한 자, 그 결과를 해석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한 연구의 주요 기여자이다.
(4) 공동저자
①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 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이다.
② 공동저자의 포함 범위는 연구의 계획, 개념 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현격히 기여한 자이다.
③ 공동저자의 표시순서는 연구에 참여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배치한다. 저자 표시순서는 교신저자 주도하에 참여한 저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4조(젠더혁신정책)
투고자의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논문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논문은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
3)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예를 들면 전립선암) 그 이유를 논문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4)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 구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의 편집윤리기준)
1)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심사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
1)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심사자는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어서는 아니 되며,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또는 전면수정 후 재투고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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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자가 투고된 저작물이 제3조의 각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 및 제7조에 의한 
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4)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과 교양>의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윤리위원회는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 및 편집위원장,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이 위촉하는 인사 5인 내외로 구성되며,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이 그 위원장을 맡는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3)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위반행위의 조사
제9조(위반행위의 조사 개시)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고 한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의 입증은 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파기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제11조(위반행위 조사의 기간)
1) 위반행위의 조사 기간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예비조사는 제보 또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본 조사는 
예비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는 만 5년으로 한다. 그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5년 이전의 위반행위라도 후속 연구의 기획, 연구비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가 5년 이내일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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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고,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이전까지 피조사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기피, 회피)
1)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판정)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4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1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1)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지식과 교양>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2) 향후 10년 이상 <지식과 교양> 투고 금지
(3)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지식과 교양> 및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4)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5)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2) 전항 제3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 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8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7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재심의 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지식과 교양>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 조사위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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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